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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분야별 사회혁신 키워드 해설:

           9개 오픈랩 결과 정리79)          

▶ [오픈랩1: 미래세대]_권지웅

▶ [오픈랩2: 일상과 가족]_권미혁

▶ [오픈랩3: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_김성환

▶ [오픈랩4: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_정보연

▶ [오픈랩5: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_김병수

▶ [오픈랩6: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경제]_정상훈

▶ [오픈랩7: 기술과 사회]_강현숙

▶ [오픈랩8: 기후변화 및 삶터, 삶의 방식]_이강오

▶ [오픈랩9: 한반도경제론]_이일영

- 2014년 10월부터 6개월동안 오픈랩에 참여한 350여명에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할 문제들

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을 담은 질문

에 대한 답에서 사회혁신 키워드를 포착함.

79) 9개 오픈랩을 끌고간 큐레이터는 다음과 같다. 권지웅(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전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권미혁(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성환(더 넥스트 대표),

정보연(동마을복지지원센터 추진단 부단장), 김병수(사회적기업 이음 대표), 정상훈(서울혁신센터

장), 강현숙(CCKorea 국장),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이일영(한신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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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다룬 [오픈랩: 한반도경제]를 제외

하고 8개 카테고리의 오픈랩에 참여한 2050세대들에서 공통된 맥락들을

발견함. 압축적 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폐단과 개발 논리에 훼손된 사회적

가치들 등 개인의 ‘삶의 질’에서 ‘사회의 질’까지 다뤄짐. 특히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자존’ '존엄‘이 여러 오픈랩 모임에서 중요하게 등장함.

#1 “…(노숙자들은) 금전적 실패를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때 분노를 느낀다. 금전적 실

패가 왜 그렇게 보여야 하나. (중략) (장애를 가진 이들 중)성인이 되면 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욕구가 있고 성인인데 (사람들이) 애로 취급한다’는 답답

함이 있다. 자존감을 회복받고 싶어한다…” - [오픈랩: 일상과 가족] 참여자 진무두

(전 빅이슈 본부장)  

#2  “도시는 존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 사진은) 요양병원 옆 장례식장의 모습

이다. 건축 허가를 내고, 건물 짓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적 통념에 마음

이 무겁다. 공공건축물 등 장애인화장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

부분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화장실 설계 기준은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회전할 수 없어) 들어가질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살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오픈랩: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 강미현(예감건축 대표)

#3  “주민들을 지켜보면 관계회복이 중요하다. 자기 자존감, 이게전제되지 않으면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사회처럼 늘 좌절하고 자기책임론으로 귀결되거나 자기학대

를 해야 살아남는 분위기에서 힐링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

로 해소되지 않는다. 사회 구조적인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복지로 가야 한다고 본다.”-  -[오픈랩: 치유와 복지] - 박인숙(서울복지재단)

#4 “…장학금 신청해 본 이들은 알거다.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

이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선 내가 얼마나 힘든 지를 증명해야 한다. (중략) 사회적 약

자 또는 박탈된 권리로서 인지되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의 선의, 중간지원관의 

선의를 갈구해야 하는 요청이 된다. (중략) 계단 꼭대기에는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

을 쟁취하기 위해선 자기 불안을 드러내야만 하는 구조. 개인이 함몰되는 삶이 아닌, 

더 이상 과격하지 않아도 되는…. 존엄하게 사는 것, 이게 내 권리일 것이다.”

 - [오픈랩: 미래세대] - 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6기 위원장)

- “저성장 양극화 사회”로 재편된 한국 사회에 ‘성인’으로 진입한 세대와 ‘노

인’으로 내몰린 세대들은 문화 지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생존에 대한

삶의 불안과 피로감을 일관되게 토로함. 그간의 사회적 경험이나 교육이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158 -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모

색하면서 자기 삶의 경로를 기획하는데 관심이 큼.

#1 “…학력이 중요한가? 대학교육까지 필요할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

지 않을까. 자식이 둘인데, 한 애가 취업을 못했다. 취업을 못했다고 말하기 싫은데(웃

음), 직장이나 일을 구할 때 전공 따라 선택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있다.…”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신중년 1

 

#2  “50대 말에 (노후를 대비하려고 여러 경로를)찾았을 땐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취

업도, 자녀문제도 관계가 있다.”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신중년 2 

#3 “예전엔 만원으로도 장을 한보따리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야채 몇 가지만 사도 만

원이 뚝딱.”-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신중년 3

#4 “‘너 혼자 살래’ 아니면 ‘같이 살려면 아주 배고프게 살아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사회같다.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적인 안정이 먼저냐, 내 사람을 챙기는 게 먼저냐”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홍대 텃밭 다리 모임 참여자 1

#5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중략) 패러다임이 다른 삶

이나,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 시스템이나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일에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 그게 내 선택이다” 

(너의 사람의 영역이 뭐니? 이런 질문도 받는데. 나와 ‘단 하나만’ 접속되더라도)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홍대 텃밭 다리 모임 참여자 1

- 참여자들은 ‘개인화(된 생활)’과 ‘1인가구’ ‘느슨한 관계맺기’ 등 일상 단위

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의 속도와 “비어있는 구조”에서 오는 힘듦과

격차를 논하기도 함. 그러나 기존 구조에서 ‘비어있음’을 뚫고 대안을 모색

하는 혁신적 흐름과 기술의 활용, 삶의 태도 등이 거론됨.

- 예를 들어 주택 공급체계에서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1인가구의 현실에 대한 대응이 아직 부족함. 1인가구가 공동으

로 생활하는 공동주거형태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새로운 사례로 등장.

또 대의제 방식보다 ‘(직접)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편임. 각 랩에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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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미래세대]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80)

- 우리 사회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전 성북구 의회에서

고려대학교 기숙사 승인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음. 환경 파괴,

교통대란, 우범 지역화 등의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지만, "내 집이

6억인데 10억에 사줄 게 아니면 나는 절대 반대다"라는 게 속내였음. 파행

되었던 여러 공청회들 중 주민들이 청년들의 불안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음.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어른이 청년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

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었고, 스크럼 밖으로 자식

세대의 보금자리가 내팽개쳐졌고 사회는 무력함.

- 버스를 대절하여 집회를 하고 피피티로 '왜 청년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내는 어른들과 자신의 집을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것이

아니면 절대 반대라고 외치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빙하가 녹으

면서 어미 북극곰이 새끼 곰을 잡아먹었다는 뉴스가 떠올랐음. 어미가 자

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 우리 사회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

- 지금의 청년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체험한 산업화 세대, 민주화의 과실을

경험한 386세대와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음. IMF 사태 이후 학창시절을

보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들에게 강요된 것은 살벌한 경쟁이었고, 남은 것은 파편화된 개

인과 피폐해진 삶이었음.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요즘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패기와 열정이 없다”거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며 쉽게

힐난함. 압축성장의 폐단이 세대 간의 공감 결여로 이어진 결과일 듯.

80) 참여연대 15기 인턴프로그램에서 강의했던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가?’와 졸고 [시민정치시평

283]‘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를 재인용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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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청년 세대의 붕괴는 단순히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의 등장과는 다름. 생애 주기적 과정에서 특정 단

계의 세대가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구조적 영향을 미침.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의 연결 고리로 구성되는 사회에서 청년층의 붕괴는 사회

전체의 붕괴와 연결됨.

- 일본의 '사토리 세대(득도 세대)'의 출현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출현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청

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난 이 사회 전체의 희망과 절망에 관한 것

이어야 한함.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만 정책 집행의 구체적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다

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 기존 ‘청년’담론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프레임에서 작동한다고 여겨짐. 대

체로 언론에서 청년을 다루는 방식은 청년을 객체로 놓거나 피해자화 하

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함.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주거빈곤)라든지

청년들이 힘들고 불쌍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내려고 함.

- 청년이 ‘주체’로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

고 있음. 청년인 시민이 자기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발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님. 최근 ‘달관세대’에서도 비슷한 시선

이 느껴짐.

- 실제 청년들이 삶에 만족하고 있고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달관’이라는 태

도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사회적 조건 등을 바꾸는 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겠다고 판단한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취

한 몇 가지 조치들의 결과물일 것임. ‘어떤 무력감의 마지막 상태’를 ‘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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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역하고 있음.

- 악순환의 시스템 속에서 청년들의 삶이 이토록 위기에 몰렸음에도, 이 위

기의 원인과 해결을 모두 개인에게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음. 청년들의

“주장은 때론 왜곡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무시되기도” 하

며, 언론은 피상적인 현상만 다루는 경향이 있음.

- 기성세대의 시각이나 프레임에 빠진 ‘청년 담론’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언어로, 자기 세대의 눈으로 현실을 점검하고, 미세한 차이와

다름, 균질, 차이가 인정한 공동의 언어, 경험을 함께 하려 함.

- 이데올로기가 아닌,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사적 경험에서 구조적 모순이나 시스템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고민을 응축해보는 경험. 여기에 초점을 둠.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거

나 아젠다로 형성해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것, 작은 공동의 경

험을 쌓아가는 것, 이러한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작은 단위의 공

론장을 만들고자 함.

3) 주제와 관련해 발견하려고 했던, 사회혁신과 연계된 핵심 문제의식과 가

정 요약

- 앞선 세대가 ‘민주화’라는 하나의 가치와 집단적 승리의 경험을 공유한 반

면에 우리 세대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고, 집단을 이뤄 무언가를

바꿔본 승리의 경험이 없음. 또한 개인이 개인으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을 위한 것들마저 모두 잃은 청년들은 ‘협동’하지 못하고 ‘힐링’만 찾

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음.

- 이 두 가지는 묘하게 섞여 청년들이 ‘집단’에 대한 터부를 갖도록 함. 정치

적인 일을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정치적일 수 없

는 상황에 처함. 이는 신자유주의가 내면화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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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각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철저

하게 교육 분야마저 그런 방향으로 개조됐고, 1등이 된 개인이 모든 걸 차

지하는 것을 보며 커온 세대임.

- 집단적 움직임에는 뭔가 거부감부터 들고, 그런 움직임을 보면 ‘왜 너희

이렇게 찌질하게 모여, 네가 잘하면 되는 거 아냐, 뭐가 더 쿨하고 멋진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해오면서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와 사건 앞에

서도 우리는 그 해결 주체를 개인에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됨. 오늘

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사회, 그 사회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지도 모름. 슬프게도 이것이 보통의 청년이 마주하고 있

는 한국 사회의 단면임.

- 일, 자존, 생활비 등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음. 주거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청년 세대들에게 전승되는 삶의 격차, 이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시민이 시민의 권리로 국가 또는 행정이라는 시스템에 개입하고 변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 사회의 작동원리가, 국가의 운영

원리가 나를 포함한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믿음의 회복임.

이를 위해 ‘정치 행위’가 필요하며, 집단에 대한 터부를 극복하기 위해 작

게라도 집단적 승리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함.

- 그래서 더더욱 ‘공감’의 언어를 만들어가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자기 언

어로 자기 현실을 객관화하고 해석해보는 공론의 과정과 생각이 부딪히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사회적 경험들 속에 사회혁신의 실마리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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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1차 모임

ㅇ 참석자: 임경지(주거/민달팽이유니온), 문아영(교육/평화교육 모모), 김민

수(노동/청년유니온), 우야(소수자.인권/퀴어문화축제), 이태영(지역/신촌

민회), 김규원(민달팽이 유니온) 등 총6명

ㅇ 주거, 노동, 소수자, 지역정치 등 각자 현장에서 기존과는 다른 솔루션을

모색해가는 청년 주체들의 활동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속

지점들을 끄집어내는 자리로 기획

ㅇ 결과 요약

- 정치적 시민권을 자각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함.

- 내 삶터와 일터, 사는 지역, 활동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가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빈곤함.

- 기 386세대와 달리 집단적 경험이 낮은 청년세대들, 즉 동세대들간의 설득

과 조정, 협업과 연대의 관계 맺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

- 사회 경험 차에 따른 세대간 문화 격차

- 새로운 주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나 시스템

■ 2차 모임- 다주체 PT Party(이그나이트 변형)

ㅇ 발표자: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류창동

(취업준비생․시각장애인), 정준영(청년유니온), 이재은(청년허브), 우야

(퀴어문화축제), 김선민(청년기획자), 양광조(활동가), 오창민(협동조합 성

북신나), 박우영(명랑마주꾼), 권지현(인디고서원), 이태영(신촌민회), 박상

준(청년허브), 홍정현(퍼블릭그라운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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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금 중요한 문제  
변화 지점

(개인 또는 사회)

가치적으로

우리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의제 

삶터와 

생 활 환

경

( 의 식

주) 

도시서민

주거문제

불안경쟁

모멸감: 고단함, 불편함을 

증명/호소해야 하는 사회 

공동주거, 주거공동체 

지역 친밀 커뮤니티 활동  

더 나은 삶을 위한 권리

(기본권) 주장

존엄을 지키는 삶 

생 활 방

식

(라이프

스타일)

저녁이 있는 삶-친구와 

놀 수 있는 삶 

자기만족적 삶

소소한 일상의 중요함 

“실패를 기다리는, 기대

하는” 소진되지 않는 삶

개별성, 다양성 

자립적 삶

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 / 

기성세대와 다른 

정체성 획득 

개인의 행복과 만족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삶

복수의 정체성을 허용하

는 사회

일/

노동

비정규직/계약직/부당해

고/고용불안 

시급임금제(시간이 돈이

다)

노동시간 

근로계약서

자기 시간 

자기만족

가치있는 삶 추구 

좋아하는 일 지향 

뒷면-이면(산출/성과 중

심 X, 관계중시O)

공공성

참여

공동체

/시민

사회 

자기방언

다른 방식의 말걸기(그

림, 유쾌한 소통 등)

낡은 정치구조-정당정치 

새로운 지원방식 

유대감 

풀뿌리 자치

생활정치 – 지역구  

주민-입장

나만의 사회 참여 방식 

관계와 유대

작은 커뮤니티/친밀권 

정치적 시민성 

안전한 공간 

경(모여라두더지), 강보배(제주주민자치연대), 문승규(블랭크 건축가), 천

휘재(아현동 쓰리룸), 정성빈(서울100 프로젝트), 최창민(국회 보좌관), 김

선기(고함20), 조아라(NPO지원센터), 행또(뮤지션) 등 총25명

ㅇ 이그나이트 방식을 변형하여 개인당 개인당 발표시간을 두고 미래세대가

간직한 ‘경험과 대화’로 사회혁신의 키워드를 말하는 장으로 기획함. 우리

사회의 단면 또는 이야기해야 할 장면/생각/활동을 영상이나 노래, 구연

동화,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장으로 진행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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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

사회

문화

배제와 고립(성소수자, 

장애인, 빈곤층 등)

세월호사건 

세대담론(7포세대, 사포

리세대, 촛불세대) 거부 

빈곤이 감춰진/외면된 사

회 

입장을 ‘숨긴’ 진단이나 

평론 

공공성

“실패도 성공이다”

“20대마저 스스로를 증오

한다”

기다림, 머뭇거릴 수 있

는 시간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공

성 

보편적 설계 – 유니버셜 

디자인 

천개의 공동체

천개의 마을 

입장-갈등-조정의 과정

2.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

현하는 키워드

표백, 도시서민, 정체성

약자임을 증명하는 모멸감

궁핍한 시간, 포기, 절망, 

미래의 비전을 표

현하는 키워드

우리가 아닌 나와 그들, 커뮤니티, 복수의 정체성, 존엄을 지키는 삶

뒷면-이면, 나의 속도 

혁신의 아이디어

를 표현하는 키워

드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공성

두더지, 다른방식의 말걸기(그림, 유쾌한 소통 등)

2) 키워드 설명81) 

어쩌라고

- 개입하지는 못하고 규정당하는 상태. ‘3포세대’ ‘7포세대’ ‘달관세대’ 등 기

성세대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현상들에 대해 표피적으로 접근, 전환기에 접

어든 사회의 세대들이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됨.

81) 오픈랩 모임에 참여한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최대한 살려 키워드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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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사회에서) 세대담론을 다루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우리를 ‘촛불세

대’라 부르더라. 이제는 ‘7포세대’로 부른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꿈),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미처 하기 전에, 언론에서는 이미 ‘다 포기했

다’고 전제한다. 요즘은 ‘사토리세대’라고 한다. 득도, 깨달음을 얻은 세대라는데. 그냥 

살아온대로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나에 대한 세대담론이나 평가는 

계속 바뀌고 있다. 일면 촛불, 7포세대, 사토리,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쩌라고?” 

사토리세대란 말이 처음 나왔을때도, 대충대충 생긴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 공감은 

됐지만 “불쾌했다” 

권리화된 요구- 존엄을 지키는 삶 

- 주거권을 주장할 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 불편함. 청년 주거권의 문제

를 말할 때마다 ‘반 지하’ 사진이 나오는데, SH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

면 주거권을 말할 수 없는 것인가. “‘더이상 나쁘지 않기 위해 사는’게 아

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하다.”.존엄하게 사는 것, 이게

기본권일 것임.

ⓒ대학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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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해 본 이들은 알거다.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선 내가 얼마나 힘든 지를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다. 사회적 약자 또는 박탈된 권리로서 인지되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의 선의, 

중간지원관의 선의를 갈구해야 하는 요청이 된다. 실제로 지원사업을 받는 구조를 들여

다보면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어려운 삶인지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대학내일 삽화 PT참고). 계단 꼭대기에는 ‘장학금’이 있고, 장학

금을 쟁취하기 위해선 자기 불안을 드러내야만 하는 구조. 

심지어 20대 마저 스스로를 증오한다

- 미디어 등 사회에서 규정해버린 세대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동세

대들이 처한 문제를 마치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른 문제나 성향으로 치부

해버리는 시각을 경고함. 사회 구조적 모순이 낳은 ‘위험’들을 개인이 고스

란히 감내해야 하는데도, 문제를 인지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

정까지 다다르는 것조차 버겨운 상황을 말함.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청년이 청년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요즘 청년

들은 창의력이 정말 없는 거 같아요. 수동적으로 일하는 걸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다

들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능동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없어요. 요즘 애들은 책도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

요.’라든지, ‘나는 아닌데, 남들은 삼포세대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나는 달관하지 않았는

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88만원세대가 아닌데, 남들은…’ 등 이런 류의 

말들을 한다. 일관된 패턴이었다.” 

작은 커뮤니티 : 같이 싸워줄 친구, 주변의 동료

- ‘심지어 20대 마저 스스로를 증오한다’라는 키워드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키워드. 학자금 대출이나 집세, 저임금, 고용 불안 등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개인들이 조직/단체가 아닌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관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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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을 찾아감.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모여라 두더지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와 내 친구, 또

래 청년들을 ‘두더지’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의 

굴에 틀어박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마치 두더지와 같다고 여겼다.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등.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못나서 그러는 걸까”라고 자책한다.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해결하는 건 역부족이었다. 혼자 

해결한 게 가능한 건가?라고 되묻게 됐다.그러던 차 이걸 고민하던 이들이 모여 같이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살 집’을 만들게 됐

다. 그게 모두들이다…” 

유니버셜 디자인

- 누구나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보편적 설계’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담겨 있음.

 “…그래서 내가 쓰는 폰으로 얘기를 풀려고 한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신기해 한다. 스마트폰에는 ‘Voice Over’기능이 탑재해 있다. 이 기능을 켜면 전

화나 메시지, 카톡, SNS 등 자연스레 앱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걸, 

나는 귀로 들을 뿐이다. 차이가 없다. 우리(장애인)을 우리에 편입시킨 게 ‘유니버셜 디

자인’이다. 2G폰일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폰이 있었는데, (사기 싫어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없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름과 상

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편적 시스템, 유니버셜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필드에서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다름으로 인정하

는, 유니버셜한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 

다면적 정체성 : 집단과 개인의 관계, 나의 속도.

- 나를 둘러싼 여러 정체성-딸, 마포 구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팬클럽 회

원 등등-이 있음. (누구나)복수의 정체성을 합쳐 나가는 과정에서 고정된

역할이나 단일한 정체성만을 부각해 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심리적

저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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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경험의 부재 : 소중한 커뮤니티의 부재

- IMF 이후 생존을 위한 삶, 불안이 잠식한 사회에서 스펙 쌓기 등 생존 경

쟁 대열에 들어선 세대들에게 ‘협동’이나 ‘협업’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음.

주민성 : 정치에 소외된 시민

- 고용 불안, 저임금 등 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들은 월세 부담으로 잦은 이사를 해야 함. 정주하기 힘든 ‘1인 가구’들이

정주성을 전제하는 지역 사회와 결합하거나 4인가구들과 결속하는데 어려

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주민’으로 인정해주는 시선에 장시간 생활하

는 일터가 그 지역에 있어도 '주민‘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구조.

속하고 싶지 않다 : 개인이 살아있는 공동체

 “…‘공공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공성’이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아닌, ‘나와 그들’로 풀어서 얘기해 보려 한다.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

다. ‘우리 당’ ‘우리 진보’…. 언젠가 ‘중도’라고 얘기했더니, 극 진보쪽 사람들이 보수가 

잘못하면 진보에 힘을 실어야 하지 않냐는 둥 공격하더라. 나는 사안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한다. 우리라고? ‘우리’가 불편하다. 가족도 ‘우리 가족’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

들’이라고 생각한다. …” 

명확한 입장을 말하기 

 “…김훈이 한 칼럼에서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로되, 하나마나한 말이다. ‘기업이 해고

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모두 그러한 것인

데, 그 명석함에 가려진 폭력성이 세상의 강자로 행세하고 있다. (중략)이 비극적 사태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것은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가 언론의 중심부로 

진출했다. 이 경제논리 역시 맞는 말이로되 하나마나한 말이고, 명석성으로 폭력을 위장

하고 있다.…사회를 진단하는 건 누구의 곁에 설 것인지를 정하고 활동/변화/혁신이 시

작한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정해야 갈등이 드러나고, 그래야만 조정이 발생한다. 입장, 

갈등, 조정, 변화, 다시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우리’가 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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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일상과 가족]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일상은 사회변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특히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 최근 ‘일상’ 개념이 주목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

어진 분야임. ‘일상’은 지루함, 권태, 벗어나고 싶은 속성 등 기존의 불합

리, 불평등한 질서가 관통되는 곳이므로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강조하는

경향(르페브르)과 일상이야말로 대중의 현재적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으로 현재의 삶의 건강성을 아무런 이데올로기적 전제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마페졸리)이 맞서 있음.

- 이처럼 대립되는 의견에도 일치하는 부분은 일상은 사회시스템이 농축되

어 있는 현장이라는 점, 그럼에도 그 어떤 것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일상의 배신). 따라서 일상의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변화 및 사

회혁신의 지점임.

- 가족은 먹고 입고 쉬는 ‘일상의 삶’이 영위되는 기초 단위로서 가장 일차

적이고도 강력한 체계임. 세대와 노동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들

은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기능을 배우지만, 강력한 의존

성과 세대 학습성으로 인해 변화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받아

왔음.

- 가족의 기능 중에서도 돌봄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임. 돌봄 노동은

그동안 ‘가사노동’이라는 이름하에 비생산노동으로 간주되며 폄훼되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돌봄 노동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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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은 독립의 결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또 다른 상태로, 인간이라면 누

구나 절대적인 의존을 경험하므로 의존은 인간의 보편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즉 의존의 실체는 곧 돌봄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돌봄을 구

체적인 노동으로 언급하고 있음.82)

- 이처럼 돌봄은 가족과의 연관성속에서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유

병자 등 모든 시민이 돌봄을 받을 ‘권리’의 차원으로 인식됨. 큐레이터가

특히 돌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현재 경쟁적인 유급노동중심 사회

‘돌봄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로 재편해야 한다83)는 여성주의 논의를 반영

함.

- 유럽위원회 사회혁신보고서의 기준84)을 따른다면 가족의 변화야말로 시스

템 자체의 변화이며 돌봄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야말로 혁신임. 그만큼 가

족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역이며 따라서 사

회혁신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여러 영역 중

가족과 돌봄을 선택함.

- 가족과 돌봄을 사회혁신의 키워드 영역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놀랄

만큼 빠른 변화속도 때문임. 종래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뿌리가 강하여 가

족관계나 관혼상제에서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최

근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속도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무색하게 할

정도임.

- 돌봄 역시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제라는 제도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것

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변화. 따라서 대중의 의식을 포함한 변화의 모습은

사회혁신에서 반드시 고찰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다루기로 함.

82)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2012

83) 마경희, 여성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84) 유럽위원회의 사회혁신보고서를 보면, 사회혁신을 ①사회 요구(social demand) 라는 관점에서 취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과 ②사회변화(social change) 라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영역의 경계에

서 이루어지는 혁신, ③시스템의 변화  (systemic change )라는 세 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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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4 >(장혜

경 외)85)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전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압축적 변동에

서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가구 구성의 형태변화는 물론 가족의 의미

와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봄.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4>를 토

대로 변화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① 개인화와 생애주기의 탈표준화

- 주기적인 금융위기 등의 저성장 여파는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의 생계기반마저 급격히 침식하고 사회를 양극화하고 있음. 이는 대다수

개인들로 하여금 시장중심의 생애경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듦으로써 과거

의 생애주기는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게 만들고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

처하기 위한 직업경력의 관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자리잡음. 이

런 조건은 남녀 모두에서 성규범과 연령규범에 따른 결혼과 출산, 자녀양

육이라는 표준화된 생애주기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함

②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가구의 증가

- 초고속으로 하락하는 출산율과 결혼형태와 방식이 갖는 다양성이 나타남.

즉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비혼인구가 급격이 확대.(2010년 인

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48%가 1, 2인 가구)

- 가구의 형태와 크기변화도 변하고 있는데 1980년 4.5명이었던 가구규모가

2010년에는 2.69명으로 축소되었고 핵가족의 비중은 1980년 53.0%에서

2010년 37.0%로 감소.. 대신 부부가족은 6.3%->15.4%로 증가, 1인가구는

1980년 4.8%에서 2010년 23.9%로 4배가량 증가.

- 지구화는 한국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 국경을 넘는 가족 삶의 확장

이 그것인데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서 분거형태로 생활하는가하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역시 크게 증가.

85) http://www.yes24.com/24/goods/168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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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 약화

- OECD가 기존의 홑벌이 모델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는 맞벌이 모델이 적합하다는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남성 1인이 생계부양을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상황.

④ 가족 돌봄 및 재생산기능의 약화

-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가구가 맞벌이, 혹은 2인 생계부양자구조로 전환되

고 있는 상황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며 동

시에 자녀나 노인 돌봄 기능이 더 이상 가족을 통해 충족되기 어려워졌

음을 의미함.

-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남성 1인 생계 부양모델이 무너지면서

종래 여성들이 담당하던 ‘돌봄 노동의 결핍’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

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관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1) 논의 범위

- 이번 1차 오픈랩을 통해 ‘가족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 체감되고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데 초점을 둠. 전문가의 진단이나 통계 등을 통해 변화의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가족은 미디어나 정책상 고정

관념에서도 가장 변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음.

- 가족의 변화는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임. 가족의 기능과 가치

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가족이 해온 기능을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도발적 질문도 가능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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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화 역시 마찬가지. 특히 가부장문화가 강력한 한국 현실에서 가족

내의 불평등문화에 대한 관심과 캠페인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성운동에

서 특히 이 부분에 주력함. 여성만 일하는 명절문화를 바꾸자는 운동, 미

망인 등 가족과 관련된 호칭을 평등하게 바꾸는 운동 등이 관련 사례임.

- 관혼상제, 상속 등에서도 이같은 가족 내 불평등은 조금씩 개선되었고 그

정점에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가 있음. 하지만 최근 가족문화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논의가 미약하기에 과연 실제 변화상이 어떤지 점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보듯 실

제 가족 관련 정책이라기보다 인구조절정책의 성격이 많았고, 복지영역과

겹치는 부분도 많음.

- 이런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픈랩은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주제

를 세분화(전문화)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가족의 변

화를 넓게 포착하는 기획 방향을 선택함.

(2) 방식  

- 오픈랩 방식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격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열

린 구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주

제를 세분화/전문화하지 않고 평소에 갖고 있던 가족이나 돌봄과 관련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진행.

-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면 혹은 변화해야 한다면 그것과 가족(혹은 돌

봄)을 연관시켜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진

행.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던 3차 오픈랩에서도

키워드 부분은 빠뜨리지 않음.

-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되 특히 단어나 표현 속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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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변화 포착하는 데 초점. 따라서 가족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제안에 중

점을 두지는 않았으며, 이 부분은 전문가 중심 논의구조에서 가능하리라

예측

- 모임 초/중반에 참가자 각자가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내도록 한 점은 토론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범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주최측은

참가자의 의견을 목록화한 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방식 선택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1차 : 가족일반

ㅇ 가족과 관련분야의 활동가(여성운동, 이주여성단체 등)/ 일반인(강남 엄

마, 게스트하우스 운영, 지역의 문화업무종사자)/연구자 등과 가족관련 총

체적 이야기

ㅇ 참석자: 김혜영(숙대 정책대학원)/ 박명준(노동연구원)/ 허오영숙(이주여

성인권센터)/박봉정숙(여성민우회)/ 배국진(소풍게스트하우스)/ 신은희(밸

류가든)/전성환(충남문화진흥원장) 등 총7명

ㅇ 방법론: 키워드 기반의 워크숍 진행

ㅇ 결과 요약

- “가족은 더 이상 합의되지 않는다”로 정리될 수 있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

타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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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원가족

혈연가족의 실제적 단절

(화목한 4인가족) 판타지

의 해체

전혼자녀

혼혈가족/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편견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

진심 기반

복지의 최후 보루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및 

가족모델에 대한 인정

합리적 개인주의 

좋은 소식은 결혼인가?

가족 모습의 열등과 깨어

짐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1인가구 연대 

관계의 재구성

먼 희망 가까운 불안

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여러 특성에 기반한 1인 

가구 연대

자존감을 키우는 가족과 

국가의 제도/정책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이웃 기반의 복지체계

사회적 학습하는 공동체

다양한 가족과 개인의 다

양한 삶의 패턴에 대한 도

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부부관계의 갱신

안식년 가족제도

-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었음. 한 참여자의 “그래

도 내가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라는 자조섞인 독백에서 포착한 대목. 전환

기이기에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이 첫 번째 변화지점임.

- “화장실 문을 열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를 희망한다”는 말에서 드러나

듯 ‘전통적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이해․공존을 원하고, 전혼가족, 지

역자조모임 등 가족을 대신할 공동체의 의미와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함.

강남 엄마의 항변86)*처럼 원인의 근본적 이해,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가

족 모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함.

ㅇ 1차 모임

86) 1차 모임에 나온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다. 존중감을 느낄 방

법이 없어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는 강남 엄마의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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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키워드 설명

- 원가족: 혈연가족의 실제적 단절

- 가족에 대한 느낌: 세대별로 다르게 다가옴

-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 존중감을 느낄 방법이 없어서 아이에 올인하게

되는 강남엄마와 그로 인한 갈등

- 진심 기반: 가족의 정체성/관계는 진심 기반이어야 한다는 의미.

- 복지의 최후 보루: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과 관련된, 예를 들어 결혼, 동거

등의 라이프스타일은 유럽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유럽은

결정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어 가족체계가 개방적일 수 있지만, 우

리 사회는 유럽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 그래서 복지와 관련한 가족의 역할

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및 가족모델에 대한 인정, 전혼자녀에 대한 연구 및

관심, 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이해, 혼혈가족에 대한 현실과 편견: 새

롭게 나타나거나 확대되어가는 관계 및 애착에 대한 이해/관심

- 먼 희망 가까운 불안: 가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는 어려움이 많음

- 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가족이나 공동체와 관련

된) 심리적 유대감 및 공동체의 의무는 다하려는 경향

- 여러 특성에 기반한 1인 가구 연대: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지만

이들도 취향,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에서 연대 필요

- 자존감을 키우는 가족과 국가의 제도/정책: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의 기조도 자존감 중심으로 함.

- 이웃 기반 복지체계,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이웃이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가족의 삶이 이어지는 경험 하고 있음. (이웃이 가족의 삶을 확

장할 가능성 주목 )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삶의 패턴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사

회 시스템: 사회에서 이런 다양성과 도전을 인정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임.

- 부부관계의 갱신, 안식년 가족제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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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돌봄의 계층화   

사회적 돌봄

공동육아

복지 시스템의 일관성 있

는 유기적 재구성

복지수혜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감정을 터칭하기

돌봄의 정규과목화  

신뢰와 관계성 기반의 정

책     

미혼모 등이 이해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수(?)가 결정적이지 않

■ 2차 : 돌봄

ㅇ 다양한 영역 돌봄 현장에 있는 10여명의 경험 중심 이야기

ㅇ 참석자: 김미연(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김성환(더넥스트 대표)/ 박

봉정숙(여성민우회 대표)/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은(그

린피스)/ 조순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진무두 (전 빅이슈

사무국장) / 서채홍(피크15 이사) 등 총8명

ㅇ 방법론: 키워드 기반의 워크샵 진행

ㅇ 결과 요약

- “이제 모두가 같이 돌봐야 한다”로 정리될 수 있음.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사회적 돌봄으로, 관계 지향적이며 존엄감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에 대해

논의됨.

- 관계지향적이고 존엄감을 토대로 한 돌봄을 위해 시장과 잘 조화를 이루

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복지시스템의 재구성을 모색함. 이를 위해 신뢰와

관계성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돌봄을 위한 시간을 포함한 ‘여

유’에 대한 중요성이 공유됨.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의 실수가 이해되고

재기 기회가 있는 사회에 대해 모색함. 가족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로 공동육아와 교류의 발전방향이 있음.

‣2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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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둔 돌봄   

시간적/상황적인 여유

여가를 만들어 주는 시스

템의 구축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변

화 

은 사회

주체들의 역할 분담 

ㅇ 키워드 설명

- 돌봄의 계층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돌봄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

- 사회적 돌봄: 사회 시스템 내에서, 상호간의 역할 내에서 돌봄 진행

- 공동육아: 힘들지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 가능성 모색

- 복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유기적 재구성, 공생, 복지수혜자를 대상화하

지 않고 감정을 터칭하기: 4인가구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둔 돌봄, 단순히

돈이 아닌 존중감에 초점

- 시간적/상황적인 여유, 여가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의 구축, 돌봄을 공유하

려면 기본적으로 여유 필요.

-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변화 : 기본적으로 너무 바쁘지 않고 돌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과도기적으로 찾을 필요 있음

- 돌봄의 정규과목화 : 돌봄에 대한 인정의 방법

- 신뢰와 관계성 기반의 정책: 돌봄 정책이 단순히 수혜 대상의 문제 해결에

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감하고 관계 맺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져야 함.

- 미혼모 등이 이해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수(?)가 결정적이지 않은 사회:

가족결합제, 육아 및 모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음.

- 주체들의 역할 분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와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필요함.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180 -

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낯

설음

사생활 존중 기반 가족 

공동체  

가족1인당 자신만의 공간 

설계

정원과 대문의 공유

작은 집들의 연결을 통한

느슨한 연대 공동체

공통의 식탁

장례 문화의 변화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

춤형 의료 서비스

동물들과의 친밀한 공존 

및 동물권 증대 

허례허식의 변화

Moveable life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 

쇼윈도가족

가족치료사 

■ 3차 : 가족의 미래

ㅇ 모델을 통해 가족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나누어보기

ㅇ 참석자: 일반인 약 25인

ㅇ 방법론: 레고시리어스 플레이(LSP).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을 함께 감지한

후, 현상을 넘어 ‘미래의 가족’ 모습에 대해서도 상상

ㅇ 결과 요약

- “개인의 공간이 허용되는 가정을 기반으로 사회적 상상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사람들의 숨겨진 니즈를 찾되, 기존 가족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

고려함.

- 레고시리어스플레이LSP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족의 미래상으로 조립한 ‘정

원과 대문을 공유하는 집’ ‘작은 집들이 연결되는 레고 모형’에서 개인성을

존중받으면서도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발견함. 또 ‘이동을 가능케 하는 시

스템’을 지향한 모형에서 정주성과 이동성의 상호보완과 열려진 가능성을

포착함. 장례 방식의 변화,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춤형 의료, 동물권 증대

등 관계의 변화 양상도 알게 됨.

‣3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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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로봇의 등장. 로봇도 가

족으로.인정.

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원가족

혈연가족의 실제적 단절

(화목한 4인가족) 판타지

의 해체

전혼자녀

진심 기반

복지의 최후 보루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및 

가족모델에 대한 인정

합리적 개인주의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이웃 기반의 복지체계

사회적 학습하는 공동체

다양한 가족과 개인의 다

양한 삶의 패턴에 대한 도

ㅇ 키워드 설명

-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낯설음 : 혈연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 또는 커뮤

니티, 공동체 등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낯설음이 있음.

- 정원과 대문의 공유, 작은 집들의 연결을 통한 느슨한 연대 공동체, 공통

의 식탁: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가구들 간의 결합 및 연결이 중요함

- 장례 문화의 변화: 더 이상 멀리 있는 산소를 찾아가지 않을 것임. 선산이

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남게 될까?

-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고령화에 대한 준비, 노인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 동물들과의 친밀한 공존 및 동물권 증대: 동물들을 통한 관계 및 데이터

수집

- 허례허식의 변화:　비용 절감 및 의미 있는 개인화를 위한 아이디어

- 로봇의 등장: 미래사회에서는 로봇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것임.

- Moveable life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가족

과 공동체도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

- 쇼윈도가족과 가족치료사: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가족도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다루는 가족치료사/혹은 가족상담사

라는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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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가족/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편견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

돌봄의 계층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낯

설음

사생활 존중 기반 가족 

공동체  

가족1인당 자신만의 공간 

설계

좋은 소식은 결혼인가?

가족 모습의 열등과 깨어

짐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1인가구 연대 

관계의 재구성

먼 희망 가까운 불안

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여러 특성에 기반한 1인 

가구 연대

자존감을 키우는 가족과 

국가의 제도/정책 

사회적 돌봄, 공동육아

복지 시스템의 일관성 있

는 유기적 재구성

복지수혜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감정을 터칭하기

4인가구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둔 돌봄   

시간적/상황적인 여유

여가를 만들어 주는 시스

템의 구축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변

화 

정원과 대문의 공유

작은 집들의 연결을 통한

느슨한 연대 공동체

공통의 식탁

장례 문화의 변화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

춤형 의료 서비스

동물들과의 친밀한 공존 

및 동물권 증대 

허례허식의 변화

로봇도 가족

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부부관계의 갱신

안식년 가족제도

돌봄의 정규과목화  

신뢰와 관계성 기반의 정

책  미혼모 등이 이해받

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수(?)가 결정적이지 않

은 사회

주체들의 역할 분담 

Moveable life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 

쇼윈도가족

가족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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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오픈랩은 종래 가장 우리 삶과 밀접함에도 막상 터놓고 이야기해보지 않

았던 가족과 돌봄이라는 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장이었다는 것에서 매우

유의미하였음.

- 동시에 정책이나 사회운동가들과 일반인 참여자 사이에 문제를 고민하는

차원이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3회차 랩 운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혈연가족에 따른 구속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가 실재함. 돌봄 노동에 대한 변

화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 개인의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인정과 이해에 대

한 욕구, 공동체에 대한 희구를 확인함.

- 첫째 혈연가족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지고 있음. 1차 오픈랩에서 지방에 있

는 본가와 오래도록 떨어져 있는 참가자가 “명절에만 만나는 가족” 현상을

이야기하며 ‘원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는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본가’라는 개념과는 다른 어감의 용어인 이 단어를 통해 혈연가족과의 거

리감, 실제 생활에서는 원가족보다 더 가족 역할을 하는 관계에 대한 인정

을 느낄 수 있었음.

- 명절에 할아버지를 친척이라고 칭하는 조카를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도 하

였는데 과거에 관계에서는 할아버지를 매우 가까운 존재로 여겨 ‘친척’이

라고 부르지 않았음. 또한 친부보다 새롭게 맞이한 이주여성 새엄마에게

더 많은 감정적 교류를 느끼는 사례도 이야기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

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가 실재함. 실제 오픈랩 참가자 중 많은 이가 1인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184 -

가구였으며, 1인가구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에 대한 편견이나 복지 등 정책적

배려 없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되. 예를 들어 명절에 내려가 겪게 되

는 다양한 고초(왜 결혼하지 않는가/취업에 대한 질문/친척끼리 서로 비교

등)를 토로하며 더 이상 명절에 고향을 가기보다 일하는 것을 택하는 경

향에 대한 동감을 확인

- 1차 오픈랩 참가자 중 상당수가 새로운 주거형태나 가족형태, 즉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짐.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의 자녀를 의미하는 전혼

자녀나 전혼가족에 대한 논의, 이주가정문제, 패치워크 가족 등의 이야기

를 통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돌봄 노동에 대한 변화와 자율성과 독립성, 개인의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인

정과 이해에 대한 욕구를 확인함. 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맺음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 및 인정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연결 및 소속감을

희망함.

- 공동체에 대한 희구를 파악함. 그럼에도 전통적 가족에 대해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 많았음. 아울러 개인을 강조하는 참가자들도 공동체에

대한 소망은 공통적이었음. 미래의 가족에 대해 상상해보라고 했을 때 공

통의 식탁과 정원이 있는 주거를 선호하는 것이 그 예시임.

- 핵심 키워드를 선정할 때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현실을 보여주면서

도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키워드를 접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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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및 설명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가까운 가족들 

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

하게 연결된 가족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 원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 기존의 '본가'라는 개념과 매우 

다른 의미로서, 예를 들어 명절때만 

만나는 가족같은 맥락이 내포되어 있

음. 원가족이라는 표현을 통해 혈연가

족(4인 가족) 신화와 그 지위에 의문

을 표시하며 다른 상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임. 

-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가족 : 가족의 실제 모습이 변화됨을 

제시  

기존 개념이지

만 문맥이 다

른 키워드

사회적 돌봄 :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모

두가 함께 돌보는 사회.

- 공급자 / 사용자 개념에서 벗어나

서 개인/국가/공동체가 돌봄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  

- 모두가 모두를 돌봐야 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강조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대상화하지 않는 돌봄

초국가적 가족

1인 가구 관계 플랫폼  

 

- 대상화되지 않는 돌봄 : 돌봄이 복

지시스템의 하부로 편재되어 있는 현

재 한국사회에서 정책의 수혜자로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공유

되고 존엄이 보장되는 돌봄이어야 함: 

현재의 돌봄정책에 대한 또 다른 메

시지 역할

- 초국가적 가족 :이주가족을 둘러싼 

논점 중 최근 강력히 주목하는 것이 

‘가족의 연계망’임. 이민자 가족이 늘

어나면서 한국사회는 이민자 사회 자

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연계망은 전통

적으로 송금이나 연쇄이주 등으로 한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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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나 이제 이를 넘어서 정보와 

정서, 경제자원. 돌봄 기능 등의 상시

적 흐름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구성

하고, 사회 구성의 일부로 자리잡게 

됨.(다문화 가족의 추국가적 가족 연

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김이선 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따라서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인권과 경제권

의 획득은 한국 내 이주가족의 생활

의 질과도 연계 됨. 

 특히 남편의 직계 방계 가족이 모두 

한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 이주

여성의 원가족은 가족으로 치지 않음

으로써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

고 있음.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

드

가족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합의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더이상 전통적

인 4인 혈연가족이 떠오르지 않는 현

실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

드

동물/ 로봇과의 공존

가족치료사

새로운 커뮤니티와 관계

에 대한 열린 자세

관계와 존엄을 우선시하

는 사회제도 

노인 자족 공동체 

-동물, 로봇과의 공존 : 실제로 동물

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권리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 

- 가족치료사 : 가족의 문제들을 전

문적으로 상담하고 제안해주는 시스

템. 단순히 과거 가족의 모습으로 지

내라는 것이아님.

(동상이몽, 유자식 상팔자 등 참조)

- 새로운 커뮤니티  ~ : 지금 정의할 

수 없을만큼 관계의 종류는 다양해질 

수 있음.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의 만

남만으로도 가족이라고 주장할지 모

름.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큰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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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와 존엄 기반의 정책 : 가족을 

벗어나 전반적인 맥을 잡을 때 활용

할 수도 있음

- 노인 자족 공동체 :　단순히 요양

병원이 아닌, 고령화된 가족 또는 가

족끼리 함께 지내며 죽음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 

혁신의 아이디

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죽음 준비학교 

돌봄의 정규과목화 

생활동반자법

책임과 자유가 있는 공

동생활 플랫폼(공동의 

식탁) 

합리적 개인주의(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귀족육아가 아닌 정성 

중심의 공동육아

- 죽음 준비학교 : 고령화 및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죽음

에 대해서 인정하면 조금 더 갈등 및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 돌봄의 정규과목화 :　돌봄이 중요

하다는 점을 알지만 사회적 이해도는 

떨어짐. 다양한 돌봄의 모습을 실제적

으로 경험하고 공식적으로 배울 필요 

있음 

- 생활동반자법 : 기존의 혈연가족 

외에 가족을 꾸리는 것을 법으로 인

정, 지원하는 제도의 마련이라는 점에

서 혁신성

-공통의 식탁과 생활공간 : 새롭게 

탄생할 가족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공

통의 식탁과 생활공간임을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 주거를 비롯한 관계에 

대한 시사점 줄 것으로 보임. 이동성

에도 영향 

-합리적 개인주의 : 개인주의인데 합

리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체가 이미 사회혁신의 토론거리를 

준다고 봄.

- 공동육아 : 협력에 좋은 사례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고정관

념을 깨는 방법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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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키워드 설명 

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가족

- ‘개인성'은 오픈랩에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단어. '개인'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개인은 이제 가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한 화두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함. '개인'은 한편 다양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함.

- 아울러 키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정체

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 1인 가구 연대나 공동체

에 대한 욕구87)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성들이 존중되지만 연결에 대한 지향

은 있음을 말해주는 키워드

■ 참고사례

- 통계청의 <2009 사회동향보고서>를 살펴보면, 4인가구는 해체되고, 1인가구, 여성가구

주, 조손가구, 분거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져간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인 가구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향후 2025년에는 1인가구 31.3%, 4인가구 13.2%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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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동아일보(2015.5.8.) ‘혼자인 듯 혼자 아닌 1인 가구의 ’공동식탁‘ 

http://health.donga.com/List/3/100100/20150508/7113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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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1. [한수진의 SBS 전망대](2015.4.28.)

  미혼부의 눈물 "출생 신고도 못해주고 아이에게 미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15&sid2=291&oid=055&aid=0000314245

 - 아이를 낳은 여자와 가족을 이루지 않은 미혼부(未婚父)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 1차 오픈랩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키워드는 “가족은 더 이상 합의되지 않

는다”는 점.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가족을 의미하였지만

이미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1인가구나 노령가구가

트렌드처럼 느껴짐.

- 혈연가족 외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데 오픈랩

참가자들 상당수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음.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

올리는 사람이 혈연가족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구, 동료, 혹은 동물에 이르

기까지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은 큰 변화일 것임.

-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는 키

워드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키워드와 ‘더 이상 합

의되지 않는다’는 조금은 공격적인 키워드 사이에서 타협점임.

-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전통적 혈연가

족을 벗어나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88)이

“그럼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냐”라는 의견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내면서

도 상상력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선택함. 따라서 가족이라

는 말은 더 이상 과거와도 같은 의미가 아니며,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서

도 차이가 큼.

88) 함인희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족의 적응 및 저항」에서 “사회적 통합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

될수록 사회적 결속과 통합의 주체는 가족 밖에 없다는 전통 회귀적 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다”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해온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러한 정

서가 잘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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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한국일보

었기 때문에 아이와 친부가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큼. 한부모 가족에

게 지원되는 지원정책 대상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해당되도록 제도 보완 중.  

2. 한국일보(2015.4.26.) “15년 후 서울시민 '나 혼자 산다'가 대세로”

 http://media.daum.net/issue/959/newsview?issueId=959&newsid=20150426195213734

 - 4월 26일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

변화' 자료를 보면 1인 가구(27%), 부부(13.5%), 한부모

(10.5%), 조부모와 손자녀(0.7%) 등이 증가함.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구주' 연령도 고령화로 2030년

에는 전체 가구 중 60세 이상이 44.4%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2000년만해도 가구주 주요 연령층은 30대 26.1%, 

40대 27.2%로 30~40대가 전체의 53.3%를 차지함. 

2015년에는 60세 이상 가구주가 27.1%였음. 

3. 연합뉴스(2015.4.23.) “결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작

년 혼인율 역대 최저”

혼인 30년 차 이상 '황혼 이혼'은 10% 급증 평균 초혼연령 男 32.4세, 女 29.8세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423120216107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자료=통계청 '2014년 혼인·이혼통계’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가족 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12)의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서 “우리사회

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를 거쳐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하나의 가족(Family)이 아니라 가족들(Families)이 존재”한다고 밝힘.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등이나 가족원간의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가족, 동

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 가족 등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적 관계를 지향하는 탈근대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함. 

<출처: 정경희 외,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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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친밀감 및 관계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족

- 위의 두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면, 관계나 친밀감도 새로운 형태

와 방식 요구됨89).

가족치료사 

-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가족도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족치료사/혹은 가족상담사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참고사례

시사저널(1316호. 2015.01.08.),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한 번이면 족하다”

<가족의 발견> 펴낸 최광현 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장

“…최 소장은 이를 ‘관계의 문제’로 봤다. ‘가족이라면 이해하겠지’ ‘가족이라면 그럴 수

도 있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50

초국가적 가족 

- 이주가족을 둘러싼 논점 중 최근 강력히 주목하는 것이 ‘가족의 연계망’,

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이민자 사회 자체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음.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연계망은 전통적으로 송금이나

연쇄이주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이제 이를 넘어서 정보와 정서, 경제자원.

89) 보이스뉴스(2014.12.24.) ‘Easy hello Easy goodbye, 쏘쿨한 공동체의 등장’ 기사 일부를 인용

하면,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1위 가족 가치의 약화(28.8%), 2위 개인주의 심화(23.6%)가 나

왔다. (중략) 기존의 공동체는 연결, 협동심과 같은 정신적으로 끈끈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전통적

인 공동체인 반면, 새롭게 나타난 공동체는 비교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서 모임과 흩어짐이 활발해지

는 모습을 보이는 현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싱글족들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치유하고 

혼자 살면서 갖는 불편함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쿨하게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http://voicenews.webtalks.co.kr/2014/12/24/easy-hello-easy-goodbye-%EC%8F%98%EC%BF%

A8%ED%95%9C-%EA%B3%B5%EB%8F%99%EC%B2%B4%EC%9D%98-%EB%93%B1%EC%9E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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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능 등의 상시적 흐름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구성하고, 사회 구성의

일부로 자리잡게 됨90)

-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인권과 경제권의 획득은 한국 내 이주가족의 생활

의 질과도 연계함. 특히 남편의 직계 방계 가족이 모두 한 가족으로 인식

되는 것에 비해 이주여성의 원가족은 가족으로 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함

■ 참고사례

미디어오늘(2015.4.17.)

[인터뷰]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다문화 가정 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 필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61

 -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불편을 겪나

“…그 다음은 생김새인데, 외모가 다르고 약간 까무잡잡한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아이

들은 괜히 더 본인이 의식을 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작

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이주민 2세들의 이야기를 들

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주민 2세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을 대하는 것이 차별적

이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커서 사회를 알고 난 후에 ‘아 옛날에 그게 차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나도 내 아들에게 물어보면 차별 같은 

거 없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느낄지 걱정이다”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

- 2차 오픈랩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키워드. 이 키워드는 청년 참가자가 제

시한 것이었는데 소위 3포세대라고 하는 청년층의 노후나 질병에 대한 두

려움과 더불어 이제 모두가 모두를 돌볼 수 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음

을 체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음. 모두가 모두를 돌본다는 것은 한

참가자의 표현대로 ‘일방향이 아난 쌍방향의 돌봄'을 의미함. 한편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제내로 제도화되어 있는 공적인 돌봄시스템에 대해

'공동체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함.

90) 김이선 외, 다문화 가족의 추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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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나 낙오자로 여기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돌봄 

- 2차 오픈랩에서 '존엄'이라는 단어가 나왔음. 참가자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시설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더라도 관계 지향적이며 존엄감을 바탕으로 하

는 돌봄을 희망.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즉 복지 수혜자를 일방적으로 수혜만 받는 사람이나 낙오자로 여기

는 문화를 바꾸어 신뢰와 관계성이 오고가는 정책 해이 필요

- 따라서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의 실수가 이해되고 재기의 기회가 있는 사회"

여야 하며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한 ‘여유’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할 필요

가 있음. 공동육아에 대한 발전방향도 나왔고 특히 상당부분 시장화된 돌봄노

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시장과 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임. 즉 참가자들이 느끼는 돌봄은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돌봄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 오픈랩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되었던 것은 3차 레고시리어스플레이를 매

개로 한 모임이라고 여김. 1․2차 오픈랩은 비교적 가족이나 돌봄에 대한

고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자였다는 점에서 보통의 인식수준보다

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이 통용

5. 큐레이터 소감

ㅇ 다양한 가족의 변화 양상

- 가치/생각의 변화 : 일 중심 사회, 개인주의의 심화,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

- 삶의 모습 변화 : 인구구성 변화(개인화 및 노령화), 돌봄의 필요성 증가,

- 세계화의 심화 및 이동성의 증가, 주거/교통(도시 집중, 아파트 중심 생활)

- 생활환경의 변화 : 경제적 요인, 과학기술 변화, 가족 및 복지 정책 변화

ㅇ 돌봄 및 노동과 관련된 각종 주제

ㅇ 가족을 둘러싼 정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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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시민 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전통적 관점에서의 표준적 생활양식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증가함.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2.9명)과 저출산율(1.3명)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 1인가구/비혼/동거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 개념의 변화, 도시 집중화

및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 청년세대의 취업난 및

주거난으로 인한 졸업/취업/연애/결혼/출산이라는 정형화된 도식에서의 이

탈 등 다양한 삶의 조건과 양식이 포착됨.

- 다양한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조직, 예를 들어 전통적 개념의

정부와 정당, NGO 등 공공의 주요 행위자는 개인들의 개별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표준적 시민91)’으로 규정하여 정책을 설계함. 따라서 달라진 사회

적 환경과 일상의 장면들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함.

- 또 IT기술의 혁신과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시민들의

등장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임. 따라서 시민과 정부, 정당 등의 공

공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이전과 다른 정치 참여 방식과 문화, 정책설계의

관점을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 초기 구상에서는 세대적 차이에 따른 정치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했으나,

91) <88만원 세대> 공저자 박권일이 시사in에 ‘강남 좌파’를 대체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수도권에 사는 교양 있는 중산층’의 의미로 제안한 ‘표준 시민’과는 다르다. ‘4인가구’ ‘학생’ ‘직장

인’ 등 고정화된 시선에서 집단적 개인으로 접근한다는 뜻에서 ‘표준적 시민’이라는 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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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을 진행하며 세대적 특이성보다는 사회적 변화의 특이성에 무게중

심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변경함

- 1인 가구, IT, 공적 자아 등 과거와는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키

워드들 먼저 선정하였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의 근거를 마

련하는 과정으로 토론을 진행함.

- 삶의 방식과 삶터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1인 가구’임.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경제적 조건, 주거환경,

소비시장, 정책의 방향까지도 연계하여 달라진 일상을 세밀하게 들여 보

는데 초점

- 공적 공간에서는 정당/마을/ 대학 등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공공성의 변

화와 관련하여 들여다본 후, 공공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안들에 초점

- 정보 민주화와 오픈소스, 그리고 정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 참여 방식

을 바꾸는 시빅해커들과 구체적인 사례에 주목하여 IT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봄

- 앞의 내용들을 관통하는 지점이 바로 일반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점임. 사회 서비스와 공공정책의 일

방적 수혜자가 아닌 협력적 개인이자 정책 생산자로서 사회적 문제를 함

께 해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주제와 관련해 발견하려고 했던, 사회혁신과 연계된 핵심 문제의식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반은 이미 이질적/다

층적 위치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포괄적/ 표준적인 정책, 한정

된 예산으로는 이 모든 복잡성을 해결하거나 틈을 메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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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과 단절이 일상 가운데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

응도 다양해함.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작은 관계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음.

- SNS 등 온라인의 연결은 늘었지만, 가족 간 친밀도나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는 약화되어져 감. 무연사회92)와 연결사회의 공존, 연결의 과

잉이자 관계의 결핍 시대 양상에 주목함.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1) 포커스 그룹 토론 주제 및 방식

■ 모임운영방식

ㅇ 포커스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

구분 대상 연령대(명)

1차 마을, IT, 중간지원조직, 연구원 등 청년활동가그룹
2030세대

(5명) 

2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등 정치활

동가그룹

2030세대

(5명) 

3차
마을, 대학, 평화, 청소년, 중간지원조직 등 영역별 공론의 장 

활동가 그룹

2030세대

(5명) 

4차 1인가구 관련 서울, 여성, 복지, 마을 단위의 전문가 그룹
다양한 연령대

(5명)  

ㅇ 개별 인터뷰

- 개별 인터뷰는 총 4회를 진행했으며 주로 IT와 정치를 주제로 연구자, 관

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터뷰함.

92) 2010년 일본 NHK가 고독사 문제를 다루면서 ‘무연사회(無緣社會) 또는 무연고사회(無緣故社會)’

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며 사회 현상을 분석했다. 무연사회는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

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 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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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정범위

- 각 섹터별로 참여자를 분류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여

공통과 차이를 드러내려고 함.

- 각 분야의 현장성과 연구성의 두가지 관점으로 참여자를 분류하여, 현장에

느끼는 구체적 문제의식과 일상의 언어를 담아내면서도 연구자의 객관적

관점을 담아내려고 함.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 1회차 실마리 키워드 브레인스토밍

ㅇ 참석자 : 강윤모(스테이영 대표, 우리동네정치인 앱 개발), 신지만(네이버

사회공헌팀), 안자현(SK행복나눔재단), 우대식(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연구원), 이태영(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촌민회 사무국장), 이

현 (성북청소년공유센터장), 박인(소셜다이닝 집밥 대표) /총7명

■ 2회차 정당의 현재와 미래

ㅇ 참석자 : 김경미(정치발전소 기획실장), 문정은(정의당 부대표), 성치훈(새

정민주연합 청년위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태영(전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촌민회 사무국장), 최유진(새정치민주연합 청년

위원), 최재민( 새누리당 전국청년위원)/총6명

ㅇ 핵심 내용

- 정당과 당원과의 새로운 관계, 즉 협력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보수-진보의 이념적 논쟁 보다는 정당 시스템과 정당 문화의 변화

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요 내용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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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슈들 개선-전환이 필요한 이슈들

* 존중받지 못한 당원 시스템

：정당이 시민을 동원하는 구조, 선거때만 

머리수 채우기, 놀고 있는 당원 (할수 있는

게 없는 당원), 지역에 누가 당원인지도 모

르는 구조, 정당 소개 리플렛이나 이메일 

한통 받아본 적 없으며 당비를 어디에 쓰는

지도 모름

* 사다리 걷어차인 정당시스템  

:　외부 수혈로 인한 당내 청년 정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에서 피켓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당 구조 필요

정치신인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 (정치

관계법의 개정) 

* 모바일투표는 서구정당시스템의 표피적 

모방 : 모바일투표 보다 정당 시스템 먼저 

제대로 갖춰야 한다. 디지털정당 아직 시기

상조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 

: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꺼리

는 분위기. 당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가 되지 않는 사회.일상적 정치공간의 부재 

* 아젠다세팅의 무능력, 변화를 두려워하는 

* 서로가 연결된 정당시스템 

* 당원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치활동코디

네이터 / 

* 당원 중심의 정당구조 

정당과 당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프로세스 필요, 정당과 당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일상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공간 

써클, 작은공론의 장 

* 당내 인재육성프로그램 

: 사람을 키우는 정당 

*정치적 실패의 자산화 

*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정당문화  

/ 사회혁신 정당 / 

미래아젠다의 예측하는 정당

- 무시 받는 당원에서 존중 받고 싶은 당원으로, 놀고 있는 당원에서 함께

하고 싶은 당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 외부수혈이 아닌 정당 내

부의 공정한 경쟁과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기대

- 미래 아젠다를 연구, 예측하는 실험실이며 정치적 도전과 실패를 자산화하

고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린스타트업 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정당이

미시적 공론의 장을 촉진하는 역할로 전환하여, 일상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코디네이터형 정당으로 가야 함.

ㅇ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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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문화 , 미래사회 아젠다에 대한 연구부

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가

지 못하는 정당 

* 소수의 집단이 비조직화된 다수 대표

■ 3회차 시민공론의 장

ㅇ 참석자 : 고두현(자유인문캠프 기획단 대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모

모 대표), 박상현(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청년팀장), 성이름(기본소득청’

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 이태영(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촌민

회)/ 총5명

ㅇ 결과 요약

- 다양한 층위의 주민 정체성, 거주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 가진 주민

의 등장을 확인함.

- 주민住民이 전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뜻했지만 점차 그 지역에

서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노는 사람’까지 아우르자는

의견이 제기됨.

- 단일 지역 주민에서 다층적(Multi Layer) 주민으로의 변화: 나-공동체-지

역-도시라는 상이한 레이어

- 정주성과 유동성을 상호 연결하는 마을네트워크, 마을연결사회 : 도시이웃,

도시공동체, 도시중간지대가 존재함.

- 개인적이지만 공적인 일들이 공존하는 ‘관계의 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

적 행복감’

- 미시적 공론의 장으로 서로의 존재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

이자 관계망이 발생하는 공간인 공적 공간에 주목함.

- 거주민 중심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설계프로세

스 전환이 요구됨.

- 국가와 개인의 새로운 관계 전환: 개별존재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자아

로써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보편적인 경험의 관계(* 관계국가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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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장면 일상과 이상의 경계

* 빌려쓰는 자들의 정체성, 

정주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지금 세대, 주

민의 권리의 상실, 동질적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주민의 등장,

*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상실,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그 지역에 살

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공간 

* 개인의 욕구가 제거된 시민, ‘공공성’은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지우는 ‘관공성’ 개인

의 욕구에 기반한 사항들이 삭제된 체 던져

지는 국가아젠다, 획일성을 평등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시민교육

* 사유화된 대학 공간의 장면들, 대자보도 

마음대로 부치지 못하는 대학, 교지와 신문 

가판대도 없애는 대학, 학교신문사 대학 행

정부서로 편입, 독립적 언론기능이 아닌 학

교 홍보지, 대학생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광

장과 같은 공간의 제거, 경영 컨실팅으로 

구조조정 하는 대학, 대학은 돈을 내고 지

식을 구매하는 사적공간으로 인식, 공적공

간이 제거된 대학, 소비자성으로 치환 된 

대학생의 권리 

공적인 경험/교육 사라져 버린 세대

*도시난민, 탈지역주의 

* 다양한 층위의 주민 정체성, 거주지를 넘

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주민의 등장 

* 단일지역주민에서 다층적 주민 (Multi 

Layer) : 나-공동체--지역-도시라는 상이한 

레이블 

* 지역이슈에서 일상이슈로의 전환 

* 도시이웃, 도시공동체, 마을 연결 사회(마

을네트워크) 

* 다층적 층위 (Multi Layer) 개인의 위치와 

목소리 낼 권리, 거주민 중심을 넘어서서 

관계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책프로세스 

(관계국가에서 전인적_Whole perseon과 연

계 ) 

* 대학생이 아니여도 대학교육에 목소리를 

낼 권리 , 자기계발이 아닌 자기교육 (공동

체속에서의 관계와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

장)

국가와 개인의 새로운 관계 전환 : 개별존

재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자아로써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보편적인 경험

의 관계 

* 공적 행복감,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 공동체적 자아가 성

장할 수 있는 시민교육, 공동체적 자아, 일

상적 공적공간 : 일상과 개인의 다양한 욕

구가 표출되는 공적 공간, 관계망이 발생하

는 공간으로 공적 공간 

*미시적 공론의 장, 작은 공증, 서로의 존재

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 

ㅇ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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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장면 일상과 이상의 경계 

* 1인가구는 이질적이다

럭셔리한 집단,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업, 고령. 독거노인으로 그룹화

*고립,빈곤,단절/럭셔리,섹스앤더시티

자율, 독립적, 자유로움, 느슨한 관계 

가족해체, 이혼, 노후에 대한 불안, 고독과 불

* 1인가구는 다른 관계망 속에 놓여짐

* 도시이웃 : 옆집보다 가까웃 이웃, 취향 공

동체, 사적이고 공적인 커뮤니티 

*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느슨한 

사회적 가족 

■ 4회차 시민공론의 장

ㅇ 참석자 : 김병권(데어 상임이사), 변미리(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박선민(스웨덴을 가다 저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유경희(어슬렁정거장

이사장), 홍현진(《마을의 귀환》저자, 오마이뉴스 기자)/ 외부참석자 4명

ㅇ 결과 요약

- 1인가구의 등장은 과거에는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1인가구 안에서도 서로 굉장한 이질적 층위 확인 가능(고립과 독립/외로움

과 자유로움/빈곤과 풍요)

-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느슨한 사회적 가족 '소셜팸/소셜패밀리

(Social Family)93)’이 요구됨

- 복지 정책,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전통적 가족으로 삼을 경우 배제

되는 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함. 하지만 개별적 정책을 늘리는 방식

보다는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사회적 가족, 친교의 관계망으로 하는 돌

봄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됨. 관계․친교․돌봄이 안전망이 될 수 있음.

ㅇ 키워드 정리

93) 중앙일보(2014.9.24.)에서 ‘사회적 가족’의 현상을 짚으며 “‘부모+자녀’같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줄고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사회적 가족’이 늘고 있다. 사회적 가족은 혈연관계 없이 가족

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넘어선 가족’이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2014.09.24.) “밥터디·함께주택 … 핏줄 아닌 사회적 가족이 뜬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901906&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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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혼자 사는 사람은 동네 친구가 없다.

혼자 살지만 가족을 제일 신뢰집단으로 인식

하며 이웃은 신뢰도 낮음

* 가족중심의 마을만들기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 1인가구는 마을공동체에서 소외

* 1인가구는 결혼전의 과도기로 인식하는 편

견

* 고독사와 무연사회 vs 연결의 과잉과 관계

의 결핍

* 고립과 단절에 놓인 개인을 국가가   책임

져야 하는 범위? VS 개인에게 모든 것을 전

가하는 사회 (주거, 의료, 교육, 노후)

* 공적행복감/자존감을 키우는 관계/돌봄의 

관계 

* 관계․친교․돌봄이 안정망   

* 가족기반 복지정책에서 전통적 가족 단위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환 

(사회적 가족,관계망의 개인의 복지시스템) 

* 비자발적 1인가구를 위한  복지시스템

: 1인가구에 대한 선별적 정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 복지 확대 방향으로 접근

■ 인터뷰 개요

ㅇ 인터뷰 대상

- 1차 이경민(영국 더럼 대학원 박사) : 영국노동당 시민정치플랫폼 연구

- 2차 오영욱 (노븐 게임회사 CTO ) : 응답하라 국회의원 청원 프로젝트

- 3차 박은정 (서울대 데이터마이닝 박사과정) :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프로젝트

ㅇ 결과 요약

- 정치 정보의 접근성 확대와 시빅 해커, 정치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 요구

- 시민과 국회, 정부와의 새로운 정치생태계 구축과 정치 데이터(선거, 입법,

정책 등) 전달체계의 변화

- 정치 데이터의 민주화 : 공공의 정보 확산과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확대

- 일반 시민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IT기술로 새롭게 해결하는 사람들인 ‘시빅

해커’를 통한 정치 정보의 접근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 생태계 구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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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상 

* 국회.입법 데이터의 정보격차. 불균형 

* 입법,선거 정보가 시민들에게 다가기 

너무 어려움

* 폐쇄적 당원시스템 

* 공공의 정보확산과 시민들의 정보접근

성 확대 

* 정치데이터 공유는 시민의 권리  

정치는 의원과 시민.전문가 등 다층적  

협력시스템 / 생태계 구축 / 오픈소스, 

정보민주화 / 

* 시민과 국회,정부와의 관계 전환 : 일

방적 수신자와 발신자 관계에서 쌍방향 

관계로 변화. 

* 리퀴드피드백 시스템 : 정치의 전달체

계의 변화 

* IT기반의 시민참여정당 플랫폼 

요구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당과 당원과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온라인 활용한 시민 참여 정당 플랫폼이나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은 협력

도구(캠페인, 정책생산, 공적토론 등의 중요한 도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는 어려움.

ㅇ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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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정부, 정당, 시민사회, 심지어 시장도 ‘관계의 복원과 공공성의 회복’을 이

야기함. 하지만 정부에서 호명하는 시민은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삭제한

‘표준적 주민’이기에, 공공성이 아닌 ‘관공성’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여짐.

개인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공통영역으로 확장하는 공공성의 재구성. 그런

관점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주민의 권리

를 부여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주민의 유동성 증가를 인지한

주목할 만한 변화

- 서울시의 세부적인 정책 역시 기존에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을 공적영역의 서비스로 제공. (EX :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스카우트 )

반대로 개인들이 정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안정보시스템을 혁신한 사례

는 공적인 일을 사적영역에서 해결한 사례. 공공의 영역을 과거처럼 명확

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

- 결과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감정이 삭제된 표준적 시민이 아닌 다양한 층

위와 정체성을 담지하는 공적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 그것은 사적이기도

하며 공적이기도 하며, 정주성을 띄는 동시에 유동적이기도 하여서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관계망이 요구된다는 의미

-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가 필요. 관계의 거점

과 자원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촉진하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함. 관계 자

원을 토대로 시민들과 시민들이 자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

로를 돌보는 수많은 시스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즉 국가주도의 사회에서

시민주도의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의 재구성이 필요

-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진행을 하면서 <시민 이니셔티브와 공적자아의 재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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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 따라서 지금 시대에 맞는, 요약하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서도 그 안에서도 공공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음.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 뉴거버넌스 : 다층적 거버넌스와 자치의 융합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

워드

* 주민권 

* 차세대 정치인 육성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 작은 공론의 장과 느슨한 연결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 주민자치플랫폼과 자치코디네이터 전문가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 정치협동조합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

드
* 플랫폼형 정당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

워드
* 도시공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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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설명

주민권 

- 전통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주민(住民)’의 권리는 다양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함.

- 2030년이 되면 서울에 1인가구(30.1%)의 비중이 부부와 미혼자녀를 가진

4인가구(25.4%)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94). 교통의 편리성, 도시의 집중

화, 1인 가구 증가로 지역적 정체성은 약해져 가고 있으며, 유동성, 이동성

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지금 마을은 4인가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점이 있어서, 1인가구나

유동적인 사람들이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됨. 거주자 중심의 행정, 마을, 커

뮤니티 등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담아내지 못함.

- 반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95)를 보면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공부

하는 사람을 주민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음. 이동성이 많은 사회를 감안하

여 단순히 주거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일상에서의 관계를 기반으

로 주민의 개념을 확장한 시도임.

- 거주지를 넘어서서 나-공동체-지역-도시라는 상이한 층위에 놓인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이 요구됨

도시공유공간 

- 돈을 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 대학 도

94) 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 생활 변화. 2015. http://stat.seoul.go.kr/pdf/e-webzine89.pdf

95)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

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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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도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놀이터도 그 아

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자본을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함께 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지켜나간 경험이 없기

때문.

- 돈을 내지 않고 않고도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지역 이슈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치

의 공간이 필요함.

- 자치의 혁신적 사례가 공유되고, 교육하고, 또한 새로운 자치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촉진적 공간. 지역 거주자 중심을 벗어나 공간

을 거점으로 다양한 관계망이 만들어지는 도시의 공유공간의 필요성

주민자치플랫폼과 자치코디네이터 전문가

- 현재의 통반장제도는 과거 행정시스템으로 출발하여 지금 시대에는 적합

하지 않는 제도. 지방자치와 마을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통․반장의 역할이 약해짐.96)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제도 역시 주민

자치의 활성화의 기능보다는 취미나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이며,

오히려 위원회 제도를 벗어난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가 자치의 기능을

담당함.

-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단순 관의 지침을 전달하는 통․반장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자치를 조직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요구됨. 민원을 포함하여 지

역의 이슈를 퍼실리테이터할 수 있는 자치코디네이터전문가, 전통적 개념

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커뮤니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자치의 플랫폼이 필요함.

96) 통반장 현황은 1975년 6월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는 1만2445개 통, 9

만6807개 반에 각각 1만2065명, 7만9653명의 통·반장이 편제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제도는 

1998년 읍면동사무소 폐지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 서울시내에만 423개가 조직돼, 총 911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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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론의 장과 느슨한 연결 

- 새로운 형태의 공적공간이 등장하고 있음. 집단적/대규모의 공공의 장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 공적 토론이 발

생하는 공간인 동시에 인격적 만남이 이뤄지는 친밀한 공간이며 그 관계

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행복감이 중시되어야 할 필요함.

- 작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치를 경험

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한나 아렌트는 공적 행

복감을 공적인 정치공간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정의함.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 아닌 공적 공간이 사적행복의 수렴

의 장이자 친밀한 공간이 되어야 함.

뉴거버넌스

- 표준적 주민이 아닌 다양한 층위와 정체성을 담지한 주민의 등장으로 전

통적 개념의 정부운영원리에 변화가 요구.

- 2012년 송파 세 모녀 사건9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의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매뉴얼에서 벗어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 표준적 시민을 가정하고 설계된 정책 매뉴얼은 지금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그렇다고 틈이 발생할 때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개

별 정책이나 맞춤형 정책으로 그 틈을 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수동적 존재의 시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하고,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네트워크

를 통한 신뢰와 참여를 중시할 필요함.

9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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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다는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

에서 시민과 시민간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이 주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정부와 정당 기능과 역할, 정책 설계 과정의 변화가 필요

- 먼저 거주민 중심으로 하는 정책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관계망이 수렴되고

확산이 반복되는 관계의 거점과 자원이 필요. 정부는 굵직한 공유자산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촉진하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하며, 그 관계 자원을

토대로 시민들과 시민들이 자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수많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함. 국가주도의 사회에서 시민 주도

의 사회로 가기 위한 행정혁신이 요구

차세대 정치인 육성  

-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청년 당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당 활동으로

는 성장하지 못하고, 주요 결정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

- 영국의 캐머런 총리, 미국의 클린턴 등 주요 정치 리더들은 정당의 청년정

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정치 경험과 공부를 통해 트레이닝을 받은 후, 정

당 내에서 다년간 활동하면서 당의 리더로 성장. 하지만 우리는 정당 내에

청년들을 키우려는 생각보다는 시기적으로 인기가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당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정치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

져 있음.

- 청년들이 건강한 정치를 꿈꾸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정치 사

다리가 필요. 정당과 외곽 조직 등에서 다음 세대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

이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그 안에서 선한 경쟁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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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동조합 

- 정당과 시민사회의 중간지대의 성격이 담긴 정치 참여공간. 정당보다는 가

볍고, 시민사회 보다는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시

민들의 정치 커뮤니티가 증가할 필요.

- 우리 사회는 정당 이외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커뮤니티가 없으며,

또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적 장치들이 많음. 스스

로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거나 당원임을 밝히는 것을 불편해

하는 문화가 존재. 이로 인해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참여할 정치적 공간이 없는 상황.

- 정당 이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 조성이 중요. 정치협동조합이

큰 제한 없이 만들어지고, 일상적으로 정책과 이슈를 토론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의 회복되어야 할 필요.

플랫폼형 정당

- 정당과 당원, 시민들 간의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동원되는 당원이 아닌 정당과 의원, 당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순위.

- 현재의 정당 상황에서는 서구 정당의 표피적 모방보다는 기본적인 정당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경계를 넘

나드는 상호 보완적인 중간 정도의 성격이 미래 정당의 한 형태일 수 있

음. 해적당의 리퀴드피드백 시스템, 영국 노동당의 온라인 시민정치플랫폼

역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성

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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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1) 논의 내용의 제약과 한계

- 1인 가구, IT, 청년세대 등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키워

드들 먼저 선정한 후, 그 키워드를 중심 삼아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

정으로 설계. 따라서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들까지 이어 지지는 못함. 결과적으

로는 논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더욱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주제가 중간에 바뀌면서 기간에 비해서 공적자

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2) 논의 주체의 제약과 한계

-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정리해 보면 시민사회영역의 관계망에 한정된 측면이 보임. 향후 관계망을

확장한다면 정부조직 및 행정영역 등을 추가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음. 또한 비즈니스 영역이 이런 변화의 추

세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

- 논의 주체의 경우도 초기 주제 방향이 세대의 특이성이다 보니, 2030세대

편중된 측면이 다소 있음. IT영역은 주로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IT

의 전문성이 편중되어 정치와 민주주의와의 실제적 관계를 담아내는 부분

은 다소 부족함.

5. 다음 단계 심화 운영을 위한 과제 

-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다 다양한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히 참

여가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실행할만한 준비가 필요함.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만들어내는 방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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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1. 오픈 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1994년 미국 로체스터시는 쇠락한 도시의 활력과 재생을 위한 대안으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 흑인 풀뿌리 운동가 출신인 윌리엄

존슨 시장은 1970년대부터 도시의 핵심산업인 해운업과 철강업이 쇠퇴하

면서 도시생활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함.

- 인구 20만명인 도시를 10개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에 시민이 주도하는 위

원회를 구성하여 섹터별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 이렇게 구성된 미국 로체

스터시의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은 “우리동네를 키우는

이웃들”로 자생적 주민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비영리

사회적기업인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 고용과 수익을 창출함.

- 2003년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민관 협치) 사례로 선정된

로체스터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정부’의 역량과 힘을 보여줌. 정치인들

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의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로체스터시의 사

례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음.

-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정치

타파에 주력했다면 다음 세대의 과제는 거버넌스가 시대정신을 반영한 중

심의제일 것. 그동안 공공은 국가체계가 담당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주도하

는 자발적 사회연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시민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시대정신의 하나일 것임. 시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함께하는 동안 정부의 성격도 재래식conventional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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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래식unconventional 정부로 점차 전환되어져야할 것임.

- 30년 전 사회민주주의 시대였지만, 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함. 금융위기

로 다시 새로운 복지와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굵직한 사

회복지는 정부가 책임지면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망이 촘촘한 사회적 연대

를 통해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시민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해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 변화를 모색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사회 측면)와 1951

년 경제성장과 분배의 평등화, 정치적 민주주의를 모색한 프랑크푸르트선

언(정치 측면)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고려한 케인지언 정

책(경제 측면)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균형점이 만들어진 시기임.

- 1980년대 이후 사회 민주주의의 내적 한계와 경제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

자유주의가 득세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과부하와 비효율성을 극

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설정하

는 등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할 시기임.

-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Waiting for the Government”하지 않고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하려는(Self-Activating. 자기 활성화)

시민들의 공공적 에너지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정부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21세기형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함.

- 교육 수준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한국사회는 시민이니셔티브가 가능한

근간을 갖추고 있음. 그렇다면 사회운동에서, 정치와 행정에서, 복지와 사

회적 연대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시민 이니셔티브가 실현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번 오픈랩에서 다루게 될 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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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 서구문명 특유의 단절된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별로 행복하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시민과 시민 사이의 연대를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시민적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망을 복원하는 공동체전

략이 필요하다고 여김. 북유럽식 사민주의의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동체 전략과 치유의 관점에서 복지와 사회 정책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관련 분야 전문가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복지사회를 논함.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 사회 혁신의 최우선적 방향은 더 많은 공적 영역이 시민의 힘으로 재구성

되는 것임. 국가가 나서서 사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정권만 잡으면 실

행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지만 그만큼 위험할 것임. 북유럽식 사회민주주

의의 경우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체 시스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기부문

화나 자원봉사율이 낮고, 시민운동의 역동성도 적음.

- 시민사회의 활력과 상상력을 키워가는 시민이니셔티브로 나아가야 함. 국

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49:51의 비중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을 뒷받침할

민관거버넌스가 중요함.

- 지금은 세금 논쟁, 연금 논란 등으로 복지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협소하게

다뤄지는 인상을 받음. 과거 베버리지 보고서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표지석이 됐듯, 인간다운 사회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대해 성찰하

는 사회 비전으로서의 복지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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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큰 정부(의 한계), (나와 동떨어진) 정부

세금 저항 

재래식 정부/전통적 정부/관행적인 정부

유럽/미국 모델의 표피적 모방

정당 당원 데이터도 없다

I feel your pain?

비동시성의 동시성

전지구적 위기

저성장기 일베식 잉여 에너지의 절망의 

정치 강화 위험 

미생사회, 삶의 불안

시민교육의 부재

미래연구 부재

조감도정치

신자유주의-총체적 위기, 저신뢰사회

도시재개발

세월호 사건

참여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점

효율-신공공관리론

선출직 과도규제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ㅇ 모임 진행방식

-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토론 모임을 진행함.

￭ 1차 모임: 힘쎈 시민의 시대

ㅇ 형식: 발제-토론 등 세미나

ㅇ 참여: 안병진(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유승찬(스토리닷 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4명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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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 권한남용

혁신을 경험하지 못한 진보

담론 소비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차이

부자도 현금이 없는 사회(부동자산)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마을민주주의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직접민주주의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시민이니셔티브

열린 정부 

관계국가론 

시민소비자

마을총회

생활정치시스템-석관동 두산아파트

행정혁신

마을정당

친밀-친교

작은 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개인 주체의 호명 작업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다주체 운동

청년 임파워먼트

생활공공성

뉴스룸 “콘텐츠보다 전달이 중요”

“페이스북은 새로운 마을”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모바일 플랫폼

빅데이터 

세금신뢰

비효율-관계국가론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

워드

일상적 혁신-부단한 실패 

시민교육 

주민집회(스위스 란트슈게마인데)

NYC 311종합서비스(뉴욕) “숲이 우거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시민 인터뷰

학교협동조합

플랫폼으로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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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병든 사회

웰빙 

니가 문제야!

비정규직, 삶의 불안

공포

긴장의 칼날 – 긴장사회

“계획이 아닌, 실행에서만 참여”

과잉규범사회

세대 차이

공동체 경험이 없는 청년

현 위탁운영과 재원구조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한계

성취지향적 사회 

시스템과 현장의 불일치- 신공공관리론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WHO의 건강 정의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괜찮아”

자존-존중

자조모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스몰사이즈

작은공동체

작은단위

관계의 복원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

워드

“세대마다 위로해주는 방식이 다르다”

숲치유프로그램 – 제도화된 힐링 

코디네이터

자기 치유 회복력

￭ 2차 모임: 개인의 치유와 사회의 치유

ㅇ 형식: 문답 형태로 진행

ㅇ 참여: 김준근(광주트라우마센터), 김홍일(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권용

진(서울북부병원장), 안기덕(사회복지학 박사), 김미래(대추씨), 기현

주(서울복지재단 공동체협력팀장), 권민희(대추씨 대표), 박인숙(사

회복지사)/8명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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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사회적 양극화

신청제, 잔여적 복지

서비스-클라이언트

현 사회복지체제의 문제점 

취약계층 중심

관료적이다

위탁방식구조

도시난민

다양화, 개인화, 고령화, 양극화

중2병

취업난망 

누구와 늙어갈 것인가

퇴직 위험

하우스푸어

자녀양육부담

퇴직, 실직, 캥거루부모

분노, 존재적 불안 

정체성 부재, 진퇴양난

표준화된 서비스 

“연결방식(관계맺기)을 알지 못한다”

생존불안 

폭력적 방식 – 배분과 효율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은 중첩된 영역이다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다양성

공존의 감수성

공유

￭ 3차 모임: 두 번째 베버리지-복지, 그 다음의 복지

ㅇ 형식: 문답 형태로 진행

ㅇ 참여: 임성규(서울복지재단 대표),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

터장),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김찬호(하자센터 부소장),

이민형(아주대 건강한 삶을 위한 명상연구센터 연구원), 우민정(명랑마

주꾼), 기현정(서울복지재단), 노유진(학생․사회복지학 전공)/8명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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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친교, 관계, 정신적인 것, 영성

관계국가

사람 중심의 복지

복지생태계

자존감, 유대감, 성취감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

워드 

사회적 옹알이 

미시적 공론장 

인간적 관계국가론/ 인간적 네트워크 국가론

전인격, Whole person

회복력

상호작용, 감정자본

해방적 파국

재해 유토피아

동네 단위 거버넌스 – 지역 거버넌스 

비효율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

하는 키워드

개방된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장소

살(아갈) 이유, 사회적 할 일,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쓰임받는 존재 

필요한 존재

삶에 대한 존중/ 경청

자기가 담겨 있는 사회 

그라운딩

자립

토지권

신뢰관계, 친밀권

마음챙김, 존엄

사회적 가치

관계적 복지 – 의료생협 

영국헐시티 – 회복적 정의, 상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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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속성 인스턴스(실례)

큰 정부

효율성 추구
　
　
　
　

관료적이다

관행적이다

재래식 정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한계

잔여적 복지

세금 저항
　
　
　
　

세금 

시스템과 현장의 불일치-신공공관리론

선출직 과도규제

임명직 권한 남용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차이

사회불안 

삶의 불안

성취지향적 사회

비동시성의 동시성

긴장사회-긴장의 칼날

과잉규범사회

공포

고령화

누구와 늙어갈 것인가

양극화

미래연구 부재

미생사회

유럽/미국 모델의 표피적 모방

자녀양육부담

저성장기

저신뢰사회

병든사회

비정규직

사회적 양극화

세월호사건

총체적 위기

캥거루부모

취약계층 중심

폭력적 방식
　
　
　

위탁방식구조

배분과 효율

일베식 잉여

생존불안

긴장사회 암

진보 혁신을 경험하지 못한 
진보 담론만 소비하는 진보

도시 삶의 질
하우스푸어

도시난민

정치 혁신　 당원 데이터 부재 　

3) 모든 키워드 정리  

- 3회차 모임에서 전문가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정리한 키워드를 온톨로지

방식에 따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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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서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열린 정부 NYC311  종합서비스

whole person 존엄

자존감

그라운딩

명상

삶에 대한 존중/경청

쓰임받는 존재

자기가 담겨있는 사회

개인화

개인주체의 호명작업 다양성

공감능력상실 
다양화

다주체 운동

공감 

공동체 경험이 없는 
청년 공존의 감수성

공감 능력 상실
　

"괜찮아" - 니가  문제야!

"세대마다 위로해주는 방식이  다르다"

관계/관계적

비효율
　
　

관계국가론

관계의 복원

유대감

학교협동조합

사람중심의 복지 의료생협

페이스북
　
　

온라인 마을
　
　

페이스북

"숲으로 둘러쌓인 마을에 있는  기분"

참여와 프라이버시

마을
　
　

마을정당 마포파티

마을총회 스위스 란트슈게마인데

생활정치시스템 석관동 두산아파트

열린 정부 빅데이터 NYC 311종합서비스

작은
　
　

민주주의 작은 단위 내 민주적 질서 

거버넌스 동네 단위/ 지역 단위 거버넌스

공동체 　

친밀권 친교 　

시민이니셔티브
　
　
　

민주주의
　
　
　

주민 참여"계획이 아닌,  실행에서만"

주민집회

지역사회복지와 마을은 중첩된 영역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장소

웰빙
　
　
　

사회적
　
　
　

사회적 참여

사회적 할 일

사회적 가치

살(아갈) 이유

치유
영적 마음챙김mindfulness

회복력 영국 헐시티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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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랩 진행 결과 키워드

시민 이니셔티브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를 뜻함. 그 동안의 공

공은 국가가 핵심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공적 선의를 가진 시민이 공공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가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을 해체해 온 신자유주의와는 반대

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공공을 확장하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지난 50년간 경향적으로 낮아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표현하는 것처

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이란 사실 아름답지도, 활기차지도 못함.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은 다를 수 있으며 더 역동적이고 컬러풀할 것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역동적 시민사회와 비재래식 정부, 이 두 가지가 핵심

구성요소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Waiting for the Government”하

지 않고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하려는 시민들의 공공적 에너

지와 네트워크, 전체 참여과정을 역동적 시민사회라고 할 것임. 비재래식

정부Unconventional Government는 시민사회가 사회의 Planning 과정을

주도하도록 배려하는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 과정을 협조적으로 분점

하는 정부, 시민사회가 사회를 이니셔티브하도록 촉진하는 정부 구조를 뜻

함.

- 사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인 정부는 입법과 징세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Hard Power로 태생적으로 보수적이라서 시민들의 생생함과 일정

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 강제력에 기반해서 시장을 규율하고, 사회운

영의 큰 틀을 결정하고,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여 그 결정을 실행하는데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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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는 시민의 공동체적 도덕심, 자발성, 합의에 기초해서 비공식적으

로 형성됨. 관료적 조직, 입법과 징세의 강제적 권한이 없는 Soft Power인

반면,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임.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

고, 규율하기보다는 합의와 자발성을 끌어내고, 시민의 참여로 사회적 연

대의 실내용을 채우는데 적합함.

-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임. 예를 들

면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고, 지역에서 공적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소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안성의료생협과 같

은 시민에 기반한 의료조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음.

-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

산, 전통적 책임성의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음.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의 효과를 담보

할 수 없음. 결국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

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시민역량 강화가 필

수적임98).

98)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

아, 터키,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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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두산아파트 

- 고용문제와 에너지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대 사회문제임. 비정규

직과 청년실업으로 얼룩진 고용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최우선적 과제로 해

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한발도 나아가고 있지 못함.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

며 우리도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됨.

- 이미 노후된 핵발전소들이 여러 차례 고장을 일으키고 있음. 하지만 핵발

전소의 운영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는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지 에너

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함.

- 국가가 이렇게 무능한 반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자치의 문틈으로 시민들

은 자기들만의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석관두산아

파트의 입주민들은 에너지 소비를 크게 절감하여 경비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놀라운 문제해결력을 선보였음.

- 어디 석관두산아파트뿐일까. 시민들은 기회가 주어지고 소통의 창구가 열

리면 스스로 학습하며 놀라운 혁신을 이뤄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함. 그게 사회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임.

■ 석관 두산아파트 사례

: 경향신문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 아껴서 경비원 임금 올리고 고용 보장”(2014.1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80600045

서울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민들은 2010년부터 경비노동자 임금 삭감 대신 전

기료 아끼기 등을 통해 난방비․전기요금 절약함. 이렇게 절약한 관리비용으로 경비노동

자 인건비를 19%인상함. 또 2011년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경

비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주민 동의를 먼저 거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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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계획 

- 마을계획은 “공공의 재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

함. 지금껏 관 주도의 행정 공간인 동 주민센터가 국가는 가장 약하고 시

민은 가장 강한 민간 주도의 행정공간으로 탈바꿈됨. 동 주민센터에서 마

을계획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 시민들을 초대해, 그 안에서 시민들이

주도하여 동네/마을의 공식적인 마을계획을 직접 세우고 직접 실행하게

됨.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한 해동안 14개 동에서 마을계획이 시범적으로 실

시될 예정임. 앞으로 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과 같이, 관이 제도적 공간을

열고 시민이 주도하여 공공을 재구성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이니셔티브는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참고사례

1. 동아일보(2015.4.8.) 서울 성북구 ‘마을계획’ 주민들이 수립

  http://news.donga.com/3/all/20150408/70577917/1

2. 뉴스1(2014.12.28.) 서울시, 새해엔 마을공동체 사업 '洞 단위'로 확대

  http://news1.kr/articles/?2021005

3. 중부일보(2015.5.13.) 수원시, '마을계획단' 발대식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163

관계국가: 국가의 존재 목적을 묻다

“시민과 시민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 관계국가론

- 유럽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케이즈 경제정책과 적극적인 복지정책

을 결합했던 복지국가 모델에서 “정부는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그 자

체”라고 외치며 공공의 축소와 시장의 확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모델

까지 겪었음. 다양한 정부 모델을 거쳤던 유럽은 현재 관계국가라는 새로

운 정부 모델을 모색 중임. 관계국가의 핵심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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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수단이라는 인식에 있음. 그래서 연결된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 생

태계를 만드는 것을 국가의 핵심적 역할로 삼음.

-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관계국가는 달성될 것임. 정부 내부는 공

무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시민간 관계에서는 시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

적 공간이 제공되어져야 함. 지역화폐, 협동조합 등 공공서비스의 주체로

서 시민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

적 협력이 증대되는 등 소통이 활성화되어져야 함.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

민사회의 역량이 증대되고 시민들이 시간적 여유와 문화적 충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함.

<그림> 관계국가 모형 내 정부 정책 영역99)

99) 임채원 외(2012), 글로벌 위기의 대응으로서 “공유가치성장”과 “관계국가모형”,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2012.9. pp314-317. “관계국가모델에서는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현대국가에서 공공,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책임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

해와 공유된 목적을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실행을 통해 공공가치창조를 실현하는 국가모델이다. 관

계국가모형에서 기업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재

인식되는데, 이는 복지국가 전통이 있는 유럽국가에서 ‘암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에

서 비롯된 것이다. 관계국가모형에서 기업의 역할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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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친밀권 

- 그 동안 한국사회는 관계라는 사회 자본을 소진시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를 진행해 왔음. 국가 체제 내의 공적 역량은 산업화에 집중하고 시민사회

내의 공적 에너지가 사회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사이, 가족, 마을, 사회공

동체는 보호받지 못하고 깨져나감. 또 산업화와 민주화가 관계라는 사회

자본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 이유에는 산업화가 공동체와 협동의 원리보다

는 개인과 경쟁의 원리에 기반해서 이뤄진 점, 민주화가 권위적 국가체제

를 공격하는 그 길을 따라 공화와 복지의 가치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점을 들 수도 있음.

- 사실 한국에서 민주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던 1990년대, 2000년대

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크게 성행한 시기였고 이런 세계적 조류는

1997년 IMF 체제를 통해 아무런 저항 없이 한국사회를 재구성함.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모든 이데올로기를 제압한 시대였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에서 짐작하듯,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져온 행복의 총량보다

관계의 해체가 가져온 불행의 총량이 더욱 큼.

- OECD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당신은 자원봉

사를 하는가? 지난달에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구성된 공동체 분야에서

한국은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매우 질 낮은 관

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 문제가 깊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적 노력 또한 강해지는 법. 최

근 마을공동체가 여러 지자체의 핵심 사업이 되고, 주요 사회 트렌드로 지

목되고 있는 것도 그런 자가 치유의 움직임에 해당할 것임. 지난 2년간 서

울시의 지원을 받은 공동체 소모임의 수가 2700여개임. 이런 마을공동체류

의 소모임과 에너지를 통칭해서 친밀권이라 정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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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권은 주로 자조모임, 공간이나 관심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등을 지

칭하며 개인간 관계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에 가까우며 배려와

사회적 관심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연결됨. 대개 개인은 친밀권

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공공에 개입하게 됨.

- 향후 한국사회는 친밀권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그에 응당한 사회적 관

심을 받게 될 것임. 친밀권은 시민 성장의 요람. 시민은 그냥 성장하지 않

음. 친밀권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접하게 되고, 자

연스럽게 공적 선의를 갖게 됨. 따라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는 기본적

으로 친밀권의 성장과 확대를 그 전제로 함

- 또 하나는 시민들이 친밀권의 확장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될 것.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외로우면 살기 힘들기 때문임. 관계는

행복의 핵심적 요소임. 다만 친밀권은 이전의 가족적, 봉건적 공동체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름. 친밀권에는 어느 수준의 공식성과 공공성이 개입되어

있음. 공식성은 프라이버시라는 구조 위에 형성되었다는 뜻을, 공공성은

시민이 공공에 진입하는 문이 확장되면서 친밀권이 공공과의 연결구조를

이전보다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함.

- 그 동안은 개인이라는 담론이 주류였고, 그것이 진보였음. 비정상적인 권

위주의를 해체하는데 개인이라는 담론만큼 유용한 것이 없었음. 개인이라

는 담론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고, 개인의 힘은 더 강화됨. 우리는

개인 미디어를 갖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혼자 살아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음. 이제는 자유롭고 힘이 세진 개인들을 기반

으로 이전의 권위적인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를 건설할 시기가 됨. 그럴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으며, 친밀권은 그런 시기의 출발점임.

■ 참조사례

OECD의 Better life Index를 비롯, 호주, 캐나다, 부탄, 일본, 영국 등 ‘삶의 질’지표에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거버넌스 등 사회 참여를 항목에 넣음.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에 사회적관계망, 가까운 친구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정

치효능감, 시민적 권리인식 등 사회적관계와 시민 참여를 지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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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사회/암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100만명이 암

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집계됨. 세계적으로는 3000만명이 투병 중이고

해마다 증가해서 2030년에는 75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국민

들이 평균수명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임. 3명 중

1명 꼴로 암에 걸린다는 것. 성별로는 남자(평균수명 77세)는 5명 중 2명

(38.1%), 여자(평균수명 84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

로 추정됨.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수 신규 암 환자수 

2000년

2005년

2010년

21만명

49만명 

80만명 

10만명 

14만명

20만명  

- 암 발병은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음. 평균수명이 길어진 요인도 있고,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을 암까지 알아내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암의 증가추이를 다 설명할 수 없음. 분명한 건, 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점임.

- 암은 행복하면 걸리지 않는 병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긴장이 일상

화되었을 때 걸리기 쉬운 병임. 삶의 속도, 사람들 사이의 고립도, 경쟁의

수준, 마음속에 간직한 아픔, 페르소나가 주는 삶의 긴장 수준이 바로 암

발생과 명백하게 비례함. 많은 연구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음. 암 발병이

늘어난 건 우리사회가 매우 높은 긴장 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뜻함. 우리

는 지금 매우 높은 긴장 속에서 살고 있음.

※ 2013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조사결과 스트레스 체감도는 평균 6.44점, 연령별 스트

레스 체감도 역시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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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 한국사회는 UN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net Index) 187개국 중 15

위(2011년)에 위치할 정도로 삶의 질은 평균보다 높지만, 사회의 질은 5개

국 평균 또는 평균 이하임. 끊임없는 사회 갈등, 비정규직화로 인한 경제

적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 복지분야 취약성, 양극화 심화, 사회적 폐쇄

성 등을 경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확대의 필요성 제기됨100).

그래픽 출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관심을 두면서 힐링은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

하기 시작함. 하지만 아직 가치담론 영역에서 치유는 본격적인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치유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세월호 사건과 그 이

후의 과정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픈 사회인지, 그리고 치유에 미숙한 사

회인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치유보다 여전히 돌격을 우선하는 사회인

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함.

- 삶은 움직임과 멈춤의 교차임. 그리고 멈춰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많은 의미있는 것들이 이뤄짐. 그렇게 의미있는 움직임과 의미있

는 멈춤이 교차하며 삶의 균형을 이뤄감.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안타깝게

도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동안 들숨만 해왔음. 오로지 움직임만, 오로지

10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

아, 터키,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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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만 해왔음. 오로지 개발만, 오로지 성장만, 오로지 경쟁만, 오로지 주

장만 해왔음. 이렇게 삶의 균형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은 치유를 말하기 시

작함.

- 세월호가 그렇듯 우리 사회는 과적사회임. 치유란 지나치게 얹은 무게를

더는 것임.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좀 들어보는 것이고, 경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고, 세월호를 충분히 슬

퍼하기 전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세월호를 성찰하

기 전에 조급하게 정치화하지 않는 것임.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괜찮다

고 다 괜찮다고 이야기 해주는 것임. 나 자신을 지나친 긴장에서 지켜내

는 것, 우리 사회를 저강도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임. 왜냐하

면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기 때문.

존엄

- 존엄한 삶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바람이었지만 최근에 더 부각되는 이유

가 있음. 우리 사회가 존엄이라는 화두를 받아 안을 물적, 심리적 토대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높은 사회적,

심리적 압력 속에서 지리멸렬하기 때문임.

- 우리는 산업화의 물적 토대와 민주화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개인다움이

꽃피고 그 개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사회를 꿈꿨음.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는 왜곡되었고 다음 단계 사회로의 진입은 지체되고 있음.

- 이 지체 속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물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많은 민주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화되

는 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개인들은 자기다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음.

그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존엄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 스스로 존엄

함을 뽐낼 수 있는 역량과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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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을 위한 삶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날 것임. 귀농공동체와 같이

주류적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광야에서 자기만의 존엄을 시도하는 흐름이

하나일 것임. 또 다른 흐름은 지리멸렬한 현대인의 삶 그 안에서 다 주장

하지도 않고, 다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한발 한발 존엄을 찾으려는 노력일

것임.

※ OECD국가들 중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 1위 

2013년 한해 한국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43명으로 이는 하루에 약 30분 간격으로 

한명씩 자살했음을 의미함. 아래 그림은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에 실린 자살률 변화에 대한 그래프로 빨간색 선

은 OECD 평균 자살률을 나타내고, 1997부터 OECD 평균 자살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갈색 선은 한국의 자살률을 나타냄. <출처 :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아래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OECD 국가들의 자살률 변화의 평균을 나타냄.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함. <출처: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Mindfulness/영적 성장  

- Mindfulness는 보통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되는 명상의 한 방법임. 불교에서

는 이 명상법을 위빠사나라고 부르는데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깊이 관찰하여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국 통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함. 부처도 이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수행자와 심

리학자들이 Mindfulness를 영적 성장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함.

- 영적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토회의 깨달음

의 장에 가는가? 왜 지난 10～20년 새 서양에서 명상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

으로 부각되는가? 현대 심리학은 왜 불교로부터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행

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음.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옴.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이 알게 될 때 더 깊이 행복할 수 있

음. 영적성장은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의 다른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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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의학적 치유 효과와 더불어 많은 서양인들이 정신적 충족과 마음의 편안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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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겨레(2014.10.15) 구글 명상지도자 차드멩탄 http://well.hani.co.kr/534095

- 혹자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사회적

행동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란 우려를 하지만 우려에 불과함. 우리 존

재에 대해서 깊이 아는 정치인은 더 깊은 정치를 하고, 우리 존재에 대해

서 깊이 아는 가수는 더 깊은 노래를 부를 것임.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

이 아는 학자는 더 깊은 학문을 함. 그것은 사회적 행동과 전혀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깊은 사회적 행동의 길을 열어줌.

- 차축의 시대라는 말이 있음. 야스퍼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기원전 800년～

기원전 200년까지의 시대를 지칭하는데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주

요한 사상가들이 출현한 인류사에 한 획을 긋는 독특한 시대라는 뜻임. 아

마 그 시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잉여생산

물의 확대, 사회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지적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의

확보, 도시생활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축적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임. 현대

를 통해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적 성취와 삶의 여력을 획

득함. 그 여력이 인간의 깊은 이해와 행복으로 전화되는 과정이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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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1. 오픈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현대 도시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명백하고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동

시에 현재와 과거 사이의 확고한 연결성을 갖고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

음101). 지금 우리 도시는 정주성의 위기, 유목적 삶, 도시 인프라의 만성적

공급주의,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욕구, 자본 본위의 투자위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교란 등 특징을 갖고 있음.

- 과거 공급자 위주, 성장 위주의 과정을 극복하고 공유와 자율, 협력과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됨.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는

경제의 압축성장도구로 개발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으로 구조화되었

음102).

- 이러한 개발 논리와 달리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도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된 도시 사례103)를 보며 도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모색하려 함.

- 기존 관념에 둘러싸인 도시와 도시의 삶에 대한 경직되고 지배적인 이미

101) 벤자민 R.바버는 《뜨는도시 지는국가》(21세기북스, 2014)에서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 개발도

상국의 경우 78% 이상이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도시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 된 것 같다…

도시성은 우리의 본성에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는 우리의 역사이고, 좋든 

싫든 우연이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현재 우리가 살고, 일하고, 놀고, 연합하는 방식을 정

의한다”며 도시와 도시성이 삶의 집합체임을 역설했다. 

102) 삶의 질의 관점에서 도시정책을 조망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를 주제로 한 부산발

전포럼에서 박헌주 교수(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는 〈‘균등한 삶의 질’ 누리게 하는 도시공간적 정

의 실현해야〉라는 글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간적 민주화를 간과한 기존 도시계획을 자본축적의 

공간이라고 지적했으며, 사회도시학자 테오로드 폴 김 역시 경향신문 칼럼을 비롯, 저서 《도시클

리닉》에서 택지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03) 포르투갈 포르투시는 신흥상가나 대형마트가 우선시되는 개발 방식이 아닌, 전통시장인 볼하우 

시장이 여전히 건재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같이 협동경제의 무대가 되는 공유

도시들이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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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흔들고, 자율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씨앗들과 모빌리티에 기초한 새

로운 활동 형태104)와 공간의 출현105)에서 이전과는 다른 도시와 도시의

삶을 기획하는데 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현실에 관한 물음은 지식, 진리, 의미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물음들을 유발하며,

그 물음들은 가치의 물음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지식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놓인 모든 것의 인식을 추구하도록 한다.”

- 런던대학교 철학교수 A.C. 그레일링 ‘존재의이유(The reason of things)’

- 도시의 시간성과 장소성, 정주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도시개발이 낳은

폐해들과 대안적 현장들을 짚어보고 구조적 이면에 대해 살펴봄. 사유재산

과 시장원리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이윤 추구적 개발논리가 잠식해버린 사

회적 형평성과 공간적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한 동인動因을 추적하는데 초

점을 둠.

- 개발추구형 도시계획이 야기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질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 등 도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양극

화가 심해지면서 삶의 기본권마저 훼손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응하

는 시도들-주민주도 마을계획, 주거 복지, 공동체주택 등-에서 전환의 지

점을 포착함.

- [오픈랩: 도시의 재구성]에서는 공급과 공급주체, 소유의 관점에서 도시 문

제를 살펴보고자 함.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들을 파헤치면 결국

104) 최근 자율적 삶을 선택하기 위한 이주, 유목적 삶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의와 중앙집

권, 분단국가의 폐쇄성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계층 이동이나 공간 이동은 도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다. 

105)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류와 확장, 융합과 조응능력을 향상시킬 

대인적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공간 안에 깃든 특성이 아니라 공간에 개입되고 움직이는 문화적 모

델로부터 현실적 필요를 담보한 형식과 내용이 장소화된 건 유의미하다.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236 -

누가, 어떻게 땅을 소유하는 지와 관련됨. 누가 공급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공급하느냐 등 공급의 규칙이나 절차 그리고 기존 공급 규칙으로 인한 불

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자 함.

- 총3회차 오픈랩 모임을 진행함. 1차 이그나이트로 진행된 오픈랩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시기획자들-사회적 기업가, 건축가, 연구원, 사회복지

사, 예술가, 문화기획자, 공무원 등-의 현장성에 주목했고, 2차․3차 세미

나에서는 주거권을 쟁점으로 도시 개발에서의 토지 공급 규칙과 절차에

대해 논의함.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게임의 룰에 복종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룰 자체를 변경해서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 백남준

-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 과정은 공급주체의 제한과 토지시장에서 반칙이 있

었음.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토

지시장이 과열되자 토지 및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불로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

- 토지시장의 과열로 침해받은 삶의 주거권을 회복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기

회를 보호받고, 공동체를 일궈갈 수 있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

로운 토지 정책과 규칙을 재구성해야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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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연관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

드 

땅-부동산

주거문제(반지하, 옥탑방 등)

아파트가격

재산 증식

토건독재, 재벌독재

투기 열풍 조장

토지재벌 

전시행정/성과 중시
경관사업

성과 중심 행정프로세스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ㅇ 모임 진행방식

- 전문가 커뮤니티를 활용한 의제 지형 분석

ㅇ 모임 결과

￭ 1차 모임: 삶의 전환과 도시의 재구성

ㅇ 형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문화기획 등 도시기획자 활동 발표

ㅇ 참여: 천호균(쌈지농부), 김혜준(무한상상플러스), 전충훈(대구 지역활성

화랩 마르텔로), 한승욱(부산발전연구원), 전성환(충남문화산업연구원 원

장), 전은호(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이주원(전 두꺼비하우징),

황서연(민달팽이유니온), 이채관(와우북페스티벌), 유다희(공공미술 프리

즘), 송추향(보리출판사), 오관영(지리산 이음), 정기석(마을연구소), 온수

진(고가산책단), 조반장(고가산책단), 노경우((주)케이스디자인), 김헌동

(전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이민형(아주대 명상치유연구소), 최철(내

포초럼), 박활민(노머니연구소), 황풍년(전라도닷컴), 정문성(주관적 문화

생산), 고은설(별의별프로젝트), 강미현(예감건축), 성기석(인문공간 파사

주), 조해준(미술가), 박세상(불가능공장), 오민정(딴짓), 신재연(우주계

란), 임유란(미스터리상회), 전철홍, 이현진(감이당), 이화수, 조광숙, 김

석균 등 총35명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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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도시개발사업 – 선수 – 업자

사명감/무책임

열악한 주거인프라*
도시가스, 정화조문제

주거복지

도시 존엄

도시공간에서의 존엄권

요양병원 옆 장례식장

장애인 화장실 

관료화

엘리트적인 씽크탱크

관료적인 중간지원조직

관료사회의 지속성

무력한 시민운동 시민사회의 비지속성

삶과 유리된 지식
인문공간 파사주

감이당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주거 빈민* 도시빈민, 청년빈곤

거버넌스*
시민이니셔티브

공무원 카운터파트너 

집* 복지문제로 접근 

도시재생*
주체의 다변화(사회적기업 

등)

인문공간-제3의공간* 실천, 실험의 공간

도시콘텐츠*
지역축제와 다름 / 한복데이

소생자

마을시민* 도시난민

이주* 생업이주/ 청년

농사일*
그라운딩, grow-it-yourself

농업활동

회복력
회복적 도시

회복적 정의

몸쓰기
몸을 쓰는 활동/현대인들을 

위한...

DIY의 삶*
개인화에서 다룬 DIY와 다름

(자립적 삶, 실천하는 삶)

시대경험*
세대차에 따른 역사인식, 개

인의 내재화된 기억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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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로컬*
중앙VS지방(역)의 관점에서

삶의 단위로 로컬을. 

주차장*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이주민

공동체문화
다문화

통합적 접근 다학제간 접근, 융합적 접근

로컬

로컬정당-마포파티

새로운 패러다임의 ‘로컬’

지역경제

지역개발계획

지위보다 마을짬밥*
마을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발언권을 가짐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

드 

시민력

주민주도 마을계획
시민이니셔티브

도시인프라의 

사회적자본화

직접민주주의

리퀴드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해적당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공동체 자산

노머니경제*

제3의소유권*

사회적 소유

커뮤니티 소유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생활협동조합기반 문화운동

제3의 소유권

공동체자산

공동체토지신탁

주택협동조합

토지은행협동조합CLB

사회투자기금

광역교통체계*

둘레길 순환버스

지리산 자치구

지리산 3도권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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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업자

도심재생,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사업에서 정주민/주거민이나 지역사회 커

뮤니티와의 교류 없이 개발에 임하거나, 일명 치고 빠지는 사업자들을 비판

함. 정주민,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와 개발 사업만 기획․실

행하는 개발주체들을 지칭함..

열악한 도시인프라

오래된 주택지역의 경우 상하수도문제나 정화조, 도시가스 등 인프라가 열악

한 경우가 대부분임. 예산 배분에서도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됨. 실적이나 성

과가 드러나지 않은 정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음.

주거빈민

60-70년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구직활동을 위해 가족단위로 이동

했던 도시빈민가구와 달리, 최근에는 청년빈곤, 노숙자 등 1인가구 중심의

빈곤가구들이 주거권을 요구함.

민관거버넌스

적극적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뜻함. 현재 민관협력관계에서 시민이니셔티브

의 거버넌스를 주장함.

집문제

자산가치, 재산권에서의 집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 주거복지, 살 권

리 차원에서 집문제가 재조명됨.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변화됨. 대구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와

같은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기획과 운영

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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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공간-제3의 공간

90년대 대학가 서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스터디, 세미나, 토론, 강연 중심의

인문학 공간에서 사회적 실험과 문화향유, 스터디 등이 복합된 인문공간으로

진화함. 커뮤니티 카페나 복합문화공간의 성향을 띠고 있음.

시민이 만드는 도시콘텐츠

90년대 장소마케팅적 관점에서 지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역축제 기

획․운영, 관광단지 조성 등이 붐을 일으켰음. 지자체 주도의 도시 콘텐츠가

아니라, 한복데이처럼 민간 기획․민간 주도의 콘텐츠의 경쟁력과 파급력이

높음. 소생자.

마을시민

도시생활의 구조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지역, 읍내 소도시로 귀촌할 것을

제안하면서 귀농생활이 아닌 귀촌생활을 제안함.

이주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취업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라이프스타일이 다변화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삶터

를 결정함. 제주도 이민자,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기획자 등

농사일

전문적인 농업보다는 도시텃밭, 커뮤니티가든, 그라운딩과 같은 땅과 생명을

길러내는 일을 말함.

DIY의 삶

긍정적 의미의 자립적 삶을 뜻함.

시대경험

세대간 역사인식이나 시대 경험의 간극이 커지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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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북촌처럼 명소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

제가 불거짐. 정주민을 위한 도시와 관광객을 위한 도시에서 주거 환경, 도

시 안전에 대한 고민이 발생함.

지위보다 마을짬밥

귀촌한 이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원주민들과 회의를 할 때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음. 원주민들은 (귀촌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와 상관없이 경계심

을 갖고 있었음. 그러다 마을짬밥이 늘어나니(정주기간이 길어지니) 이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게 됨.

노머니경제

넝마스터, 넝마주이. 자본주의 경제생활과 노머니경제라는 레이어를 두고, 생

활함. 화폐 교환이 아닌 물물교환, 증여 방식으로 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임금

노동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함. 집-회사로 짜여진 임금노동자

의 삶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라이프를 기획하다 다거점 새활방식 거주자를

위한 임대업, 이런 류의 직업도 구상함. 자본주의 레이어 위에 노머니경제라

는 레이어를, 새로운 경제 레이어를 상상함.

제3의소유권

사회적경제가 실물경제에 뿌리내리지 못함. 소유는 국유와 사유로만 접근하

고 있는데, 사회적소유/커뮤니티소유를 고민해볼 수 있음. 공유에 기초한 재

산권. 공동체토지신탁, 주택협동조합, 토지은행협동조합CLB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광역교통체계

지리산 3도권역을 연결한 광역교통체계를 실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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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논리-부동산불패신화

부동산 가격 하락

전세대란

주택가격은 토지가격? 건설가격?

토지가

서울-지방의 토지가 차이가 주택값을 

결정함.  

자산

부동산 거품* 
주택공급비율 110%-자가소유 50%

보금자리주택-인근 아파트값 다운
빚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방식*

기존 택지개발방식-대량공급 한계

선분양제도

입찰장벽

커미션구조

건축비 책정 시스템의 폐해

지분 분할방식

부동산법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전세*

사라져가는 전세

1인가구의 월세 부담 – 전세 선호

광의의 임대

거주자 중심*
주택 소비자로서의 입주자 X

거주자 중심의 주거 규모, 방식 고려

아파트
기업형 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1인가구
1인가구에 따른 주거전환

소유, 관계, 거주의 가벼움

신탁제도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

하는 키워드

주택협동조합
은평하우징쿱, 경기하우징쿱

민달팽이유니온, 집쿱

거주자 중심 거주자 중심의 주거 규모, 방식 고려

공동체신탁

펀드* 

청약제도

저축상품

부동산펀드

￭ 오픈랩 2차 모임

ㅇ 모임주제: 주거문제

ㅇ 참여: 김병수, 김성달(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하나(서울

소셜스탠다드 대표), 박종숙(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 하승창, 김병권, 정

현주/외부참석자 3명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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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부동산 거품

MB정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자 그 일대(주택가격이) 정체상태가 되었다.

아파트 가격을 반값으로 공급하면서 허수가 드러남.

기존 방식

예전처럼 대규모의 택지개발, 대량공급방식은 힘들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다.(박종숙/함께주택협동조합) 선분양제도, 입찰장

벽, 커미션, 건축비 책정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의 폐해가 심함.

전세

전세시장이 1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김병권)도 있지만, 1인가구들

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높은 건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전세 효과를 낼 수 있

기 때문임. 1인가구들은 개인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전세를

선호함.

거주자 중심의 접근

선분양제도를 통한 아파트 입주자와 같은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정주하고

싶은 공간과 이웃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거주자를 말

함. 거주자 중심의 주거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한 주택 공급방식이 검토되어

야 함.

대안주거를 위한 주거펀드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함. 대안적인 주거 형태를 고려

할 때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펀드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 3차 모임

ㅇ 주제: 토지정책과 주거권

ㅇ 참여: 김성균(성결대 지역사회과학부), 김란수(협동조합연구소), 김성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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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집단대출 연체율

땅값-땅의 가치 국가가 만들어내는 가격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권한이 많다 vs 중앙정부 지

침에 걸린다(주택법 저촉)

기존 주택유형*

고시원-준주거

쉐어하우스-> 다세대/다가구, 준주

거, 기본모델

4인가구 기준 주거*

주택공급규칙 

선분양제도

건설사만 땅을 받을 수 있음. 

협동조합이 토지 자산을 받을 수 없

도록 제도적 규제가 있음. 

분양가상한제 임대료상한제

택지개발방식 구룡마을

현 도시재생법*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공유주택

협동조합

빈집 재활용 – 민달팽이유니온

신탁*

공동체토지신탁

토지신탁

내셔널트러스트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토지임대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이제원(두꺼비하우징), 김하나 외 2명(서울소셜스탠다드), 서울

시 주택정책과 소속 공무원, 김병수, 하승창, 김병권, 손호석, 정현주/외부

참석자 9명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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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컨비비얼리티를 위한 도구

tools for conviviality*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

하는 키워드

프랑스-미국 주택정책

주택4만호를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부동산 연결(프랑스 중산층 부양대

책)

미국 NSP 지역안정화프로그램*

지역안정화프로그램

공동체토지신탁

주택기금

토지은행

지역개발기금

사회투자펀드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쉐어하우스 / 1인가구

태평동락 커뮤니티

토지임대부 시민이니셔티브

믹싱* 저소득-중간층 혼합해서 같이 살아감

co-work를 통한 주거

환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음. 막상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주택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 주택유형

다양한 주택형태들-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할하

는 제도나 규칙이 갖춰져 있지 못함. 고시원은 준주거로 분류되지만, 쉐어하

우스는 상황에 따라 다세대/다가구나 준주거로 분류됨. 준주거로 자리 잡기

전 주거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향후 주택 품질이나 환경이 염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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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주거

기존 주택 또는 아파트는 4인가구를 표준모델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재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의 생활패턴과 잘 맞지 않음. 기존

주거공간의 성격 역시 가족구성원 4인에 맞춰져 있어서, 1인가구 4명이 사용

하기에도 불편한 측면이 발생함. 쉐어하우스에서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이

들과의 관계형성, 커뮤니티가 화두임.

현 도시재생법

현 제도는 엔지니어링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신생주체들에겐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

공동체주택

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

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이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

컨비비얼리티를 위한 도구tools for conviviality*

스페인어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온 역사적 결속, 자신들의 공

유지(commons)를 지켜올 수 있게 했던 마을사람들의 결속’을 뜻함. 집은 풍

성한 삶을 위한 접속으로 접근,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결속시키는 도구로서

땅을 사고하자는 뜻.

공동체토지신탁

지역기반 비영리조직인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는 땅

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영구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

동체가 창출한 가치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 현재 미국

250여개, 영국 80여개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벨기에, 캐나다, 인도, 호주,

케냐 등지에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미국NSP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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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현재의 문제/다른분야 경계선 영향범위/기존개념-문맥 미래 비전/혁신아이디어/NEW개념

1 부동산 주거빈민 시민력, 시민이니셔티브

2 빚, 하우스푸어 거버넌스 제3의 소유권

3 열악한 주거인프라 도시재생 공동체 자산

4 존엄이 사라진 도시계획 집 직접민주주의

5 관료화 인문공간 협동조합

6 무력해진 시민운동 마을시민 네트워크-광역교통체계

7 기존 주택공급방식 및 제도 이주-생업이주, 청년이주 1인 가구 주거 전환

8 전세 농사일 신탁제도

9 아파트 회복력 주택협동조합

10 중앙정부-지자체 로컬 펀드(부동산펀드)

11 4인가구 기준 주거 주차장 토지임대부

12 분양가 상한제 다문화 태평동락 커뮤니티

13 현 도시재생법 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14 토지임대부 신탁 믹싱(계층혼합형 주거 조성)

15
마을만들기사업- 전시행정, 업

자
통합적 접근

co-work를 통한 새로운 주거

환경

미국 연방정부는 주택담보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NSP프로그램(지역안정화프로그램)을 만듦. NSP펀드의 목표는 단기

적으로는 개인들의 거주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

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에 자금을 투여함. CLT를 적극적으로 결합

하여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만듦.

믹싱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저소득층만 살도록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

식이 아니라, 믹스(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등을 검토해야 함106).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106) 찰스 몽고메리는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미디어윌, 2014)에서 캐나다 밴쿠버시 사례를 

소개했다. 밴쿠버시는 도심에 새로 건물을 짓는 개발업자에게 부동산의 20%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건설에 배정하도록 하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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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ㅇ 총3회차 진행된 모임에서 사업성 위주의 철거식 재개발, 개발이익의 과도

한 사유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난개발 등 각종 도시정비관련사업이 낳은

폐해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의식과 활동주체들에 집

중함.

- 토지소유자들과 개발사업자 중심의 정비사업, 공급자 중심의 개발과정, 전

면철거 후 재개발,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정비, 지역 커뮤니티의 파괴,

지나친 개발이익의 추구로 인한 공공성 결여 등을 논의함.

- 공급자(행정, 개발사업자 등) 중심의 도시개발계획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

과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이나 사회적기업가, 주택협동조합 등 대안적

도시개발방식과 새로운 활동주체에 대해 소개함.

ㅇ 지속가능한 개발, 주민 권리와 삶의 터전에 대한 존중, 사회형평성과 공

동 이익의 달성 등 이전에 간과했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남.(big plan의 글에서 발췌)

- 도시 문제는 삶터의 문제에서 접근, 인간답게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

기 위한 관점에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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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인스턴
스 연관키워드 빈도수

1인가구 　 준주거 4인가구 
기준 주거 다문화 월세부담

소유, 
관계, 

거주의 
가벼움

7

청년 　 청년빈곤 시대경험 　 　 　 　

DIY의 
삶

소호점
포

리빙랩(메
이커스)

농업활동, 
그라운딩

인문공간 
파사주

생활협동조
합기반 

문화운동

시민이 
만드는 

도시콘텐츠
9

민주적
거버넌

스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의 
비지속성

엘리트적인 
씽크탱크

지자체 
권한이 

많다 VS 
중앙정부  
지침에 
걸린다

관료화　 9

새로운 
패러다
임의 
로컬

　 로컬정당

광역- 
지리산 
3도권역 
네트워크

광역교통체
계-둘레길 
순환버스

도시간 
네트워크　 　 7

도심부 
재생

젠트리
피케이

션

개발방식-
구룡마을

건설사, 
공급자 
중심

대량공급 
한계

젠트리피케
이션 　 15

열악한 
주거인
프라

　 도시가스 정화조문제 　 　 　 3

시민이
니셔티

브
　

공무원 
카운터파트

너

도시개발사
업 주체의 

다양화

도시개발 
사업 주체 
- 업자

마을구성원
으로 

살아가면서 
발언권을 

가짐

마을시민 13

리퀴드 
민주주

의
　 무력한 

시민운동
전자민주주

의
직접민주주

의 해적당 　 5

사회적 
소유

신탁제
도

광의의 
임대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신탁제도 토지은행협
동조합CLB 　 6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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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자산 　 사회적 

소유
커뮤니티 

소유

미국NSP지
역안정화프

로그램
　 　 8

도시인
프라의 
사회적 
자본화

　
국가가 

만들어내는 
가격

컨비비얼리
티를 위한 

도구
도시콘텐츠 　 　 3

땅-부동
산 떳다방　

부동산 
시장논리_
불패신화_
토지재벌_
투기열풍

부동산법- 
가격하락

부동산 
거품- 

담보대출

개발방식- 
토지임대부

부동산펀드
_재산 증식 19

주택 
공급

살 집과 
팔 집

기업형 
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방식

소득별 
믹싱 

전략(저소
득층-중간

층)

토지임대부
- 

보금자리주
택

선분양제도 10

집 　 주거복지 주택가격 주택담보대
출 주택기금 　 9

하우징
쿱

하우징
쿱 협동조합 공동체 

주택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체문화 사회주택 19

펀드 　 대안주거펀
드

사회투자기
금 청약제도 자산 　 5

빚 　 하우스푸어 전세대란 저축상품 아파트값 　 6

융합적 
접근 　 통합적 

접근
다학제간 

접근 　 　 　 4

노마드
적 삶 　 이주민 생업이주 　 　 　 3

존엄

요양병
원 옆 
장례식

장

도시공간_
요양병원 

옆 
장례식장

주거권/주
거복지

장애인 
화장실 　 　 6

회복력

소셜디
즈니랜

드
(구례자
연드림
파크)

회복적 
도시

회복적 
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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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설명

토지임대부 개발   

-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토지 공급과 관리, 토지정책임. 토지 시장

이 과열된 건 불과 40여년 만에 90% 이상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가 주된

원인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게 되고, 토지와 주택 가격을 급상승시켰음. 불로소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가 안정’이 해결과제였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제와 개

발 허용을 극단적으로 실행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됨.107) .

-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문제지만, 고비용을 일으키는 요인 중

에는 고임금, 고금리, 고규제 등과 더불어 고지가(高地價)도 중요함. 1960

년대 집을 지을 때 땅값과 건축비가 반반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80%이

상이 땅값에 들어감. 고지가(高地價)는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

고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첨예한 계층갈등을 일으키고 있음108)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공유지 매각이 아닌 국공

유지 소유라는 기초 위에서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음.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은 지속적인 토지매입으로 각각 전체의 74%, 81%를 국유화하

는 방식을 취함.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시정부가 전체 면적의 약 70%

를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양도하고 택지를 민간에 거의 분양

하지 않음. 시정부 소유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비축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

용권만 양도하고 토지임대료를 받으며 지가 안정화를 도모함.

- 토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음. 일명 ‘반값아파

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107)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정책이 혼동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 시각에서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 자원을 용도별 배분하는 토지이용

계획이 되려 토지정책에 종속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봤다. 출처: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

소), 우리나라 개발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동산연구, 2002, 12.2:129-142.

108)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

원회 보고서, 2001,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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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임. 공공

이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을 분리할 수 있게 되

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임대’ 또는 ‘토지공공임대 제도’는 10여년 전부터 제

안된 제도임. 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

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첫 등장109)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음. 2006년 2

월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도 토지 임대에 기인함. 2007년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 때 새로운 분양제도로 환매조건부와 함께 토지 임대부 제도

를 도입하기로 하고 4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에 그 근거를 마련110)함. 2010

년 정부는 세종시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공급가를

시세보다 1/6 수준으로 낮추고, 개발권을 부여111)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제안함112). 토지임대 개발방식

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불로소득을 위한 막개발을 막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113).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매

각하는 건 토지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린벨트를 해제하

고 공공택지를 할인 매각하는 방식은 미래세대가 활용해야할 중요한 부동

산정책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정부가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

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장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도 시

장친화적 방식의 정책을 펼 수 있지만 국공유지를 매각해버리면 향후 정

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가격을 규제하는 등의 다소 부작용이 있는

109) 당시 김윤상 경북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권영준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60～70명의 경제학자

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서 ‘행정도시’(현 행정복합도시) 개발을 

토지공공임대제 방식으로 하자고 밝혔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의 소유권만 

입주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 부동산 시

장을 어지럽히는 고질병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110) 한겨레(2007.10.25.), 제682호, 경제 ‘그게 되나 보자’는 시범사업?  /김영배 기자

111) 세종시 토지 공급가격을 원래 예정가인 227만원(3.3㎡ 기준)의 1/6수준인 36만～40만원에 공급

하고 대규모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했다. 

112) 대기업 재벌들에게 개발권과 재산세 면제를 허용하는 건 강제 수용한 농민들의 땅을 재벌들에게 

헐값에 넘겨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113)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10년1월6일 발표한 “정부는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 특혜’를 중단하고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하라”는 논평 일부를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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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규제정책만 남게 됨.114)

- 현행 재정비사업에서 드러나듯 토지 소유가 대부분 민간에게 넘어가면서

소유권자와 건설기업이 개발주체가 되어 이익만 추구하는 개발사업이 횡

행하면서 세입자와 임차인의 기본권이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토지 임대

부 개발 방식은 과열된 불로소득으로 인한 공간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공

간적 민주화와 공간적 정의로 복원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일 것임.

도심부 재생 

- 무분별한 도시 확대와 택지개발로 몸살을 앓던 도시가 이제 내부 공동화

나 쇠퇴한 도시기능의 전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전면개발 방식

의 토목공사와 달리 적정한 입지 전략을 통해 비용 효율을 추구한다는 점,

기존 경제사회적 생태계에 접목한 문화 경제적 활동으로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토목공사 위주의 사업과 달리 창조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재해석하고 결합시켜 공동체 문화와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창업이나 사회적경제와 문화 활동의 융합

을 통해 협동경제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 교외화를 불러일으켰던 비싼 땅값과 부당임대소득 등 두 가지 문제가 여

전히 해결되지 않음. 도시를 재정비할 때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들

임. 지자체는 인구성장을 가정하고,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집

행하면서, 사업성에 기반하여 추진됨에 따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적 영

향을 초래하고 있음115). 여러 지방정부들이 대단히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경험 미숙에 있음.116)

114) 이성영(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15)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2015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116) 이영성(2002)의 논문을 보면,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은 대단히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다함. 

예컨대 1990년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에서의 건축 허가 역시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상당수 지방정부는 건축허가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각종 토지개발로 인한 편익과 토지개발이 환경이나 해당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미

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비교해가면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발허가업무를 담당할 인센티브

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우리나라의 지방조세체계는 지방정부들의 개발지향적 정책을 부채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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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시가지 쇠퇴가 지역 전체의 주요 이슈가 된 건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통적인 지역의 기능들이 쇠퇴하면서 지역의 얼굴 성격을 띠는 중심시가

지 쇠퇴를 지역 전체의 쇠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임117). 2000년대

들어 도심공동화 및 도심쇠퇴현상을 진단하고 그 대응책으로서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함. 현재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제도는 각 부처별

기능에 따라 주거, 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상권 등의 재활성화 내용을 포

함하는 개별법으로 규정됨. 개별 부처들의 기능에 따라 단위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어 도시재생법 또는 지역재생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

어 있지 못함.

- 전주 한옥마을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구도심 문제를 가지

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활성화된 민간의

활동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심부 재생성공 사례임. 한옥마을과 인접

하고 있는 전동, 풍남동, 다가동, 경원동 일대는 2004년 도청 이전, 서부신

시가지개발, 대형 유통물 오픈 등으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음. 신

시가지 이전 과정에서 유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등으

로 도심공동화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 최근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에도 불

구하고 한옥마을과 그 인근 도심부가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

의 편중된 난개발도 큰 위협적 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함118).

-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복합적 재생전략이 필요

함. 신개발 위주의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은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대상 지역

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감안한 물리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함.

공급자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 재생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단계별 제한적 공적 개입을 지향함119).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해야할 대목임.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세수입의 무려 70%이상

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임. 이들 부동산관련 조세

를 제외하면 별다른 세원이 없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연히 개발허가를 남발할 수 밖에 없음. 또 

동일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이렇게 여러 개의 조세를 중복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부과시에 지

켜야할 기본 원칙에도 어긋남. 더불어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계획 그리고 환경계획 등에서 지방정

부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출처: 이영성, 우리나라 개발규제의 문

제점과 개선방향, 부동산연구, 2002, 17쪽)

117) 이소영 외,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11쪽.

118) 김병수, 도시생활구조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로컬리티 인문학, 현장비평, 2013, 274-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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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2013)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이 신규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개발,

전면 철거형 재개발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생활권 단위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계획하고 개발하며 관리하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

장함. 개발사업의 주체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여러 주체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트러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개발상품 역시

분양과 임대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토지신탁,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

양 등 다양화해야 함120).

경제플랫폼121)

- 프랑스 마르세유의 벨 드 메 지역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항구도시였지만,

폐공장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운영하면서 도시 재생의 성공적 사례

가 됨.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로 이름 붙인 폐공장

에서 예술가들이 힙합, 재즈, 록, 퍼포먼스, 서커스, 오페라 등 다장르 공연

부터 탁아소, 스케이트보드 강습, 요리 프로그램, 매주 장터 등 지역 주민

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성격의 문화 플랫폼을 만

들어가면서 도시가 활력을 되찾게 됨.

-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시가지의 확장으로 버려진 공간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뿌리내려 삶과 밀착된 호흡으로 새로운 문화를 더해

가며 삶의 양식을 변화케 하는 플랫폼. 이러한 플랫폼에서 교차되는 실험

과 사유, 실천이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살고 싶게 하는 도시이자 마을

로 만드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함.

- 원래 플랫폼이란 고정된 기능 중심이 아닌 융합을 뜻함. 업무와 판매, 주

거를 비롯한 일상 활동과 문화 활동이 교차하는 플랫폼이 새로운 도시 재

생 콘텐츠가 되고 있음. 흔히 도시 기반(infrastructure)을 사전적 의미로만

119) 정영환 외,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

인학회 논문집 제7권 4호 통권22호, 175쪽.

120) 변창흠(2013), 3쪽

121) 졸고「도시생활구조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와 『도시기획자들』(소란, 2013)에 실린 내용 일부

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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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함.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물인 댐, 도로, 항만, 발전

소, 통신 시설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복지, 환경시설

이 해당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문화를 입히는 실험 역시

새로운 도시 기반일 것임.

-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임. 지역을 삶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문화공간을 전시시설이나 물리적 거점 위주가 아닌 생활 속에서 찾아지는

생활문화 중심의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유기적 관계

망이 구축해 가고 있음.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경우처럼 청년실업 문제

를 지역적 맥락에서 새로운 공동체협력개발의 비전을 통해 풀어가는 등

플랫폼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음.

리빙랩

- MIT는 2004년 아파트를 지정해서 거주자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PlaceLab을 설치하여 신기술과 디자인을 일상생활 공간에서 실험하고 평

가하는 연구공간으로 활용함. MIT의 W. Mitchell 교수가 이를 리빙랩

(Living Lab)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함122).

- 유럽연합은 Mitchell 교수의 리빙 랩 개념을 이어받아 사용자들이 제품개

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생태

계로서 리빙랩을 파악함. 리빙랩(living lab)을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가 혁

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접근

함123).

- 리빙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용자를 혁신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접근한다

는 점임. 사용자는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지식을 함께 창조하고, 생활공간에 구성되어 있는 물리적․사회적 맥

122) 송위진 STEPI 창조융합산업 선임연구위원의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사용자 주도형 혁신의 도

래>를 인용함. 출처: http://news.koita.or.kr/rb/?c=4/14&where=+display%3D1+&uid=419

123) 성지은 외,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농촌 리빙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4.15. 제

140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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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임. 핀란드의 HumanTech Living Lab, 덴마크

의 Egmont Living Lab이 있음.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생활환경·재난안전·격차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리빙랩’을 진행함. 문화체육관광부 당인리 문화창작발

전소 역시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전 리빙랩을 운영할 예정.

공유도시 

- 2012년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는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124)함. 공유도시

(Sharing City)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

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함.125)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정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품앗이·두레 등 오

래된 우리의 공유문화를 도시 차원에서 되살리면, 자원 활용 극대화로 예

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종된 공동체 문화도 회복하고 산적한 도시문제도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유도시의 의미를 설명함.126)

- 서울시의 활동이 공유경제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소규모적인 공동

협력체의 경제활동이나 협력적 소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음. 공유운

동가들이 제시한 ‘공유할 수 있는 도시(shareable cities)’의 비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콜롬비아의 보고타는 페날로사 시장 시절에 사람들의 웰

빙을 우선시하여 학교, 공원, 대중교통과 같은 공유(물)(commons)에 집중

적으로 투자함. ‘공유할 수 있는 도시’ 개념에는 사유재로 환원되지 않는

대중교통, 보행자거리, 시민참여공간 등 도시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

124)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

정함.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와 공유허브 사이트(http://sharehub.kr/)를 개설

하는 등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25) 서울혁신기획관. 2012.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126) 한겨레신문, 서울시도 ‘공유도시’ 선언,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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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유이며, 자동차나 집처럼 사유재산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사용

하는 공유가 속함.127)

노마드적 삶128)

- 2014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13집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에서 1990년

대 후반부터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청년층의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주 올렛길과 더불어 활성화된 문화이주에 주목함129). 제주도 인구가 감

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2011년 2,340명, 2012년 4,873명이 증가함.

2011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귀농자는 19%(447명)이며, 81%는 농사와는

다른 이유로 제주도로 이주하고 있음.

- 1998년 금융위기로 해고나 명퇴(명예퇴직)를 당한 50~60대가 도피성, 생계

형 귀농촌을 선택했다면, 최근 귀농촌을 선택한 이들은 또 하나의 대안적

인 생활방식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임130).

- 이처럼 귀농촌이 주류적․도시적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식되어지

듯, 2008년 이후 청년귀농, 문화귀촌, 문화이주 등을 실천하는 2030세대들

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음.

127)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제3호(2013년 가

을호), 146-171쪽에서 일부 발췌함. 

128) 웹진 예술경영 224(2013.8.8)의 ‘[특집] 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문화이주자들이 말하는 ’문화

이주‘의 내용을 참고했다.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대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가는 이유’를 참고했다. 

129) 제민일보(2014.11.3), 20~40대 낭만·생태 문화이주 늘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121

130) 프레시안(2014.1.14), 정기석(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의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09:16:00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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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준 바람부는연구소장은 귀농이 아니라 자연 가까이에서 생태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청년과

중년들이 택하는 대안적 장소로 '지역'이 등장한다고 해석함. 대도시에서

‘지역’을 선택한 이들이 대도시의 석유기반, 금융기반, 소비주의 기반에 대

한 비판적 성찰에서 이주를 대안적 삶의 기획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임.

- 이소장은 2000년대 후반 대학로 문화지구와 홍대 상권의 폭발적인 성장으

로 밀려난 젊은 작가들이 문래동, 이태원 남산 아랫마을, 우이동, 성북동

으로 이주한 것과 달리, 최근의 충북 제천과 괴산, 제주, 전남 담양·강진·

해남, 전북 진안·남원·완주, 충남 서천·서산·홍성 이주는 기존과는 다른 중

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 이렇듯 도시에서 지역으로,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삶터를 이전한 문화귀

촌자들, 예술가, 기획자들의 활동에서 지역이 지속가능한 삶의 원형을 회

복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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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사회혁신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가의 혁신적 아이디어,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행동, 새로운

연결을 통한 과정의 혁신, 구체적인 사례나 모델 존재, 시스템 전환을 지

향하는 일련의 활동 혹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함.

- 즉 사회혁신은 융합적이고 혁신적이고, 사람을 중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추

구하고, 근본적 혁신을 지향함.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대표적인 사회

혁신의 영역임. 지역 재생/사회서비스의 질적 혁신/풀리지 않는 사회문제

의 새로운 해결 등의 사회혁신을 사명으로 삼는 사회적기업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연결에 기반하여 결과 이전 비즈니스 실행과 배

분 과정을 혁신하고, 실제 현실에서 경제와 사회문제의 통합적 해결 사례

나 모델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

향한다는 점에서 그러함.

- 협동조합의 아버지 로버트 오언, 아라빈드 안과병원의 닥터 V등의 사회적

기업가, 킥스타트의 적정기술과 밸류체인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트리플래닛의 모든 섹터가 윈윈하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 성미산마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변

화하고, 성장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현재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태동기를 넘어서 전환기에 서 있음. 서울에만

2,0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12,0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서울에만 100만명의 시민이 직간

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제주 등 진보 보수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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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고 중앙정부를 넘어 광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이 활발해지

고 있고, 보수정부에서도 10여개 부처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반영하고 있

고, 사회적기본법 제정이 목전에 있음. 태동기를 넘는 전환에 대한 핵심적

인 전략은 시민이니셔티브의 강화, 사회혁신가 성장, 양적 확대를 넘은 질

적 혁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는 규모 있는 사회적 임팩트 창출, 공

유자산화, 지역화, 한국적 사회적금융 모델 발굴, 거버넌스 혁신임.

- 이 가운데 한국 사회적경제 성공의 핵심은 사람 즉 사회혁신가와 사회적

금융일 것임. 급격히 사회적경제가 관여하는 영역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

나,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적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사회혁신가 인재 풀은 늘 제한적이고 부족함. 새로운 이슈

가 나타나서 자문회의 등에 참여해보면 늘 그 나물에 그밥임.

- 새로운 사람 없이 새로운 혁신 없음. 그러나 공공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현실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소외받거나, 양적 확산이나 단

순 교육에 그치고 있고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혁신가의 발견

이나 새로운 연결, 성장을 돕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시민사회에

서도 혁신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변

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개별 조직 단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조직단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혁

신가들은 자기 성장, 필요 네트워크, 장기 비전 등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

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지쳐서 번아웃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주제는 사회적금융임.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지만, 일종의 경계에 있는 영역임. 아직 한국사회에서

는 태동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논의는 영리 비영리를 넘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전문가 풀

도 극히 소수에 머무르고 있음. 금융의 양극화가 커지고, 사회적자금의 수

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금융의 한계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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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적금융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2007-2010 세계 사

회적은행 협력기구 회원기관들과 29개 대형 영리 금융기관과의 성과를 비

교해 볼 때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은행이 우수

한 성과를 나타냄), 임팩트 투자 등 일반 금융영역에서 사회적금융적 접근

에 대한 모색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소셜뱅크, 공동체 금융 등 장

기적 비전을 가진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금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혁신의 과제임.

2. 키워드 선정 프로세스

-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키워드를 찾아보고, 사회적경제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인 사회혁신가와 사회적금융을 별도의 주제로 삼아

키워드를 찾아보고자 함.

- 기존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만드는 방식이 아닌 30대 차세대 혁신가

들을 중심으로 새 50대 선배가 조언자와 촉진자로 참여하는 소셜다이닝

방식을 선택했고, 새로운 연결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되, 기존 사회적 경

제 정책이나 민간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키워드를 일부 보완함. 최종 키워

드 선정은 기존 소셜다이닝 과정에서 나온 키워드의 핵심을 고려해 수정

보완함.

3. 모임을 통해 도출된 사회혁신 키워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커뮤니티 기반 시장, 함께 먹는 밥, 공동육아, 따로또함께, 사회혁신플랫폼 ,

마을경제, 공유자산, 소셜 코디네이터, 사회적부동산신탁, 거버넌스, 사회기술,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유경제, 적정경제, 사라진 협동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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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

공동체의 성장 지원 시스템, 새로운 연결, 몰입, 차세대 혁신가, 통찰력, 브릿

지전문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린 마음.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활

기, 공통의 경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극, 기다림, 좋은 공간, 좋은질문, 좋

은 사람, 결핍, 겸손, 지지, 자기실현과 사회실현의 균형 ,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 경험

사회적금융 :

대안 금융, 대상자 중심의 금융, 공동체금융, 지역개발 금융, 균형잡힌 기금,

실천의 경험, 신뢰를 받기, 전문중간지원기관, 언어와 시간의 공유,

4. 핵심 키워드

1. 인간 존엄 중시 경제  

2. 사회적 금융  

3. 통찰력이 담긴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 학교 

4. 차세대/중간 혁신가  

5. 벽을 이어주는 브릿지 전문가 

6. 공유자산 (사회적부동산신탁)　

7. 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 육아 

8. 학교협동조합 

９. 협동 DNA의 구축  

10.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시장 

11. 혁신 플랫폼 (전문 중간지원기관과 중간지원기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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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워드별 주요 내용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경제 

- 사회적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과정과 결과에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한다는

것임. 시민혁명 이후 일정하게 시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갖춰진 유럽

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의 혁신을 사회혁신의 화두로 삼고 있다

면, 한국의 사회혁신은 인간의 존엄을 새로운 연결과 방법을 통해 지켜가

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함

- 최소한의 시민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임. 사회

적 경제는 과정과 사람을 중시하는 경제. 사회약자의 안정적 고용,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 활동에서 인간 중시 미션과 사람에 기반한 의사결정,

민주적 조직운영 등 인간의 존엄을 기반에 두고 있음.

* 마을 경제가 커뮤니티 재생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추후 검토

사회적 금융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 혁신이라는 과제가 도출되고, 한편으로는

사회혁신 활동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도입, 즉 사회적가치 평

가를 바탕으로 담보와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

는 시스템 구축이 사회혁신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시장친화형 사회목적투자,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연대형

협동금융이 사회적 금융 형태로 자리잡았다면 한국은 신협이나 마을금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의 활동이 존재함. 최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영리쪽

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 사회투자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

영을 시작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가 운용

되고 있으나, 아직 태동기에 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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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마을재단 설립 등의 움직임이 지역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공동체

금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한계가 있음. 한국적 사회적

금융 모델이 무엇인가, 태동기 수준을 넘는 질적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문진수 2013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 학교

- 답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함. 좋은 결과는 과

거의 생각과 똑같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과 기회 에

과정의 혁신을 통해 나옴. 한편으로 사회혁신가의 성장은 자기 성찰과 고

민의 숙성이 필요한데, 이 출발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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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차세대 혁신가

- 자신 삶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함께 만드는 사회혁신가의 출현

- 사회혁신 활동의 허리가 약하고 아픔. 사회변화 리더십의 재편이나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오히려 중간 혁신가들의 연결과 성장을 돕는 것

이 더 핵심일지도 모름.

- 대개의 사회혁신가는 워커홀릭이고, 자기문제는 돌보지 못하고 사회변화에

모든 것을 거는 경우가 많으나, 지금은 자기 삶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혁신가 상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혁신가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도, 사회혁신과 자기혁신이 하

나인,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리더십이 처한 대

외적 환경이나, 내적 성장경로를 살펴보면 쉽지 않음.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간 혁신가임.

- 사회혁신 영역에서 30대 중반부터 40대초반까지 팀장 혹은 국장 역할을

하는 중간 혁신가는 현재 한국 사회변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

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음. 가장 현실에 밀착해 있는 역할이어서 새로운

언어나 기회, 관점, 연결은 차세대 혁신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가장 취약하고 부족함.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싸울 수 없음. 과도

한 업무 활동에 번 아웃되고, 한번 리더가 영원한 리더가 되는 비영리의

안타까운 현실과 자기 조직의 장기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새로운 전

망과 재충전이 요구되고 있음.

경계를 잇는 전문가, 브릿지 전문가 : 

- 최근 무수한 공익전문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음. 과거의 공익 변호사 그

룹이나 노무사 그룹을 너머 공익 건축가 그룹, 공익 변리사 그룹, 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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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과학자 그룹,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민주적 운영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그룹 등 공익 혹은 사회라는 이름 밑에 수많은 전문가 군들이 생겨나고

있음.

- 실제 이들의 역할은 변방과 주류를 연결하는 연결자임. 이 브릿지 전문가

들은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빠르게 실현하는데 효과적

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편으로 주류의 자원을 직접 연계하기도 함.

- 변방의 언어와 주류의 언어가 다르고, 변방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을 질적

으로 혁신하는데 브릿지 전문가들의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함. 사회적 경제

의 경영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주류의 사회적 금융이

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질적 전환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을 가지고 두 영역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브릿지 전문가의 부족 때문임.

공유 자산 (사회적부동산 신탁)

- 현재 사회혁신 영역의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임. 지역 사회적 경제나 사

회혁신의 모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고, 로컬리티 등 유럽

사회혁신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함.

- 시민 공유자산의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서 사회적부동산 신탁이 제시되고

있음. 부동산을 사회적으로 소유 개발·관리·처분하여,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가치를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공간을 조성

하는 시민참여 기반의 법인체를 말함. 이를 통해 사회적 소유 영역의 확

보, 사회적 공간 이용 및 개발 실현, 개발가치의 공유 등을 실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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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육아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 아이는 관계의 소중함, 생태 친화, 협

동,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정치적 견해나, 지연 학연 등 낡은 관

계를 넘어 새로운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 작은 관계망이 느

슨하게 다른 공동육아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결되면서 커뮤니티 형성.

- 육아라는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하는 이슈를 매개로 협동하지 않으면 유지

되지 못하는 조직 운영 경험을 공동으로 하면서, 기존의 가치와 철학이 바

뀌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 가장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잘 실현

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함.

학교 협동조합 : 협동조합 학교

-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사회화 과정에서 협동과 우정, 환대보다 경쟁 가

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육아와 함께 협동의 가치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만들어가는데 학교 동조합이 주목 받고 있음.

- 지역사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

적 경제 활동과 소통, 나눔을 통해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 경제 공

동체를 지향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에만 3개 협동조합 설립 추진 중임.

협동 DNA의 재발견

- 식민지시대와 전쟁,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협동 DNA가 사라

지고 경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은 시민참여

를 기반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는 협동을 기반으로 함.

- 협동조합의 폭발적 증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협동에 대한 승리적

경험과 사회화 부족임. 새롭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온 사회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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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경제 등에서도 협동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궁극적

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임.

커뮤니티 기반 시장

- 시장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간이 아님. 지역사회의 문화의

상징이고, 교류의 상징이고 커뮤니티의 중심 플랫폼임. 한편으로 무너져가

는 자영업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과제 중 하나임. 과거 하드

웨어 중심의 시장 활성화 정책도 실패했고, 문화 조성 중심의 접근도 한계

가 명백함.

- 한편으로 상인들의 이익집단화가 점점 더 높아져서 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시장 규모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

은 풀뿌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커뮤니티에 기반해야 가능함. 커뮤니

티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커뮤니티를 만듦. 상설장뿐만 아니라 마르쉐

나 계단장 등 벼룩시장도 주목할 만한 대상임.

혁신 플랫폼  

- 지역마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중간지원조직 설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기대

했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공과의 협상력 제고 노력에 앞서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함. 개별 조직 중심이나 단순 네트워크 관점을 넘어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 새로운 사회혁신의

토대와 기반이 되고 있음.

- 플랫폼은 단순히 모아놓는 공간이 아님. 핵심기능과 운영원리가 무엇이냐

가 중요하고,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함. 중간지원조직이

섹터간 장벽을 넘고 공공의 재원을 민간 역량을 통해 제대로 성과를 만들

어 내기보다 행정의 하위 전달체계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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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조직이 대표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공공과의 협상에만 치중하고 있

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자유로운 공론장, 관계망

의 지속적 확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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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기술과 사회]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ㅇ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 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으며, 특정

기술로 인해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는 파괴적 혁신이 초래되기도 함.

- 호기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사회적 필요, 혹은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

고방식 전체에 영향을 끼침.

■ 참고사례

#예시1 

- 방직기술로 가능해진 대량 생산은 도시와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산업 혁명을 일으켰

으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성직자와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해지는 계기가 됨으로서 르네상스의 계기가 됨.

#예시2 

- 세탁기의 발명으로 인해 여성들이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서 여성의 권

리 증진에 기여131)

ㅇ 기술에 보다 밀접해진 사회

- 도시화 및 세계화, 여가의 발달,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과의 관련성 증대

로 인하여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기술의 변화가 실제 삶에 끼치는 영

향력 증대

131)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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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위치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양하

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10년경 모바일 서비스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

를 생산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 가능

- 이처럼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사람들간의 관계나 사회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침. 따라서 파괴적인 기술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

것이 사회 혁신의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

기술에 대한 이해차가 만들어내는 벽132) 

최근 10년 사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미디어 환경과 소통 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인터넷이 이 변화를 이끌었고, 모바일이 가속화시켰다. 미디어 환경과 소통 방

식의 변화는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경로와 방식, 대화하는 방식, 만나는 방식, 움직

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의 경계도 없고 공간의 

경계도 없다. 집에서도 진행되고 지하철 안에서도 진행된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곧 

활동이다. 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만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는 선입견, 오프라인 공간에서 돈을 들여 사람을 만나는 것만 조직

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야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 논의 범위

ㅇ 내가 생각하는,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 방법론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기술과 사회’ 주제는 온라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132) http://nowplanb.kr/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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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오픈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제한 아래서 동일

한 질문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던짐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임. 관련된 답변들을 정리함으로서 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입체적으로 모색

- 인터뷰이에게 던진 다섯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음

* 당신은 누구십니까? 

*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나 기술 분야의 트렌드를 꼽는다면?

*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기술이나 기술 트렌드를 꼽는다면?

* 미래를 상상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 기술로 새롭게 바뀌였으면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 질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사회의 영향력을 고

려하여 관심있는 기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반대의 방향으로 기술이 사

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질문.

- CCK 사무국장인 큐레이터의 특징을 살려 개발자, IT 기술을 본업과 맞춰

서 활용하는 사람, 공유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 섭외함

3) 주제와 관련해 발견하려고 했던, 사회혁신과 연계된 핵심 문제의식

- 기술에 관한 모임의 경우 다수가 토론을 할 경우 특정인이 주도하는 경우

가 있기에 참석자들의 실제 생각과 달리 편향성 높은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음. 큐레이터가 개별 인터뷰가 개개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함

- 기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보다 가까워지며 사람들도 친밀하게 느껴짐.

사회혁신은 단순히 시민사회나 정부만의 아젠다 이상이라는 점 생각한다

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의미부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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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기술 자체의 혁신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가진 사회적 의미

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맞춤.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1) 형식 : 인터뷰 중심 

■ 1단계 : 오퀘스천 인터뷰

- 약 20명에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과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동일

한 질문 5개를 던져서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이가 강조한 내용과 큐레이

터가 전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결과 약 46개의 키워드를 도출함.

- 인터뷰이 선정은 큐레이터가 생각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담당

코디네이터의 추천으로 결정함. 사이트명은 오퀘스천O-question이라고 함.

오픈랩Open Lab의 O(5)를 살리되 다섯 가지 질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림 5-1. 오퀘스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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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133)를 보면 구성을 알 수 있음. 사전에 사이트를 만든 후 5명 정도

의 인터뷰는 먼저 올리고, 후에 인터뷰이들은 사전에 사이트를 알려줌으로

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리 알게 해 줌.

■ 2단계 : 심화 세미나

- 참석자: 구본권(한겨레), 이희욱(블로터), 이성규(블로터), 이정환(미디어오

늘) 등 언론인 4명

- 기술과 사회혁신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5명과의 심층 세미나를 통

해서 키워드 초안 그루핑 및 최종 키워드 선택에 참조함. 중립성 및 관찰

자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자들과 논의해서 키워드를 선택함.

- 5개의 질문이라는 통일된 포맷으로 인하여 응답자들에 키워드 정리 및 관

통하는 시사점 발견에 상대적으로 용이함. 질문 확정 전 큐레이터가 주변

의 3～5인 정도 인터뷰를 진행, 더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 진행

(2) 인터뷰이 선정 기준  

- 인터뷰이를 선정할 때 기술 및 사회에 어느 정도 지식과 관심이 있는 다

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망라해서 진행함. 기술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에 따

라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분류함.

-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람들(개발자, 디지털 기획자, 적정기술 코

디네이터 등), 기술을 자신의 삶이나 전문영역에 활용하는 사람들(교사, 교

수, 미디어 연구자 등),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연결하는 사람들(마케

터, 스타트업 기획자 등)로 분류한 후 섭외함.

133) http://question.openlab12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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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인터뷰이 유형별 구분

- 인터뷰이 명단 (총16명)

기술과 직접적 관련된 

사람들

자신의 삶이나 전문영역에 

활용하는 사람들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연결하는 사람들

김정태(적정기술 전문가)이

성은(그린피스 디지털미디

어)

고영혁(고넥터 대표)

오원석(CCK 활동가)

다이앤(CCK 자원봉사자)

최장현(디지털 기획자)

이종은(인디 개발자)

장승훈(코드포서울 활동가) 

Lynn fine(코드 포 어메리

카)

이성근(초등학교 교사)

김주현(대안학교 교사)

황지은(서울시립대학교 건

축학과 교수)

김경화(미디어연구가)

이준형(스타트업 기획자)박

준철(대기업 커뮤니케이션

팀)

신철민(서울사회복지웹기획

모임 대표)

양석원(디캠프 사업운영팀

장)

※ 오퀘스천 홈페이지134)에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으며, 인터뷰이별 정리 뿐

아니라 질문별 대답, 주요 태깅별 정리 확인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

함.

134) http://question.openlab12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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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키워드 정리

2) 논의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 인터뷰를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된 키워드를 도출해 태그 형식으로 정리함.

인터뷰이가 태그를 직접 뽑거나 인터뷰어가 내용을 요약하며 핵심 단어를

선정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함.

- 오퀘스천 웹페이지 태그 형식으로 정리. (글자의 사이즈는 가중치).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큐레이터가 정리하며 하단부의 키워드로 선정

그림 5-3. 오퀘스천 웹페이지에 태그형식으로 정리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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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인터뷰를 통해 1차적으로 추린 약 50여개의 단어들을 ⅰ)추상적이고 개념

적으로 느껴지는 단어, ⅱ)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 ⅲ) 나아갈 방향

에 대한 의지가 담긴 단어들 등으로 1차 구분

- 1차 구분 후 다양한 단어들을 비슷한 의미나 연결어가 있는 단어로 정리

하여서 분류. 하지만 그 가운데 개별 단어가 가진 날카로움이나 본래의 느

낌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함.

- 다른 주제들과는 다르게 핵심 키워드에 관련 키워드도 함께 배치, 향후

작업에 감안할 예정임.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관련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

드

* 삼초사회 

* 무장애세상
- 초협력/초효율/초연결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

른 키워드
* 메이커 

- 3D 프린터, 해커 

- 휴머놀로지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로봇 
- 딥러닝, 빅데이터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

워드

* 기회의 균형 VS 

불평등 
- 정보민주화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

워드

* 정보 민주화 

* 기술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기술 

- Civic Hacking, 오픈 소스

- 감시사회,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

는 키워드

* Civic Hacking 

* 오픈 소스
- 열린 정부, 오픈 데이터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

는 키워드
* 누구나 코딩 - 사물인터넷, 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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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키워드 설명 

시빅 해킹 Civic Hacking 

-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작하기 시

작함.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이용함에 그치지 않고, 직

접 서비스를 만들거나 최상의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함.

-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서울버스. 스마트폰이 처음 국내에 유통

이 되었을 때 당시 고등학생인 유주완군이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을 직접 개발함. 서울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의 실시간 버스 정보를 기반

으로 정류장에 내가 타는 버스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함. 공공기관에서 제공했어야 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시빅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임.

- 보스턴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며, 소화전이 눈에 파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개발자들이 ‘소화전 입양 캠페인’을 펼치는 웹사이트를 제작함. 내

집 앞 소화전을 입양해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소화전을 돌보는 캠페인

을 진행한 것. 이 웹사이트는 하와이에 있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다른 방식

으로 활용됨. 하와이 지역에 태풍이 오면 울리는 경보기를 시민들이 입양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렇듯 각 도시들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시빅 해킹의

결과물과 해결책은 다른 도시에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음. 약간의 소스만

수정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재이용할 수 있음.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전세

계의 시빅 해커라는 신종 그룹이 만들어짐. 시빅해커란 다른 사람과 협력

해 공공 데이터, 코드, 기술을 사용해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을 일컬음. 시빅해커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

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공유,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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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사례

1. 중앙일보(2015.3.25) 한국은 촛불 들었고, 외국은 SW로 혁신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30422&cloc=olink|article|

default

이중식 교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는 "디지털로 무장한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이들은 ‘시빅 해커(Civic Hacker)’나 ‘소프트웨어 활동가’로 불린다"면서 "시빅 

해커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공공 데이터를 짜깁기하며 기술의 발전을 사회적 어젠

다와 연결시킨다"며 한국을 '시빅해커가 태동하는 단계'라 소개함. 

2. 블로터닷넷(2014.09.11) http://www.bloter.net/archives/205988

 할 세키 코드포재팬 대표 “시빅해커여, 세상을 바꾸자”

 “…도쿄에서 일하는 위치정보 분야 전문가 할 세키는 큰 지진이 발생하자 평소 활동하

던 오픈소스 위치정보 개발 공동체 ‘오픈스트리트’ 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누군가 ‘우샤히디’-아프리카에서 재난 정보를 공유하

는 위치정보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을 언급하자, 1개월 동안 프로젝트 관리자로 나서 

개발자 공동체 ‘핵포재팬’과 함께 꾸린 지진 피해 재건 정보 공유 웹사이트 ‘신사이닷인

포’를 개발했다. ‘신사이’는 일본어로 지진이라는 뜻이다. 신사이닷인포는 3년이 넘도록 

재해 복구 포털사이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내 시빅해킹 커뮤니티: 코드포서울 http://codeforseoul.org/

- '코드포-' 커뮤니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약 11개국의 80여 도시

들이 Code for All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킹과 협력을 함께 함. 주로 개발자와 디자이너

들이 활동가로 있으며 오픈 데이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며, 국내에는 코

드나무가 협력하여 코드포서울 프로젝트를 운영함. 

- 코드포서울은 IT기술을 통해 서울을 위해, 서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시

민들의 커뮤니티임. 2014년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소개

한 앱 ‘알뜰 서울의 발견’,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룬 ‘의원님을 부탁해’ 등을 

진행함. 

3. 전자신문(2014.07.28), http://www.etnews.com/20140727000020

 “혁신적 사고, 빠른 행동력 가진 창업가들 재난안전·도시문제 해결 나선다”

 최근 철도·지하철 등 각종 시설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과 도시문제, 재난

대책에 대한 솔루션을 스타트업과 예비창업가들이 모색한 장이 열림. ‘도시문제 해결 및 구

호·안전 관련 1박 2일 해커톤 ‘디.캠프파이어-시빅테크 해커톤(Civic Tech Hackathon)’을 개

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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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주화 

- 사회의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지기에 지식이 진정한 공공재가 되어가고 있음. 지식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진 정보 및 경험도 인터넷 등을 통해 연결되어 흐르

기에 공공재가 되어 감. 이처럼 정보 기술은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시켰

으며, 소수만을 위한 전유물이었던 정보를 이제는 누구나 사용 가능.

- 하지만 인터넷에서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정보가 독점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 또한 개인정보나 개인의 취향정보, 생활 정보와의 거래를 통해서 정

보를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정보민주화는 정보의 공공재를 실현하고픈 우리의 염원을 표현하는 단어

일 수도 있음. 실현가능성 및 투명사회에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참조사례

1. 한겨레21(제951호/2013.03.08) 공공정보 구슬 꿰어 보배 만들어보아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43.html

"…하지만 우리 정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조다. 애초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정보는 내부 열람용이지 공개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또한 시민들

의 요청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PDF 파일이나 종이 형태가 많다. 이런 정보를 시각화하려

면 정보를 하나하나 가져와 데이터로 만들어야 한다. 애초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공유

를 염두에 두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까닭이다.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려면 투

명한 정보 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현미환 외, KISTI 지식리포트, 개방형 데이터 평가를 위한 오픈데이터 측정지표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12(NO42)

-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용어는 '개방형 데이터Open Data)'로 열린 정부 선언, 운동 

등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음. 열린 정부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공적인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모든 정보의 의사결정 절차 및 문서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함.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열린 정부"를 선언, 연방정부의  모든 정

보를 공개하는 data.gov 운영. 영국 역시 개방형 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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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 오픈 소스에 대한 설명은 시빅 해킹에서 나온 원리와 비슷. 오픈 소스 기

술 자체의 혁신보다는 기술로 파생되는 태도의 변화가 더 큰 영향력을 가

져오리라 보임.

- 내 것을 공유하며 존중받기 바라는 만큼 남의 것도 존중하는 윤리가 현재

의 기술과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짐.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고, 서로에게 관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오픈소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누구나 코딩 

- 이제 코딩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이자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다양한 가능성의 실현을 돕는 도구임.

- 기술의 발달 및 다양한 코딩언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됨. 영국, 미국 등의 국가 등에서는 코딩을 정규 교과

목으로 넣기도 하며,135)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오바마 등이 적극적으

로 코딩 배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한정된 기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코딩을 배우게 되었을 때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 물론 오픈 소스에

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코딩 기능만을 배운다기보다 그에 놓여

있는 원리 및 사고방식을 함께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135) 블로터닷넷(2014.10.21) "BBC, ‘닥터후’ 이용한 어린이 코딩 교육 게임 개발"

 http://www.bloter.net/archives/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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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사례

1. 조선일보(2015.01.24), [Weekly BIZ] 준비는 끝났다 '1인 제조기업' 세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4/2015012401791.html

2. 프라임경제(2014.12.19),[칼럼] 디지털 공방, 메이커스페이스

http://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95053&sec_no=1

메이커 문화 

-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고 싶은 Geek(긱)들의 문화. 3D프린터가 등장

하며 손쉽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아두이노136)와 같

은 보드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코딩으로 사람들은 센서 등 단순한 로봇들

을 직접 만들 수 있음. 이런 만들기 열풍은 단순히 취미로 그치지 않고,

킥스타터와 같은 소셜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받아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

지기도 함137).

- 메이커 문화는 취미를 넘어 제조업의 가치사슬의 변화를 가져오며 해커

문화와도 연관됨. 물론 돈을 벌 의도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쓸 물

건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음. 하지만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

을 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1세기 제조업에서는 블록버스터 상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버스터 상품의 독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차별적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상품을 수천 개 씩 생산하는 소기

업을 포함한 모든 생산자들의 혁신이 모여 산업경제를 재창조 가능. 근로

자 수십만 명을 고용해 대량생산 제품을 파는 대기업 하나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작은 유연한 조직 수천 개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리라는 기대.

136)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아두이노가 인

기를 끌면서 장난감 회사 레고는 자사의 로봇 장난감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자동차회사 포드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차량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차량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XC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출처=위키백과)

137) 슬로우뉴스 2015.03.25일자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이다-메이커 운동"기사에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소개했다. 출처: http://slownews.kr/3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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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세상

-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으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발레리라를 위해서

MIT media Lab에서 최첨단의 의족을 개발, TED에서 그녀의 발레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줌.138) 의족 뿐만 아니라 향후 3D 프린터

의 발달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손상된 인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 그

리고 루게릭 환자가 소통하는 첨단 기계 등은 장애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

고 있음.

■ 참고사례

슬로우뉴스(2015.1.27) "의수 제작 가능할까요?" – 3D 프린팅 전자 의수 제작기

http://slownews.kr/39006

- 국내에서 두 손을 잃은 전직 프레스 엔지니어를 위해 3D프린팅 전자 의수 프로젝트 

실험함.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Robot 

<이미지출처=구글 검색>

- 2013년 개봉한 영화 “Her”에서 OS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판단, 주인공

남자가 원하는 답변과 정보를 제공함.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낸 정

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며 최선의 솔루션을 수준으로 발달. 또한 단순히

객관적 정보를 넘어 주인공의 현재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주인공의 상황

138)http://www.ted.com/talks/hugh_herr_the_new_bionics_that_let_us_run_climb_and_dance#t-11898

   < Hugh Herr: The new bionics that let us run, climb and 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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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함.

- 발전된 로봇에 대한 다양한 상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기대했던 만

큼의 큰 진전은 없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인

해 로봇의 변화는 괄목할 만함.

- 이처럼 기계가 가진 판단력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테슬러의 CEO 엘론 머

스크는 앞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

을 던지기도 함.

- 매일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누적되면서 기계가 습득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고 있음. 통신 기술과 연계한 집합적 인공 지능으로 로봇의 능력은

진화 중. 컴퓨터는 이제 사람처럼 배울 수 있고 사람이 판단 기준을 정해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 가능

- 최근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쿤139)’이 대학입시 모의시험에 응시하

는 경우가 있었음. 도로보쿤은 일본 인공지능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인 로봇으로 도쿄대 합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 중임. 시험 점수는

비록 도쿄대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문

제의 정답을 맞혀 인공지능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 이처럼 앞으

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의 진화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감시사회, 기술을 감시하는 또 다른 기술 

- 기술의 진보는 관성과 같아서 멈추기가 쉽지 않음. 기술자에게 새로운 기

술을 개발하는 것은 마치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서 문제를 해

결하는 희열에 우선순위를 두기에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나 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139) 매일경제(2014.11.04), 日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쿤`, 도쿄대 입시 합격이 목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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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태도가 기술의 발전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

거나 논의하지 못하였을 때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특별히 지금

은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공인 뿐 아니라 개인

의 모든 활동 역시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감시되는 상황이기도 함.

-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숙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장치가 필요. 특별히 그 기술이 사생활을 통

제하거나 집단의 압력을 통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을 때

는 더욱 그러함.

3초 사회

- 초효율·초연결·초협력 세 가지가 중요한 사회.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냄.

초효율 : 공유경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유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한정된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의 심각성 등을 피부로 느끼면서 가용 자원

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와 같은 경제 시스템이 점차 중요해짐.

- 초연결 : 인터넷의 등장으로 혈연/지연 등 기존의 정형화된 사회관계를 벗

어나, 다양하면서도 공통 관심사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수평적인 관계

를 맺으며 활발한 교류 가능.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발달은 이런 경향을

더욱 촉진함.

- 초협력 : 지식을 함께 모으는 집단지성, 온라인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몸으로 습득한 협력의 경험은 오프라인에서도 실현. 인터넷을 통해서 위계

적인 구조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직화가 가능함을 배웠고,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유연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음을 깨달음. 향후 동료생산과 네

트워크 및 협업의 경험은 꾸준히 발전하리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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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슬로우뉴스 VS 슬로우뉴스

"무크(MOOC)와 공짜 대학: 기술이 교육을 구원하리라"(2015-03-04) 

 http://slownews.kr/38191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무크가 기존 대학 체

제에 미칠 영향을 ‘대학 혁명(Revolution)’이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무크(MOOC)와 거꾸로 교실: 기술은 교육을 구원할 수 없다(2015-04-13)

http://slownews.kr/39610

"웹 기반 교육은 새로운 교육기회를 창출했지만,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디지털 자원

에 접근할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상)와 함께 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 다양한 디

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불균등한 분배를 야기했다…."

기회의 균등 vs 불평등 

- 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성이 높

아지고 있음. 이렇게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회가 균등해질 것을

예상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리라 우려하는 시

각이 동시에 존재. 우려하는 이유로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따라서 정보의

활용도가 비례하고 있기 때문. 즉 양적 차이보다, 정보 활용에서의 질적

격차 즉 정보의 이용능력과 접하는 정보의 레벨 등 질적 차이가 중요해질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히 교육정보와 학술정

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오프라인 교

육 자료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공유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 MOOC 등

이런 교육정보의 공개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OER운동: Open

Euducation Resource운동) 이제는 어디서나 MIT, 스탠포드 등의 수업과

온라인을 위해 따로 만든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의 활용 능력이 누구에게나 자유롭지는 않음. 우선

언어적 장벽이 있고 지적 호기심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재의 접근성이 의

미가 크지 않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포르노 등의 정보에 중독

될 가능성 등도 있음. 이런 이유로 정보의 공유가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음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289 -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1) 논의 내용의 제약과 한계 

■ 플랫폼이 가진 한계 

- 초기 계획은 해외에 6 questions 이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중심

으로 진행하였으나, 인터뷰이들이 동영상에 부담을 가지거나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텍스트 질문으로 대체. 이로 인해 동영상

에서 기대했던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다른 오픈랩 모임과 달리 그룹 토의보다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한 부분

은 기본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다른 모임들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

를 정리해야 하는 과정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

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해, 기술과 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조금 더 풍성한 논의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이 남음.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키워드를 뽑되, 참여자+@로 같이

논의해서 발전시키는 모임은 한 번만 개최. 참여자들이 객관적일 수는 있

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부드럽게 이어지지는 못함.

2) 논의 주체의 제약과 한계

- 큐레이터와 코디네이터의 추천 중심으로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의 분야 인터뷰이의 비중이 적었

음.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기

에, 비록 그룹이 모였을 때 편향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상대적

으로 기술이 만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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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랩 형식의 제약과 한계

- 인터뷰 진행까지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부족.

내용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후에 반응을 얻기 위한 노

력을 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부분이 부족

5. 다음 단계 심화 운영을 위한 과제 

- 위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개별 키워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

및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 위에서 핵심 키워드별 연

관 키워드를 적었으니 관련해서 진행 가능

- 관련자들간의 사전 토론 및 합의들을 통해,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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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기후변화 및 삶터, 삶의 방식]

1. 오픈 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현실의 위기로 다가오기 전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현실문제로 닥쳤을 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가능

성이 높아 파국 혹은 파국에 준하는 상황을 지역, 국가, 전지구적으로 경

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환경문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얽히면서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반대로 환경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공급자(정부, 지자체, NGO 등) 위주

의 의제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어 더욱더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와 다음세대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함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

후변화와 환경위기로부터 나와 가족, 지역과 국가의 ‘삶터’를 단단하게 지

키는 것이 필요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ㅇ 오픈랩의 주제

- 기후·환경 문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원전, 전염병, 전력사고 등 인

적․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되며, 이는 사회 시스템과 도시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임. 여러 보고서140)에서 알 수 있듯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는 행정주

체(지자체, 중앙정부 등)나 입법주체, 더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부

분으로 다뤄지고 있음.

140) 국립방재연구원(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한국행정연구원(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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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92년 리우회의이후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왔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해결에 국가와 국제간 협력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내부화와 같은 시도도 성과를 만

들지 못해,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인식되고 있음.

-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위기감은 커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의 기후·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과

삶터를 선택하는 가의 문제임. 화석연료와 원전 대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화학비료와 살충제와 동물학대로 만들어진 음식 대신 친환경적인 유기농

먹거리의 선택과 같이 [오픈랩]에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겪

는 문제와 대안적 선택, 해결방안을 듣는데 초점을 둠.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 각각의 대화는 나와 우리가 직면한 삶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과 사

회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서 BOTTOM-UP방식

의 사회혁신 의제를 찾고자 함

- 기후와 환경문제는 곧 세대간의 윤리의식과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에 있음.

나아가 삶의 주체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태도와 공동체와 공공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에 달려있기도 함. 이를 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자치 민

주주의’. 자신의 삶터와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민주주의의 완

성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환경문제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출구일

것임.

- 나와 우리의 삶터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일과 사고.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

나 NGO가 주도해온 top-down방식의 의제설정(공급자 중심)에서 삶의 주

인인 시민이 나서는 bottom-up방식(수요자 중심)으로 사회혁신의 키워드

를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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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모임 운영 방식

ㅇ 포커스그룹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ㅇ 대상별 구분

1차- 정당, 환경단체, 연구소 등 전문가그룹(5명)

2차- 환경단체 청년활동가, 귀농(또는 귀농 실패) 청년, 지역 활동가/2030,

8명

3차 -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신중년그룹/ 5060, 12명

4차 - 도시 텃밭 커뮤니티/ 3040 대상, 5명

ㅇ 참여자 선정 범위

- 삶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는 bottom-up방식(수요자 중심)으로 사회혁신의

키워드를 찾기 위해,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도와 적극성(현장 활동 등),

연령대를 고려하여 섭외함.

- 에버렛 로저스의 <혁신의 확산>에서 혁신의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5가지 분류를 참고함141).

￭ 1회차-4회차 모임 요약

ㅇ 1회차 모임 결과

- 참석: 이유진(녹색당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기돈(녹색연

합 사무처장), 이보은(마르쉐 기획자, 전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5명

ㅇ 결과 요약

1_ 첫 번째 질문_ 우리 사회 혹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부딪히는 문제

141) 에버렛 로저스는 저서 <혁신의 확산>에서 혁신의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5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이노베이터 innovators 2.5% , 얼리어댑터 ealry adopters 13.5%, 선도적 대중 early 

majority 34%, 후발 대중 late majority 34%, 느림보 laggards 16%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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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 삶의 문제/변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자존감이 없어진 사회- 모

멸감의 사회(대한항공, 4대

강 공무원 등)

자유로운 개인들의 등장

불안사회

경제적 양극화

가치 실종의 시대*

정보 과잉 사회-잔인한 사

회에 대한 무관심*

속도에 대한 압박

굴욕감을 주는 사회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뉴노멀이 된 환경문제

환경문제와 정치적 의지*

아이들의 몸이 무너지고 있

다-질병사회*

곳곳에 실재하는 위험*

새로운 형태의 소외- 단절의 구조화*

시스템과 새로운 개인의 출현* 

2_ 두번째 질문_ 10-20년 내 우리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문제들

 예측되는 변화 또는 문제 개선-전환이 필요한 문제 새로운 흐름 

농사와 에너지 기술

차이나쇼크 

저성장사회

고령화 

사회적 폭력성의 증가 

구조적 양극화 심화

도시간 격차 심화

극단적 상황*

국가 정체성의 혼란*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단

국가?)

복지제도

지금까지의 성장 담론

국가 역할과 개념의 재구성

*

기업의 사회적 역할

도시가 대안이다

도시간 협력 – UN 거버넌스

*

자급적 삶의 방식과 삶의 

기술*

(노마드 농가 등)  

ㅇ 2회차 모임 결과

- 참여: 이우향(서울그린트러스트), 한만형(녹색연합 활동가), 이정기-장희숙,

페달-하얼/귀농부부, 여길욱(전 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그린씨(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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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김민주(전 희망제작소 연구원/귀촌 경험)/9명

- 1차 모임과 달리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와 우리 사회의 문제에 집중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 우리사회의 문제는?

 개인 문제/삶의 변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생수 소비 – 물 낭비 

일회용되어지는 삶

타성에 젖은 생활민감성과 

유대감의 복원*

먹거리 문제 

수도사업 – 수도세 

물 공급-소비의 생활방식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지역경제와 개발담론*

물 부족 

이상기후 – 수목한계선, 사

계절

동물권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그라

운딩 등)
삶의 선택지를 단순화시키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

폭력적 방식의 시위-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ㅇ 3회차 모임 결과

- 참여: 숲생태지도자 프로그램 수강생 14명 대상(50대 이상 신중년그룹)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와 우리 사회의 문제에 집중함.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 우리사회의 문제는?

 일상적 삶의 문제/변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아파트 층간소음-남에게 피

해주는것삶터-이기심-무관

심-편리성

이사 – 아파트 중심의 근린

환경 

대화가 없는 가족

밥상문제 

음식물쓰레기 – 분리수거

절약- 과소비

흡연, 세제

에너지-에너지 절약

자동차 매연

황사(중국발 황사)

매연(자동차)

원전

물가상승

친환경 기술수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라돈

물

일회용 사용 

쓰레기와 에너지

- 개인의 선택과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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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안 

미세먼지

방사능오염 – 원전 불안 

GMO 유전자 변형식품 등 먹거리 안전 

4대강 사업

도심 속 녹색환경

화학섬유

기후변화 – 사라진 사계절 - 예측불가능한 

5도 2촌 - 분산과 집중

소비자들의 사회적 소비(윤리적 소비, 공정

소비 등)

각자만의 커미트먼트

작은 커뮤니티들 – 개인이 플랫폼

사회적 선택을 지원하는 삶

귀농/귀촌

(개인) 생활방식의 변화 (사회) 시스템 체인지가 필요한 부분 

도시텃밭

명상-참선-숲해설가

취미계발

나눔과 봉사 

생태적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

소박한 생활

도시와 농촌생활의 조화 

투명한 정부와 개인 정보 보안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 확고한 법 집행 

사회지도층의 의식 변화, 국회개혁, 

공동체 

교육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배려

사회가 추구해야할 철학 또는 가치관 

생활용수 문제 

전기자동차,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

교통시스템 

ㅇ 4회차 모임 결과

- 참여: 홍대 텃밭 다리 6명 참석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 우리사회의 문제는?

개인적 상황
개인적 상황+사회 

관련 
경제적 이슈 공간 

엄마라는 존재(역할)

바쁜 일정

인간적이지 않은 인

간관계

내 사람!(커뮤니티)

노후

꿈이 없는 청년

불안 사회

기준을 지키는 것

같이 밥먹을 사람이 

없다

일의 지속여부

혼자살거나 배고프

거나

이동시간

아파트(주거)

별을 볼 수 없다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를 위협하는 문제들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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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불안사회

질병과 면역력 약화

꾸러미상품의 커뮤니티 홍보 – 네트워크

공감포인트를 찾는 것 

좋은 먹거리 유통을 위한 사회적 장치(시스

템 설계 등) 

개념 키워드 인스턴스_연관키워드 빈도
수

검은 비

예측불가능한 
기후 대기오염 라돈 매연

(자동차) 미세먼지

16
이상기후- 

수목한계선, 
사계절

별을 볼 수 
없다 방사능오염 사라진 

사계절 세제

일회용 사용 지구온난화 화학섬유 흡연 기후변화

도시

도시가 
대안이다

도시간 
네트워크

도시간 격차 
심화 도시간 협력

도시와 
농촌생활
의 조화

14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그라운
딩 등)

도시축소와 
분산 도시텃밭 도심 속 

녹색환경

민관 
거버넌스
의 활성화

지금까지의 
성장 담론 이동시간 지역경제와 

개발담론
도시 

네트워크
UN 

거버넌스

사회 
불안

가치 실종의 
시대

극단적 
상황/극단주의

굴육감을 
주는 사회 근본주의 불안 사회

12
　

일회용되어지
는 삶

사회가 
추구해야할 
철학 또는 

가치관

정보과잉사
회

삶의 
선택지를 

단순화시키
는 사회

일의 
지속여부

사회 
문제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사회

곳곳에 
실재하는 

위험

구조적 
양극화 심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 11

저성장사회 물가상승 사회적 
폭력성의 

시스템과 
새로운 양극화

※ 환경문제 16강전 : 최종 우승자 ①먹거리. ②미세먼지, ③재난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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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개인의 출현

국가

국가 역할과 
개념의 
재구성

국회개혁
국가 

정체성의 
혼란

환경문제와 
정치적 의지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

11

투명한 
정부와 개인 
정보 보안

복지제도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회지도층
의 의식 

변화

확고한 법 
집행

관계

같이 밥먹을 
사람이 없다 나눔과 봉사 내 사람! 남에게 피해 단절의 

구조화

11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관계

대화가 없는 
가족_밥상문제

작은 
커뮤니티들

공동체

삶터-이기
심-무관심-

편리성

새로운 
형태의 
소외

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쓰레기와 
에너지

에너지-에
너지 절약

음식물쓰레
기-분리수

거

절약-과소
비 8

물 물낭비 
수도세

물공급-소비의 
생활방식 물부족 생수 소비

생활용수 
문제/수도

사업
8

자존감 모멸감의 
사회 대한항공 자존감이 

없어진 사회

자유로운 
개인들의 

등장

잔인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

6

명상 명상-참선-
숲해설가 바쁜 일정

생태적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
소박한 생활 속도에 

대한 압박 5

먹거리 먹거리 불안 GMO 유전자 
변형식품 먹거리 문제

아이들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

좋은 
먹거리 
유통을 
위한 

사회적  
장치(시스
템 설계 

등)

5

자동차 교통시스템 전기자동차 자동차 매연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

　 5

POOR&
RICH

대안기술과 
로봇 로봇 솔루션의 

양극화
토종과 

식물공장 　 5

플랫폼 개인이 
플랫폼

꾸러미상품의 
커뮤니티 홍보

사회적 
선택을 

오픈 
플랫폼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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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삶 확대

공감
공감 

포인트를 
찾는 것

타성에 젖은 
생활민감성과 
유대감의 복원

　 　 　 3　

공정소
비 공정소비 소비자들의 

사회적 소비 윤리적 소비 　 　 3

노마드 
농가

5도2촌-분산
과 집중 귀농/귀촌 농사와 

에너지 기술 적정규모

자급적 
삶의 

방식과 
삶의 기술

3

노후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배려

사회적 할 일　 　 　 　 3

원전 원전 불안 　 　 　 　 2

질병 질병과 
면역력 약화 질병사회 　 　 　 2

중국 차이나쇼크 황사(중국발 
황사) 　 　 　 2

4대강 4대강 　 　 2

교육 교육 　 　 　 　 1

기업 기업의 
사회적 역할 　 　 　 　 1　

동물권 동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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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종합의견 및 선정기준

- 전문가 그룹을 제외한 3회차 모임에서는 4회차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졌던 내용은, ▴ 삶의 질과 행복한 삶 ▴사회적 위기와 안전한 삶으로, 사

회 변화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겪는 불안과 고립/단절 그리고 대

처방안 등이 논의됨.

- 참여자들은 개인 문제 또는 삶터의 문제를 삶의 질142)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먹거리나 환경성 질환 등에 대한 민감한 대

응을 제하고는 환경 문제를 주관적 웰빙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

드 

삶의 기술

대안기술과 식물공장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한국형 트러스트 운동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

워드

생태적 여가

식량안전전략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

워드

통치와 자치의 절묘한 조화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삶의 기술

생태적 삶과 경계를 연결하는 그린커넥터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한국형 트러스트 운동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

는 키워드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142) OECD의 ‘삶의 질’ 지표를 참고함. OECD의 ‘삶의 질’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건강상태, 일-생활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 안전, 주관적 웰빙을 다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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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가지 키워드 설명 

검은 비(미세먼지 관리)

- 최근 중국발 뉴스에서 북경에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함. 서울의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영향 받고 있어, 서울시장이 북경시장을 만나 공동의 문제해

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을 이웃하는 우리

에게 차이나쇼크는 경제사회 문제를 넘어 기후환경문제까지 치명적임. 모

든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으며 영향력이 높음. 일상생활에서 겪는 환경 이

슈는 기후변화143), 대기오염, 날씨, 계절 변화 등을 통해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144). 미세먼지는 현대인에 가장 중

요한 환경이슈로,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임.

출처: 웹진 <서울시민 녹색생활>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143)제공=서울시, http://stat.seoul.go.kr/jsp3/html1/html/webzine.view.jsp?wj_id=53&page=4&link=2

144)서울시민의 대기오염 예·경보제에 대한 민감도. 서울연구원 제공. 2011년 설문조사는 김운수, 

201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연구’ 참조. 2014년 설문

조사는 서울시민 1131명 대상 ‘서울시 대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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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오래된 컨셉이면서도 유효한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를 재해석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과 자국 이기주의로 문

제해결이 요원한 상황에 진정한 UN 거버넌스를 만들지 못하면 파국을 면

할 수 없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등 대부분의 문제는 도시에서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발생145)하고 있기에 국가단위의 문제해결보다는 도시, 자치

단체, 마을, 커뮤니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앤서니 기든스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기후변화 등-을 해결하

는데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대안 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인정

함. 유엔은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리우정상회의 등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환경의제를 제안하면서 여전히 유효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

함146). 또 기든스는 기후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주체로서 도시의 움직임에

주목함. 전세계 도시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

우도 중요한 흐름이라고 진단함.

- 1995년 미국 시애틀시가 추진한 기후변화협정에 세계 49개국 368명의 시

장들이 참여했고, 그와 비슷한 수의 도시들이 현재 기후보호도시협약에 참

여하는 등 지방정부들의 문제해결방식을 소개함147). 1990년에 세워진 이클

레이(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역

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

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현재 84개국, 12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가 가입함.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클레이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됨.

145) OECD의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Cities and Green Grwoth”을 요약정리

한 자료에서 도시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발전과정의 일환으로 도시화는 세계적인 현상

이며, 인구 및 경제활동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됐다고 봤다. 현재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

으며(OECD 회원국: 53%), 2050년경에는 2/3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UN HABITAT 

2009), 인구 1천만 이상의 메가시티에 사는 인구 비중은 현재 9%에서 2025년에는 12%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UN 2008년 자료). 도시 인구 비중은 약 50%이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80%

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봤다. 

146) 앤서니기든스, 홍욱희 옮김,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2014, 300-305쪽을 참고했다.  

147) 위의 책,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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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 모든 그룹에서 논의 된 귀농귀촌에 대한 키워드의 해법으로 필자의 경험

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재구성함. 전체 인구의 25%가 0.6% 면적에 거주하

고, 50%이상이 3% 면적에 거주하는 기형적 사회, 한국. 과밀한 도시와 과

소한 농촌은 양쪽 다 심각한 삶터문제를 야기함. 도시는 자연계를 벗어나

인간계만의 세계로 진입하였고, 농촌은 넘치는 자연계를 돌볼 사람이 없이

무차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위기임.

- 귀농귀촌은 개인의 선택으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성공보다 실패

가 많음. 누구나 손쉽게 자연계로의 이주를 도전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

요함. 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소셜카페 등이 농산촌으

로 진입하기 적절한 읍면소재지에 정거장은 유연하고 다양한 선택을 가능

하게 할 것임.

- 귀농․귀촌가구수는 해마다 증가148)하며,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젊고, 고학

력으로 타 직업분야의 경험을 가진 이들로 도시생활을 벗어나 농촌생활을

향유하고자 주로 비연고지 위주로 귀농․귀촌을 선택함149). 우리 사회의

귀농촌 현상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자 대안적인 생활방식으로 소개한 정

기석 마을연구소장150)은 귀농촌 교육 등 사전준비가 미비하고 부실하며,

소득원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에 따르면 '귀농촌에 실패하고 도시나 타 농어촌지역으로 재이동한 경우'

는 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이 가장 큰 원인임.

148)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2014

149)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42쪽. 한국농촌

경제연구원(2012)에서 낸 세미나자료집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

향>을 참고했다.  

150) <프레시안>은 최근 농업과 농촌, 생태의 가치를 느낀 귀농촌 가구들이 기본적인 소득원을 찾지 

못해 역귀농 현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마을주의자'를 연

재 중인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위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농부의 나라》《사람 사는 대안 마을》의 저자 정기석 마을연구소장이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기획을 연재하고 있다. 출처=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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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방향이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과의료, 교육 등 농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기회 제공을 강조함151).

녹색 삶의 디자이너

- 환경운동가와 실천가, 도시의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그룹에서 나온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우리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한편

개인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섬세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음. 많은 사람들

이 생태적 삶과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산품은 투박하기

그지 없고 윤리의식으로 무장한 소비자들 마저 쉽게 지침. 그린디자인에

서 소셜마케터까지 생태적 생산자와 윤리적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매개하

는 다양한 그린커넥터들이 등장함.

- 201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의 핫 외식트렌드”로 '1인메

뉴,매스티지, 로컬푸드'를 선정함. 건강과 식재의 안정성까지 챙기는 합리

적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 주요업

무계획 중 하나로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152)을 내검. 나

주, 원주, 서천, 제주 등 여러 지자체, 전국 다양한 생산자조직도 적극적으

로 움직이고 있음.

- 전문가들은 로컬푸드가 생산자/공급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비

판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로컬푸드의 소비 문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함. 로컬푸드가 여전히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면

서수요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우선 충족시켜야 비즈니스 모델

이 선순환을 시작153)한다고 지적함. 로컬푸드에 대한 과도한 낭만적 윤리

151) 2012년 한국농촌연구원이 기획한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농촌으로 가는 길의 성여경 대표는 귀농귀촌가구의 금전적 지원은 자칫 기존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낸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 관점에서 농촌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했으며, 박용범 대표는 귀농귀촌인들의 능력이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상호호혜적이

고 지속발전가능한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152) http://www.mafra.go.kr/2015plan/01/01_01_01.html

153) http://heri.kr/145902. 박상유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착한경제] 로컬푸드. 소비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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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여에 대한 경고, 로컬푸드의 중요한 작동요소인 시장성과 도구성도

고려154)해야 한다고 지적함. 한편 생산자가 소규모로 직접 판매할 경우 브

랜드 가치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터라 자치단체의 친환

경 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와 유통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함155).

■ 참고사례

1. 해외 창직 사례: 농산물꾸러미식단플래너(Local Food Menu Planner)

http://www.foodtechconnect.com/

http://euntae.com/archives/488459

2. 이웃농부는 울산 북구 달곡의 마을 기업

http://home.unist.ac.kr/uwebzin/bbs/board.php?bo_table=br13&wr_id=110

3.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을 꿈꾸는 광명텃밭보급소협동조합

http://gmsocial.or.kr/cat_press/838/

4. 로컬푸드요리사

http://www.jbreturn.com/sub.html?id=admin&code=20140421_180434_13617&o_search=&o_sea

rchstr=&o_mode=view&page=2&o_seq=36&o_list_no=33

장에서 다시 써라에서 지역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절한 맛과 신선도, 가격,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신뢰가 단기간에 구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민간 혹은 

공공부문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합리적 정보 공개,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를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154) 김철규,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115-119쪽.

155)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53. 시사in 312gh(2013.9.14.)도시와 

농촌의 공존 모색하는 ‘로컬푸드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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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RICH(부제: 대안기술과 인공지능 로봇)

- 모든 그룹의 논의 맥락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기술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빠르게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 경제적 처지에 따라 대응방법과

기술이 다름. 이는 개인적 선택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이기도

함.

- 2004년 쓰나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드러나듯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유층보다 빈곤층이 더 많은 피해를 짐. 2005년 카트리나가 뉴올리언

스를 강타할 때 부유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른 주로 대피했지만 차

가 없거나 호텔비를 마련하기 힘든 이들은 도시에 남을 수 밖에 없었음.

재난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뉴올리언스 동부는 수몰됐으며,

재건사업이 시작된 부촌과 달리 빈촌에서는 16만채가 철거됨156).

- 가난한 자들은 소규모태양광, 빗물수확, 도시농업 등 대안기술을 고민하고

부자들은 외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식물공장에서 순수를 표방한 채소

를 생산․소비함.

- 환경관련 R&D와 기술혁신은 부분적으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기술정책 과정에서 대표성(참여)의 불평등, 과학기술변화의 이득과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 즉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함157). 환경정의운동

은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

린 UN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국제노총ITUC도 기후변화에 대응

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사회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158)하였음.

- 의료에서도 의료협동조합, 대안적 의료방안과 로봇, 원격의료 시스템 등이

156) 필리프 스콰르조니,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모든 것》, 다른, 2015,  

408-418쪽.

157) 장영배,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158) 2010년 11월23일 COP16 한국 노동조합 공동대응단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노동조

합의 COP16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전략 모색>토론회 자료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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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고 있음. 반면 Design for 99%의 사례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안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함.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의 사

회적 필요를 해소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해진 시점임.

사라져가는 산, 그리고 한국형 공유화운동

- 공원과 녹지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필자가 선정한 키워드임. 아직 드러

나지는 않았지만, 미래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줄 키워드임. 2020년이면 서

울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산의 절반이 도시공원에서 해지될 전망(미집행

시설 일몰제). 이는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임. 시민들은

숲과 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대형 빌딩개발로 숲을 볼 수 없게 되거

나, 애써 조성한 둘레길과 나만의 산책길을 잃을지도 모름.

-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면서 공공재이자 녹색인프라인 도시의

산과 녹지공간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의 내

셔날트러스트 운동 역시 토지정의의 위기에서 출발함. 이미 무계획적인 도

시개발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동네뒷산의 훼손은 치명적

인 삶의 질 저하를 맞게 될 것임. 도시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중앙정부

에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 사회적 역량이 투입되

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공유화운동의 개발이 요청됨.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시민들의 공유화운동을 주목함. 투기의 대상인 토지가 공유화의 상징이

될 것임. 4대강도 궁극적으로 공유화운동으로 회복, 보전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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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국민신탁) 운동 사례159)

■ 광주무등산공유화운동 사례

- 무등산의 79% 정도가 사유지로 도로와 관광단지 건설 등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상

황이었음. 1994년 57개 시민단체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한 계좌 1000원 

모금’ ‘무등산 땅 한평사기 시민운동’을 통해 공유화기금 모금을 시작함. 98년 시 의

회는 ‘무등산 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광주시는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신탁방법, 토지매수권청구권제, 토지대토(교

환)제도, 자치단체의 기금에 의한 사유지 매입방법, 사유지 기증운동을 통해 2021년까

지 무등산권 사유지를 공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용인 대지산살리기운동

- 대지산은 용인과 분당을 경계하는 야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녹지공원과 같은 

곳.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대지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대규모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을 걸었지만 토지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에 대한 공

탁을 실시함.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시민모금으로 구입된 정상부 

100평을 포함한 많은 산림지를 그대로 보전하기로 함. 

■ 청주 원흥이 방죽 두꺼비 서식지 살리기 운동

-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

였지만, 토지공사는 2002년 택지개발 지구로 승인 받음. 2년여간 지역사회에서 지속

적으로 보전운동을 한 끝에 결국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함. 

- 이후 흥덕구 산남동 205번지,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의 핵심지역 1,008㎡를 매입하여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소유로 영구보전함. 

159) 환경부(2002),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신연숙

(2001),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지자체의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너울 ‘내셔널vol.106. 

2001년 7월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활동가가 쓴 ’한국에서의 대표적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그 시

사점‘을 참고했다. (출처: http://blog.daum.net/ntsk/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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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놀이터

- 시니어와 청년들의 키워드를 종합하여 필자가 정리한 키워드임. 현대인은

평균 90%가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음. 다양한 현대 질병과 면역력의 문제

가 발생. 2025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듬. 아이들 일일 평균 7시간을 온라

인에 노출된 하루 7분만 외기에 노출됨.

-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음. 놀이터의 안전성을 이유로 전국에 수백개의 놀이

터가 폐쇄되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음. 신빈곤층으로 전락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놀이는 사치로 여겨지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노

년층에게는 적절한 여가 공간과 소프트웨어가 없음. 이로 인해 노년층이

놀이터를 점령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많음.

- 놀이터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 여가,

학습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일생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유년기에 과도한 학습, 청장

년기에 무한경쟁적인 일, 노년기의 할 일없는 시간때우기로 심각한 사회문

제를 만들고 있음. 아이들의 놀이터 문제로 모든 세대를 위한 건강한 여가

와 놀이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됨.

- 특히, 모든 세대에게 생태적 여가가 매우 중요함. 시니어들에게 경제적으

로 부담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구에 영향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활동이 필요함.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학습과 육체 정신 건강에 중요

함. 텃밭, 정원 가꾸기, 반려식물 키우기, 자전거, 둘레길 등이 생태적 여가

의 사례임.

- 2011년 BMW구겐하임랩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콜린 엘라드 연구팀은

도시공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공원 입구

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행복도가 높았고 흥분도가 낮았음. 미국 생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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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우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Biophilia:자연사랑》에서 인간이 특정한

자연 풍경들을 보면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고 주장함. 환경심리학자 프란

시스 밍쿼Frances Ming Kuo 역시 녹지접근성과 주민행복, 행동, 사교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자연은 시민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

서 늘 자연을 마주치고 지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도시농업. 먹거리에서 도시재생까지

- 모든 그룹에서 관련 키워드가 나왔음. 국가를 벗어나 도시 단위의 식량안

전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먹거리의 질적 문제도 중요하면서도 양적

문제도 위기 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임. 2009년 광우병파동으로 도시농업

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배추파동으로 확산되어 2012년 서울시

가 도시농업의 원년 선포함. 뉴욕시는 911 사태 이후 도시의 식량안전에

대해 검토. 시애틀, 벤쿠버 등에서는 지역식량안전플랜 작성.

- 환경자원의 문제는 식량문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의 노력들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음. 건강한 먹거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 점차 집 근처에

서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증가함.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다룬

브런틀랜드 보고서(1987년)에서 도시농업의 효과에 대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녹지공간을 늘리며,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도 재활용한다”고 제시함.

- 최근 오래된 도심의 빈집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자

동차산업의 몰락으로 도시시스템이 붕괴되고 도시 전체가 슬럼화됨. 몇 년

전부터 디트로이트에 불기 시작한 도시농업 운동은 쇠락하는 도시를 재생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농업은 먹거리 운동에서, 공동체운동으

로,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역할

을 하고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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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 모든 그룹에서 반복되어 나왔음. 개인과 지역사회의 선택은 어렵지만, 개

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적 선택을 통해서 변화가 불가피한 의제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논의자체가 불가능했던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에너지수요공급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 삼척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전건설에 반대하였으며, 수백킬로 떨어진 서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반면

밀양에서는 고압송전선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음.

- 초기에 조성된 원전은 끊임없이 사고와 가동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부

는 수명이 다한 원전을 유지하기 급급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음. 값

싼 전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원전은 아직 페기해본 경험이 없어 실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정하기도 어려워, 원전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받고 있음.

- 독일은 윤리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녹색에너

지를 전환할 것을 발표함.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쓰는 에너지의 원

천을 국민들 스스로 결정한 사례임. 영국에서 시작된 전환마을(Transition

Town) 운동은 전 세계 43개국 1,107개의 마을로 확산되고 있음.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11개로 확산.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협

동조합이 설립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이들을 위해 공공시설과 학교

옥상을 빌려주고 있음. 노원구 등에서는 자치구의 에너지자립 시스템에 대

한 전략 수립 등 국가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가 도시와 마을단위의 전략

과 선택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시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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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기술, 삶의 기술

-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키워드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관

심을 받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임. 몸을 쓰는 문화,

삶의 다양한 기술이 새로운 문화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의 돌입. 목

공, 요리, 효소만들기, 바느질, 도시농업과 음식물퇴비화, 마켓 등이 대표적

삶의 기술로 등장. 전통적 삶의 기술과 현대의 디자인이 만나 새로운 삶의

기술로 등장하고 독특한 마니아층과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음. 마르쉐의

경우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관심 받고 있음.

- 나아가 이러한 삶의 기술은 재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를 넘어 대자본에

속박당한 경제시스템을 극복하는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와 연결되어 있으

며, 위기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의 기술로도 여겨지고 있음.

■ 참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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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거버넌스, 통치와 자치의 절묘한 조화(공공의 재구성) 

- 여러 키워드의 맥락속에서 필자가 발굴한 키워드임. 기후변화와 삶터의 모

든 의제를 관통하고 있음. 더불어 타 분야의 키워드와 연관성도 매우 높

음. 대의 민주주의와 자치 민주주의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전통적인

왕권과 일부 귀족에 의한 통치 혹은 관료에 의한 통치사회에서 자치사회

로 이전해가는 과정이기도 함. 완전한 자치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전단계로

거버넌스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와 같이 도시에서 자치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삶터에 대한 의사결정 역량이 커가고 있고, 공동체

에 기반한 공공성이 성장하고 있음. 동복지센터, 에너지자립마을 등 서울

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시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통치

자로서의 행정에서 자치의 조력자와 감독자로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자치는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오늘날 거대한 기후환경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자치를 기반으로 만드는 합리적

통치는 기후환경문제의 복잡성과 전지구적 현상을 해결하는데 유효함. 비

록 환경을 관리하는 공공의 영역이 규모도 크고 복잡하여 자치의 한계가

있지만, 통치와 자치의 절묘한 조화를 통한 (환경)거버넌스가 발전하고 있

음.

- 최근 서울역고가와 세운상가 뿐만 아니라 뉴타운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

는 도시 삶터의 개선(개발)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유효한 기제임. 대규모 개

발과 효율성 보다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계

획 흐름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터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임.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요소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발전

할 때 삶터의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임. 또한 그 의사결정이 일방적으

로 시장이나 정부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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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서울숲 사례>

- 2002년 당시 서울숲 부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지역이었지만, 생활녹지 1000만평 확

보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됨. 서울숲 공원은 민관협치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

형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계도 재설정되어야 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및 기술 역량의 수준이

지방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주도 계획에 내재된 위험인 ‘천편일률’적

인 접근방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함160).

160) 국토연구원, OECD 보고서, 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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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랩: 한반도경제론]

1. 오픈 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ㅇ 동아시아-한반도연구회와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전략 연구모임이 결합된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의 새로운 진보개혁담

론의 연장선에서 접근함.

- 《한반도경제론》(창비, 2007),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백산서

당, 2012)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난 2012년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 비전: 네트워크 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을 기반으로 남

북관계․지역․국제관계 내 조직원리로서의 네트워크를 중심개념으로 함.

ㅇ 미국중심주의, 시장중심주의, 성장주의, 경제주의, 기업주의, 갈등없는 통

합, 엘리트주의의 담론이 지배하는 보수주의적 담론 구조에 대항한 새로

운 패러다임 모색

- 고령화-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현실 진단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사회조직원리

를 논의함.

ㅇ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 중에는 전통적 좌파 담론에 기대거나 완화된 사회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임.

-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유럽식 모델의 일방적인

수용에 대한 비판, 합의주의적 모델을 강구해야 함. 87년 민주주의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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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고 사회 주체들이 사익추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점을 반성하여 공공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가치를 재구축하는 것도 진보개혁 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ㅇ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지구화와 개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재벌체제를 대체할 대안적인 생산체제와 경제

생태계는 무엇인가,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인들의 생활문제

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등이 한반도사회경제연구

회의 지속적 화두임.

- 지난 2012년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공존, 기회, 혁신, 분권, 안전 등 5대 가

치 중에서 저성장 성장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성장/혁신 관련 정책, 공

존/기회의 사회정책 중심으로 논의함.

-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고리가 단절되고 생산-고용-교육-복지간의 연

계성이 크게 약화됨. 현재 진행되는 양극화가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에 따

라 단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함.

-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단절과 배제 현상의 배후에는 성

장-고용-분배간 선순환구조의 해체라는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 네트워

크형 발전모델의 사회정책은 경제 부문간 사회계층간 분절화 경향을 치유

하고, 개방화․시장화 및 혁신 활동의 증가가 개인에게 초래하는 위험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둠.

-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에서

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확충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투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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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할 여지가 더욱 높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보편적 적용은 상당한 공

적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임. 사회정책에 대해 비용

에서 투자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을 제공.

- 1차 모임에서는 저성장-양극화 하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의 모색을 주제

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 네트워크-연대에

기반한 한국형 소득주도성장전략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생태계를 다룸.

- 2차 모임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브레인스토밍을, 3차 모임 때는 2차모임의

연장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제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을, 4차 모임에서는 정치․경제․세대․가족 관련 개인화

현상을 분석함. 5차 모임에서는 세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장

을 기획함.

ㅇ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현실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물적․사회적 토대의 한

계를 인식하며 시장과 개념에 대한 이념적 차원의 판단이 아닌, 현실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둠.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ㅇ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공성’ -> 연대+혁신+개방 / 공공성+역동성

-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 성장모델의 성격이 크게 변하면서 사회정책

의 필요성이 제기됨.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관계의 확대, 기술의 급격한 변

화, 정보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증가 등은

모두 국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임.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시대로 인한 불

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낳을 위험에 보호하는데 있음.

- 개방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열린 가치를 지칭함. 혁신이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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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매몰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하는 가

치를 일컬음. 연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

로 협력하는 가운데 사회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가치를 뜻함.

ㅇ ‘숙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중우적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공화주의’

-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직하는 정치의 긍정적 기능을 부정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치를 엘리트들간의 합리주의적 타

협으로 축소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관 비판.

-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간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활동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회경제 발전의 비전과 숙의민주주의

의 방향을 모색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ㅇ 모임 진행방식

- 이슈를 중심으로 10명 내외 소그룹 자유토론 + 다학제간 논의

- 전문가 + 활동가(대학원 소속) 참여 자유토론

ㅇ 모임 결과

￭ 1차 모임: 저성장-양극화 하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의 모색

ㅇ 형식: 발제-토론 등 심포지엄

ㅇ 참여: 이일영, 정준호, 박규호/ 토론: 김창욱, 조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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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연관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

드 

고령화사회
연금

은퇴 후 생활수준 - 존엄

저성장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부동산

부동산 80%

자산가치의 하락 지속성

자산가치의 불확실성 

재벌생태계

대기업 약탈모델

혁신형 중견․중소기업 부재

┖조립형 산업화

┖하드웨어 중심의 생태계

빚
엄청난 가계부채

부채주도성장의 파산가능성

에너지․식량 역외의존 식량자급 수준 하락

중간민주주의* 경험 미흡(독일, 일본 비교)

관피아 

구조적 공백*

혁신형 중견․중소기업 부재

동북아 지역 제도적 네트워크 

부진 북한

중앙정부 중심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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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북한 - (동)아시아

동아시아네트워크의 다리

내수기반의 확장

동북에너지경제권- 북중러 접

경(UNDP 두만강개발계획)

성장전략 대외전략․지역전략 연계

농업 성장 

1.5차 산업 촉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연계)

┖협동조합+친환경 성장 

소득주도성장론*

네트워크
도시네트워크

아시아네트워크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구조적 공백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

드 

(생산)네트워크 

글로벌 리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글로벌 리전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광역경제권

집합적 효율성*

경쟁의 구획화* 

1.5차산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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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중간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조합 활동이 활발하여 이를 배경으로 한 중간

민주주의가 발달함. 학연, 지연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선을 논

의할 중간 조직/조합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한계.

- 구조적 공백: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서 보면 연결되지 않은 빈 공간

들이 있음. 산업 부문의 경우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맺는 혁신형 중견․

중소기업이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임. 또 광역권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데 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구조적

공백이 될 수 있음. 동북아 지중해경제권에서 북한이 구조적 공백일 것임.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채워가는 전략이 필요함.

- 소득주도성장론: 소득불평등의 위기 진단과 경제 전반의 효율․형평 추구

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중범위나 미시 수준의 논의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함. 기능적 소득분배-개인(가구)의 소득분배-재분배 등을

포함하는 논의로 진전되지 못함.

- 경쟁의 구획화: 경제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개발국가는 대기업에게 연성제

약을 허용하면서 공정과 형평이 어긋났고, 강제저축(인플레이션 등)과 금

융억압(금융기관 국유화, 관치금융 등)을 통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

유화가 발생함.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

반성장←공정거래기반의 강화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소기업영역의 구조

조정과 사회적 보호 등과 같이 기존의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는 대책, 단

견제 내의 보호, 경쟁의 구획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5차 산업: 최근 1차, 2차, 3차 산업을 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다는 6차 산업 논의가 활발함. 그러나 농업의 경우 친환경적 방향과 다양

한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반한 생산구조를 발전시켜 농업과 제조업․서비

스업이 연계된 1.5차 산업으로 발전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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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

드 

연금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성 – 건전성 키워드 

삼성생명 VS 국가* 

사적연금의 활성화

작은 공적연금+큰 사적연금

정부 불신 

하향평준화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디스카운트되는 미래*  
양대 노조의 보험료 인상 거부

세금공제 - 강제저축 

단발성 교육정책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

드 
교육 자치 시민이니셔티브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지역 단위 행정 교육-행정의 기능 분리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작은 학교*

￭ 2차 모임: 사회정책 관련 연구모임

ㅇ 형식: 동향 및 이슈 분석과 자유토론

ㅇ 참여: 이일영, 양재진, 전승훈, 이민경, 김양희, 김성환, 삼성경제연구소

ㅇ 1차 선정 키워드

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삼성생명 vs 국가-디스카운트되는 미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회보험을 늘리는 건 사실상 증세다. 그래서 노조(민노총, 한노총)가

반대함. 실업수당,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세 등 올리는 것에 반대함. 세

금공제(당장의 이익)를 받는 게 크기 때문임. 사람들은 당장 소비를 중시

하나 미래를 디스카운트하는 결과를 낳음. 관료적인 관리공단보다 삼성생

명이 더 잘할 거라는 인식은 있지만,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에 높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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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

드 

저출산 고령화

파편화된 개인

비정상적 시장화된 개인

복지없는 개인화

삶의 공식에서 이탈된 개인

고통의 개인화

신자유주의적 주체

일베* 

근본주의 

뉴라이트

일베

IS

재특회(일본)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자기의 삶을 산다”*

DIY의 삶

삶의 공식에서 이탈한 개인

불완전한 삶, 불안한 삶

신중년

(민간-1.4%, 공단-1%)와 높은 관리운영비가 문제임. 안정적 노후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세분화하고,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함. **월드뱅크

권고안 참고

- 작은학교: 공교육이 삶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중간레벨의 아이

들에 맞춰 진행함. 수업에 소외된 아이들 중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 외부

환경을 통해 보완받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은 도태될 수 있음. 계

속 소외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여야 함. 전남에 (작은학

교) 사례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지역 단위로 묶어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학교와 행정 기능이 분리․운영됨.

￭ 3차 모임: 개인화

ㅇ 형식: 동향 및 이슈 분석과 자유토론

ㅇ 참여: 이일영, 김정훈, 오유석, 유철규, 김성환,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

원생들, 삼성경제연구소

ㅇ 1차 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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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체성의 다원화

개인을 네트워킹

조직없는 조직화

┖새로운 협업 혹은 집단지성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저출산*

경제력

경력단절

양질의 저임금 서비스시장

개인주의없는 개인화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

드 
정체성의 다원화 정체성의 개인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네트워크된 개인주의*

정체성의 다원화 

다양성의 존중

자기표현적 가치

풀뿌리운동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참여, 공유, 개방 

새로운 사회서비스 

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일베: 개인화는 개별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적 경향과 반현대

적 경향간 다양한 접합으로 드러남. 반현대적 경향의 불행한 형태가 전통

을 전통적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개인들로 등장함. 일베, 뉴라이트, IS, 재

특회(일본).

- 자기의 삶을 산다: “알아서 해야 하는”생애는 “능동적”이고 “스스로 감독

하는” 생활방식을 요구하지만 매우 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살펴봄. 한

국사회의 경우 아직 자율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 개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선우현, 김동춘, 강준만 참고), 지식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시

대진단이 아닌지란 질문을 던짐.

- 정보화: 세계화와 정보화는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발전함.

정보화가 촛불시위나 ‘점령하라, 월스트리트’와 같은 조직없는 조직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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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

드 

형평성 부자감세-서민증세

국가불신-무능력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국가 

과세구간
과세 사각지대

견적서*

능케 한 수단이라고 봄. 1960년대 정체성 혁명을 거친 세대들이 개발한 웹

2.0(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이 토대가 된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화된다고 봤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가능성

을 제공한다고 해석함.

- 저출산: 여성의 저출산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가족 내 불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보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

로 해결하려고 함.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2-3세대까지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공적/사적 영역이 해체되면서 다원화된 정체성을 갖게 된 여성의 선택

이라고 말함. 단순히 경제 또는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

의 변동과 관련된 사실이라고 해석함.

-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소셜 네트워크, 퍼스널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정

보화혁명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영체계를 뜻함. 삶의 중심이 가족, 집단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봄. 대면적 접촉이 아닌, 온라

인 접촉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풀뿌리 조직이 형성

된다고 전망함. 셔키의 조직화없는 조직 참고.

￭ 4차 모임: 세금

ㅇ 형식: 동향 및 이슈 분석과 자유토론

ㅇ 참여: 이일영, 전승훈, 정준호, 오건호, 김태일,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

원생들

ㅇ 1차 선정 키워드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326 -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증세 부자감세-서민증세→세금․복지

거버넌스* 소규모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대중적 증세운동*

중간계층의 참여를 설계한다

세금행위-참여

시민이니셔티브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세대간 정의 

복지경험/ 세금경험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

드 
복지국가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희소한 자원 vs public goods

청년금융협동조합 토닥* 

세금교육

ㅇ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견적서: 세금 저항은 곧 지출에 대한 신뢰와 연관됨. 10년 전과 비교하면

과세정책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견적서

를 내는 게 필요함. 세금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임.

- 거버넌스: 조세를 공유자원으로 접근할 때 오스트롬이 제안한 공유재 원칙

을 참고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동체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한계임. 작은 공

간을 넘어선 스케일을 고려해야 함. 사회적 환경과 갈등 구조에 대비할 거

버넌스가 필요함.

-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가 코몬스임. 복지국

가는 모든 개인들에게 베니핏을 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몬스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세대간 정의 차원에서 보면 세대가 코몬

스를 즐기지 못함. 조세를 희소자원으로 접근하는 걸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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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적 증세운동: 기존 증세 정치 프레임은 실패함. 일본에서 소비세를

5% 인상해서 복지에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기획.

세금을 적극적 참여 행위로 접근할 필요 있음. 당사자운동으로 서민들한테

도 세금을 매기면서 상위계층에게도 세금을 부담케 하는 구조로 가야 함.

-

- 청년금융협동조합 토닥: 세금을 낼 수 없는, 빈곤청년들을 위한 자조 모임.

복지 경험 또는 세금 혜택(소득공제 등)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NO
현재의 문제/다른분야 

경계선
영향범위/기존개념-문맥

미래 비전/혁신아이디어

/NEW개념

1 고령화사회 소득주도성장론 (생산)네트워크

2 연금 정보화 복지국가

3 저성장 양극화 북한 글로벌리전

4 부동산 (동)아시아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5 재벌생태계 성장전략 광역경제권

6 빚 농업 집합적 효율성

7 중간민주주의 네트워크 경쟁의 구획화

8 관피아 구조적 공백 1.5차 산업 - 농업

9 구조적 공백 자기 삶을 산다(DIY) 교육 자치

10 삼성생명VS 국가 저출산 작은 학교

11 디스카운트 되는 미래 증세 네트워크된 개인주의

12 단발성 교육정책 거버넌스 증세운동(사회복지세)

13 개인화 세금 세금교육

14 일베 대중적 증세운동 복지경험

15 국가 불신 세대간 정의 청년금융협동조합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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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종합의견

ㅇ 개발국가에서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로 진전하기 위한 장치로 ▴국가

신뢰 ▴네트워크-연대 ▴거버넌스 ▴참여-자치 ▴ 적정한 규모 ▴공공성

등을 핵심 근간으로 다룸.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개인화 등 사회 변화를 진단하면서 연금,

세금-복지, 교육, 성장전략 등에 대해 논의함.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공유자원으로서의 조세

네트워크 경제

도시네트워크

영향 범위가 넓은 키

워드

중국 / AIIB / 일대일로 / 한중 FTA

한반도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

는 키워드

빚 / 부동산

금리 / 연금

비정규직 / 영세자영업

저출산과 이민 / 고령화

개인화의 정치 / 여성의 개인화와 저출산 / 복지 없는 개인화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

는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

현하는 키워드

벤처 생태계 / 사회혁신 거버넌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작은 학교(거꾸로 교실)

사회복지세

지속가능한 재정 / 조세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도시농업 / 6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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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키워드 선정 근거

ㅇ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 소득주도성장: 개념의 유용성은 대체로 인정, 그러나 미래 비전 전체를 커

버하기는 어렵고 유용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분

적 의의를 가진다는 의견이 많음

-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기존의 복지국가 개념이 다소 당위적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복지국가 개념에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대중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외정책의 의미에 대한

실감이 부족하나 정책운영의 환경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문제

의식에 기초

ㅇ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 빚 / 부동산: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표현, 구호나

원론적 입장을 넘어서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

해나갈 필요성이 높은 분야

- 금리 / 연금: 다소 전문적인 분야지만 저성장과 복지 악화 추세 속에서

대중적 관심이 계속 증대

- 비정규직 / 영세자영업: 민생경제에서 아주 비중이 높은 문제로 쉽게 해

결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임,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작동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야

- 저출산과 이민 / 고령화: 성장 분배 복지 문제 등 전통적인 이슈의 전개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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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의 정치 / 여성의 개인화와 저출산 / 복지 없는 개인화: 기존의

사회과학 프레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개인화라는 문제가 있음,

특히 새정치, 저출산 등 사회현상을 개인화 추세와 관련하여 인식

ㅇ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 공유자원으로서의 조세: 증세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서 사회 전반의 자치

능력의 확보, 국가 능력의 강화로 논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 네트워크 경제: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이분법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

- 도시네트워크: 국가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국내/국외로 이분하는 사고하

는 접근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ㅇ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 벤처 생태계 / 사회혁신 거버넌스: 혁신 주체

-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핵심 정책으로 제안

- 작은 학교(거꾸로 교실): 입시제도에서 교육문제의 해법을 쉽게 찾기 어

려움, 교육문제로 격차 해소는 어려움, 작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

하는 제안

- 사회복지세: 현실적인 대중적 증세운동으로 제안

- 지속가능한 재정 / 조세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증세에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이 기반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 도시농업 / 6차산업: 농촌과 농업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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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 중국 / AIIB / 일대일로 / 한중 FTA: 국제환경과 관련하여 미국 관련

키워드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

- 한반도: 대중적으로 북한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남북

통합을 국가 단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문제의

식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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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설명 

빚/부동산 

- 《한국의 사회동향 2014》(통계청, 2014)를 보면, 부채보유 가구 비율이

2010년 59.8%에서 2013년 66.9%로 가구당 가계부채가 증가함. 가계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 주택구입, 사업자금 마련에 사용됨161).

- 담보 및 신용대출을 용도별로 ‘거주주택 마련 36.0%’, ‘사업자금 마련 25.7%’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16.1%’, ‘생활비 마련 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며, 2013년에 비하여 주택관련 대출 용도는 증가하였음162).

<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 2013년 > < 가구주연령별부채용도, 2010~2013년평균 >

주: 기타에는 외상할부,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원자료, 각 년도.

- 과거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금융투자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선호163)되

는 경향이 두드러짐. 가구당 평균 자산에서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그중 부

동산 비중이 2014년을 기준으로 67.8%를 차지함. 특히 60세 이상인 가구

는 자산의 82.4%가 실물자산임164).

161) 통계청(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13쪽

162) 통계청(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쪽.

16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형 복지모형구축, 375-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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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은 ‘노후 대책’ 53.3%로 가장 많았고, ‘주택관련

(주택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 17.6% 순으로 나타남.165)

- 2009년부터 내수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내수경제에 있어서는 150%

가 넘는 높은 가계부채가 큰 문제임. 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이 가계부채의 94%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은 민간소비에 예상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계 부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총부채

는 2009년 4%증가하여 GDP의 34%에 달함166).

164) 통계청(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쪽.

165) 통계청(2014),10쪽.

166) 국토연구원(2013),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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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금167)

- 2005년 이후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서 고정금리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168)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 p6.

- 우리나라 가계대출 특성상-짧은 만기구조, 높은 일시상환방식 비중, 거치

기간 존재,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금리 상승기나 주택가격 하락시에

는 채무상환능력이 동시에 악화될 수 있음. 또 신용대출 비중이 30-40%

정도로 상당히 높아 경기부진 장기화, 소득불균형 악화 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등급 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가능성이 있음169).

출처= 김현정,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집제3호, 2010, p85.

167) 오픈랩 모임에 참여한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의 설명글을 토대로 작성함.

16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위험수준 평가, 6쪽.

169) 김현정,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집제3호, 2010, 84-85쪽.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335 -

- 최근 한국은행은 기본 금리를 1.75%로 인하하고, 정부는 고정금리, 분할상

환조건으로 전환해준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함. 금리 인하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일반적인 정책이지만, 부채와 자산가

격 거품을 막는 미시적인 규제를 함께하지 않으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민간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사적연금은 관리운영비, 홍보비, 수익극대화, 주

주들에게 대한 이익배당 등으로 공적연금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저금리 상황에서는 관리운영비와 수수료 절약이 매우 중요하며, 수수료 부

담은 가입자의 연금액 감소와 맞물려 있음.

- 현재 87조원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51개 민간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격관리

등 운용관리수수료로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의 0.3~0.7%, 그리고 투자 관

련 자산관리수수료로 적립금의 0.2~0.7%를 떼어감. 퇴직연금의 수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최대 14배가 비쌈.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떨어짐. 투자손실의 위험을

가입자가 안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에 연동도 안 되며, 연금

을 죽을 때까지 받지도 못함. 현재 퇴직연금의 90%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

되고 있음.

-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구조를 개혁한 후 17.3%의

보험료를 공적연금에 투입하면 기금 고갈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이 가능해질 수 있음. 사적연금은 튼실한 공적연금의 기반 위에 부가적으

로 발전해야지, 공적연금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됨. 공적연금의 개혁과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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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영세자영업

2014년 <공부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원석씨가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 인

터넷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사진= '공부란 무엇인가' 168쪽.170)

-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고용의 28%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자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171). 종사상지위나 고용형

태, 사업체규모 등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은 임시일용직이나 비

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 근대적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축소된 규모, 저숙

련 시스템, 착취형 기업간 네트워크, 기업별 노조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복지 제도 설계를 위한 사회 계약의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172).

- 폐쇄적인 재벌 대기업 구조에서 87년 이후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숙

련절약적인 자동화투자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생산체제는 비정규직의

활용과 장시간 노동, 현장노동의 저숙련을 고착화하며, 현장기능직과 엔지

170) 머니투데이(2014.3.13)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하거나 餓死?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2317154037294

머니투데이(2014.7.11) 당신의 치킨인생, 시킬것이냐 튀길것이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295463&sid1=001

171) 국토연구원(2013),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 39쪽.
1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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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의 간극이 존재함. 한국 생산노동자의 현실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독일, 일본, 덴마크와 같은 노사정 조합주의와 차이가 큼.(정준

호)

-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한 자영업자군과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가

형성됨. 저임금고용, 비공식고용, 영세자영업, 그리고 근로빈곤이 문제로

나타남. 비공식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40.2%에 달함.

-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4에 달하고, 외환위기 이후 자영

업의 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영세자영업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서 저임금일자리와 영세자영

업 부문의 구조조정(규모축소)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

략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저출산과 이민 / 고령화

-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노

인인구의 급증과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것임. 2000-2005

년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1.2명으로 하락하여 세계 평

균(2.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인구 고령화 현상은 국내외 노동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보건,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지출에 압력을 가하는 중심 요인이 될 것임173).

한국의 고령화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2005년 68개 도

시 중 39곳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도시는 5곳에 불과함.

-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는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일부 도

시들은 기회의 부족이나 다른 도시로의 노동력 회귀 등으로 인한 인구유

173) OECD보고서,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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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노인만 남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

사회변화와 개인화

- 개인화와 정치/ 여성의 개인화와 저출산 / 복지없는 개인화

-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스 벡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변동에 대해

“인류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단위가 되었”다고 밝힘.

서구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개인화와 이

념적 개인화, 개인주의가 동반되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지표의 다

양한영역에서 개인화가 나타나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의식이

온존해있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특성을 갖고 있음.

- 제도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 사회권의 확립, 교육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삶의 구심이 가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동되고 위

험과 갈등의 담지자 역시 개인단위로 재편됨. 개인주의 시대에 가족은 필

요의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선택적 친밀성의 영역으로

변화해감174).

소득주도성장

- 한국경제는 수출의존적인 소득주도 성장체제의 특징을 나타냄. 한국 경제

의 수출부문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따른 글로벌 승수효

과가 국내 승수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친

화적 분배정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소득주도 경제체제에서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성장동인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경제구조는 부채주도 또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고착화될 것임175).

174) 여유진 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2쪽. 

1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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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으로서의 조세176)

- 개발국가에서는 강제저축과 금융억압을 통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

유화가 발생함. 구성원들간의 기회주의를 증폭시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

킨다는 점에서 약한 사회-국가주도 모형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유산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 복지

국가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되기가 어려움. 환

언하면, 조세를 복지국가의 공유자산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며,

조세를 단순한 징벌이나 필요악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을 함의.

- 코몬스의 문제설정은 희소자원의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국가의 재원

으로서 조세 자원(fiscal resource)이 무제한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는 암묵

적 가정에 문제를 제기함.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는 조세에 의해 조달될 수 밖에 없음. 조세는 일종의 공적 이

전이기 때문에 이를 동원하고 관리하는 국가능력과 구성원들간 신뢰를 담

보하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모두 요구됨.

- 코몬스의 문제설정에서 주요 원리는 공평성, 상호의존성,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생산, 책임성, 소속감, 거버넌스 등이 뒷받침되어

야 함. 복지국가의 유지에 드는 조세비용의 증대가 단지 고령화에서 원인

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과 지식문제를 제기하며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즉 CPR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인 요

건으로 ① 지속가능한 전체 사용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② 코몬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합의, ③ 기존의 사용수준이

176) 오픈랩 모임에 참여한 정준호 교수(강원대학교)의 발제글을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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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칠 경우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④ 기존 사용수준

의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함.

- 복지국가의 논의에서 조세를 CPR 코몬스로 이해할 경우, access(범위)와

contribution(부담)의 경계에 대한 제도적 배치는 중요한 논의 사항임. 저

성장과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적 코몬스는 무제한적 사용이 불가하고 따라

서 장기적으로 수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대두.

- 복지국가가 조건부 이타성에 기반하고 이를 코몬스의 구축으로 이해한다

면 사회 전반의 자치능력 확보와 국가 능력의 강화가 요구됨.

네트워크177) 

- 87년 체제와 동아시아모델을 대체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경

제를 제안함. 네트워크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제이자 개인․조직․국가 차

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패키지를 일컬음.

- 네트워크는 고립되었던 다양한 개인(또는 조직)을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는

주체로 부각시킴. 참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반복적․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의 행동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계를 뜻

함.

- 또 네트워크는 조직․제도의 형태로 위계(기업 혹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조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 기업과 비기업, 시장과

공공영역, 개인과 조직 사이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상호관계를

형성함. 그리고 기존 국민국가의 해체․재구성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지역

과 영토를 의미함.

네트워크 경제-하이브리드 경제178)

177) 한반도경제론, 창비, 42쪽. 

178) 한반도경제론, 4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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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대기업 같은 위계제 조직과 시

장조직 형태의 이분법에 기초해 있음. 시장실패가 큰 경우 경쟁시장은 효

율적 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클 경우 지대추구 현상이 만연

하게 됨. 글로벌화와 생산의 탈집중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포디즘 체

제 하에서는 중앙집권적 산업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지 않음.

- 수직적 통합이 쇠퇴하는 생산조직의 분산화 현상이 나타나면 수평적 차원

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수적임. 급격

한 수요 변동, 공급 측면의 복잡한 상호의존성, 급속한 기술변화를 조건으

로 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위계와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혼합적인 형태의

조직․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음.

-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네트워크 경제의 확대를 통해 과거의 발전모델을 혁

신하는데 있음. 정부(정치권)․기업의 유착관계, 재벌 중심의 위계적 기업

간관계, 중앙정부로의 권한집중 등 성장과 분배를 제약한 집권적․위계적

관계를 분권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함. 기업생태계의 조성, 지역 광

역경제권의 형성, 녹색경제의 산업 혁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간․

산업 간․지역 간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재벌계 생태계 밖에서도 신생 기업과 중견기업이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경계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

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재벌대기업으로의 집중이라는 불균형적 구조는 편중적인 산업․지역구조

와도 맞물려있음. 신생․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

도의 위계적 산업정책이 아닌, 수평적 경제구조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산

업과 지역이라는 열린 공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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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네트워크

- 국가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국가간․초국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안정

적임.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지연시킬 수 있다. 분

단체제의 해소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남북한 간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 이

전에 네트워크에 의한 연계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함.179)

중간민주주의- 사회적 합의180)

- 지역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이해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내는 방식인 '사

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합의 모

델이란 노사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잘 조직된 상태에서 국가와 협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말함. 사회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 모델이 성공하리라고 낙관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주요 행위자 평가

지방정부

민간기업

지방의회

시민사회

지방대학

보수정당, 관료

토착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

토호 중심의 보수정당(다수파)

관변단체 중심

누리, BK 등의 수혜 대학

기획능력 부족

제조기술중심, 연고주의

낮은 대표성, 정책개입 부족

자생력 부족, 낮은 시민참여

보조금 배분에만 주로 관심

표 148 <지역 거버넌스의 주요 현황>

- 사회적 합의 모델은 노사단체의 대표자 뿐 아니라 공익적 시민단체를 비

롯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집단간의 조정

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지역발전을 지향함.

벤처 생태계 / 사회혁신 거버넌스181)

혁신 주체  

179)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39쪽.

180) 조형제, 한반도경제론, 창비, 387-397쪽.

181)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12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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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업지원정책은 시혜적이거나 단기적이고 거시경제적인 성과 제고

를 목표로 한 경우가 많은데, 기업지원 정책은 기업생태계의 강화와 풍부

화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어야 함. 생태계 각 기업군의 활성화

및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 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

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비금융영역에서의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 의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대기업의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기업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비즈니

스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채널에 대한 투자로 의미를 가짐. 설비투자 세액

공제 등 대기업에게 편중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고 그 재원을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 대기업의 자율적인 펀드기여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떄 그 방식으

로는 기존의 동반성장 방식인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와의 1대 1의 방식이

아니라 多 대 多의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사회혁신 거버넌스182)

- 20세기형 보수가 추구해 온 추격형 발전국가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동원체

제는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공감과 동행의 결합,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있는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야 함.

- 현재 국가와 정치에 대한 담론에서는 시민적 정치와 사회적 보호 운동의

중요 동력인 청년세대들의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며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시민의 행동주의를 대담하게 반영하는 정당,

182) 같은책, 176-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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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부 등 정치체제와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

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저임금 노동시장은 생산성이 낮고, 사회복지 의존

도 역시 높아 사회에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차별 금지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가 곧 복지정책”이라고

말함.

-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통합해 더 포괄적인 소득 정보를 분

석한 김낙년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

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2000년 35.4%(높은 불평등), 2012년 44.9%(매우

높은 불평등 상태 육박)에 이름183).

- 미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 버락 오바

마 미국 대통령는 신년연설에서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만5,000달러로 가

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럼 당신이 해 보라”며 임금 인상을 공언

함.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 10센트(약 1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12년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201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여전히 전체 1천773만4천명 가운

데 169만9천명이나 됨184).

거꾸로 교실/작은 학교

- 기존의 학교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적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함.

1개면1개교 원칙이 깨진 농촌학교도 무조건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농촌을

183) 출처: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

184)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2191202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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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면서 어떻게 통합하고 특성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고, 읍내에 본교를 두고 면에 분교를 두는 형태 등 새로운 전

략을 생각해야 함. 교통 중심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이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음.

거꾸로교실

- 지난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최근 수 년 사이 ‘거꾸로 교실(역진행수업

flip teaching / flip learning / flipped classroom)’이라는 교육방법은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주목받고 있음. 혼합형 학습의 한 형

태로 교실수업에서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는 수업방식을 의미함.

- 교실에서 하던 교사의 강의를 1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대체, 학생들에게

수업 전 미리 보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스스로 문제를 풀거나 친구들끼

리 토론을 통해 복습하도록 하는 방법. 교사는 질문이 있는 학생에게 개

별 보충 설명을 함.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도 높아지고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음. 이

단순한 발상은 교실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옴185).

작은학교

- 작은학교는 적정규모의 학생 수로 인한 인성교육을 비롯해 집단 내 학력

차를 줄이는 개별화 교육,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인간적인 소통과 나눔, 지

역사회 문화와의 만남에 의한 고유문화 계승, 학생활동 중심 체험학습이

강화된 시스템을 말함.

-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작한 1982년 이후 수많은 학교가 사라짐.

정부가 약속했던 1개면 1개교 원칙도 깨진지 오래됨. 탈농현상이 가속화되

185) 참고자료: KBS 1TV <KBS 파노라마-21세기 교육혁명:미래교실을 찾아서>

    아이들이 즐거워지는 혁명, ‘거꾸로 교실’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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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농산어촌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거나 폐교됨. 어려운 농촌 현

실에서 지역과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의 경쟁력을 만들어감.

■ 참고사례

1. 작은학교연대 활동 사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90864.html?_fr=mt2

2. PD 수첩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 1/4

https://www.youtube.com/watch?v=UjaRuJneq_I

지속가능한 재정 / 조세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 이윤주도 성장전략으로 한국의 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금․장시간 노

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됨.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한 세제 혜택, 외

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세제, 재벌 기업의 편법 증여와 일감몰아주기에 대

한 관대한 처벌과 미약한 조세 부과,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을 각종 소득공

제를 통해 보전하는 조세감면정책,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그 사례는 재정체계 전반에 만연해 있음.

- 그 결과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세수기반은 확충되지 않아 조세수

입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 이러한 개발연대의 재

정체계는 복지국가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

-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란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변동

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

전망을 특징으로 함. 무엇보다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

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함.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함께 재정지출의 균형

을 회복하고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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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186)

- 농촌산업의 융․복합에서 최대의 문제는 농업인이 주변화되고 기업중심으

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임. 농촌지역이 각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독자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것

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

-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주체들의 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결국 지역의 다양

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많은 지역 주체들이 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협동조합이 경영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서 농촌산업의 융․복합이 전개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

음. 일례로 아이쿱 생협은 협동조합형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농촌지역

을 만들고 있음. 목장․농장․생태마을․병원 등 문화복지시설과 식품 생

산․가공․물류기능 이외에 유통․주거와 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아

이쿱생협밸리를 조성했고,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친환경식품 가공업체 26개

업종을 입주시켜 가공․유통기능을 통합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듦.

(강력한) 중국/ AIIB / 일대일로 / 한중 FTA

강력한 중국187)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이 충돌하고 있음. 미국은 아시아 제균형정책으로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

함. 일본․한국․필리핀․호주와 맺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에 고공권역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하는 문제도 그러한

일환임.

186)같은책, 97, 152-153쪽.  

187)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J 제195호,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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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아시아지역 일대를 아우른 공간 재편 구상 전략으로 아시아인프라

개발은행(AIIB) 계획을 가동함.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잘 활용하

지 못하면 아시아의 경제발전의 추세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AIIB-일대일로一帶一路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글로벌 불황과 과잉 설비에 대응하는 중국

의 새로운 발전전략임. 일대一帶는 중국의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

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말하며,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

과 동남아 진출을 연계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의미함.

- 종래의 국내 거점 차원의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인

근 국가․지역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

향력을 증대하고자 함.

- 철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아시아의 철강, 시

멘트 수요를 증가시켜 중국의 과잉생산 설비를 흡수하고, 글로벌 불황 속

에서 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성장의 ‘고속열차’를 만들려

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소극적일 경우 아시아 지역 공간은 중

국․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새전

전략에 따라 아시아 차원에서 지역 공간이 형성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함.

한중FTA

- 한중FTA는 1990년대 이후 각국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구성요소로 접근해야 함. 그간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를

추동한 것은 중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었음. 제도적

차원으로 진행된 생산·무역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을 교정·보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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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샌프란시스코체제 이후 Post-San Francisco System188)

-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에게는 관대하게

체결된 조약임.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2차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미소대결,

중국의 공산화 등의 상황을 반영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형성됨.

-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패전국 일본은 자국 영토·

영해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음. 일본 입장에서 조약 체결은 미국의 동아시

아 냉전 기지가 되는 대가로 전범국에서 국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준 면죄부인 셈.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이날을 '주권회복의 날'

로 정함.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은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

서 일본을 중시하는 ‘일본 회귀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샌프

란시스코 체제가 부활하여 재강화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성

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지금까지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큰 전선이 있었음. 하나는 G2로 성장한

중국과 아시아로 회귀하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전선임. 다른 하나는 일본과

일본의 지배와 침략을 당한 나라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있음. 두

개의 전선을 이용하려는 미중의 대립은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

세를 규정하고 있음.

188)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전 국가안보회의 행정관)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5월호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3)에 쓴 글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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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 실용보다는 이념에 앞세운 정책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한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의

식. 강경한 대북정책은 한미동행 강화론과 맞물리면서 북중 간 밀착을 가

속화시켰으며,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남북관계 교정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북한을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공간’ ‘지역’으로 접근. 한중일

FTA와 연계한 글로벌 경제특구나 동북아 에너지․식량 협력주체로 북한

을 접근함.

- 최근 북중 경협의 확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나아가 북러간

대외 채무문제 해결로 인한 북러간 경협 확대 가능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여건에 대한 참여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동북아가 안고

있는 에너지 및 식량의 공급 불안정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중

일간의 스왑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세189)

- 사회복지세, 사회보험료는 사용처가 복지로 정해져 있는 복지증세에 해당

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단체들이 2013년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

을 국회에 제출함. 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

세 등 핵심 직접세목의 인상분은 모두 복지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세금임.

- 사회복지세는 세목별 세율 인상을 추진하되 이 인상몫을 과세대상으로 삼

는 부가세(surtax)임. 한국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

가 있을 때마다 목적세를 도입해 왔음. 과거 방위세, 지금 교육세가 그렇

다. 사회복지세는 재정지출 불신을 우회하며, 증세 경로를 하나의 세목으

189) 오건호의 발제글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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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일화하고,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설명할 수 있어 증세 동의를 이끌기

유리함.

-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 개혁을 추진하되 대표적이고 상징

적인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내세우자는 증세정치의 취지가 담겨 있

음. 전체 세금체계에서 조세정의를 세우고, 지출 불신을 넘어서는 증세가

필요함.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종합개혁 활동을 벌여야 함.

- 2015년 연말정산 사태로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경기 부양,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증세 등을 둘러싼 선택 논란이 전개됨. 증세를

구현하기 위한 세금정치가 요청되는 시점임. 시민들의 세금 저항에는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음.

- 기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종합소득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임대소

득과세, 종교인과세, 고소득자영자과세 등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틈새를

메우는 조세개혁을 단행해야 함. 소득세, 법인세의 공제, 감면을 축소하여

세목별 내부 누진성을 확보함. 세액공제조차 복지로 전환하면 더 바람직

할 것임(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신 의료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대

학등록금 지원 등).

- 복지를 위한 증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함.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에 20% 세율

을 적용하는 부가세(surtax)로 연 2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음. 앞의 공

제/감면 정비, 소득세 사각지대 해소 등의 작업이 진행되면 그만큼 사회복

지세 세수도 함께 늘어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 재정지출 분야를 사회정책 중심으로 구조개혁한다. 이제는

정부 예산 배정에서 토목 R&D 등 경제분야를 줄이고 이를 복지, 교육 등

사회분야로 전환해야 함. 복지지출도 비용을 국가가 담당하는 수준(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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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넘어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로 나아가야 할 것임.

사회통합형 대외전략190)

- 87년 체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체제․분단체제는 변동 속에 있으며, 그

간의 발전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2000년대 후반 이후 안보․저성장

불안에 따른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적 비전으로 '성장

-협력-평화 모델'을 제안함.

- 최근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가 이완되고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한미동맹체제는 중국

의 경제력이 급팽창한 조건에서 그 성격과 의미가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됨.

- 중국의 경제력·정치력은 급증했으며 북한은 경제적 실패와 더불어 군사화

의 경향이 강화됨.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조건

은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발전을 어렵게 함. 당장의 고용 부진이나 소득

불균형도 골칫거리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조

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대안적 RTA(Regional Trade Agreements), 과정으로서의 남북

경제통합, 다자안보협력에 입각한 평화체제 등을 제시하고자 함. 실익체감

형·사회통합형·공공성추구형·공존추구형·평화추구형의 RTA를 추구함으로

써 상호공존의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

- '과정으로서의 남북경제통합'은 개성공업지구를 ‘한반도 글로벌 경제특구’

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하여 남북경제통합협정(CEPA)을 체결하는 것으

로 진전되도록 함. 다자안보협력과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한 외

190) 이일영 외(2013), 새로운 '성장-협력-평화' 발전모델의 모색, 동향과 전망 9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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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성장-협력-평화의 모델’의 조직 원리는 위계와 시장을 넘어서는 ‘네트워

크’로, 세계체제·분단체제의 변동에 대해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안전과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성장－협력－평화의 모델’

은 개인·조직·지역·국가 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수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

트들로 구성될 수 있음. 대안적RTA, 남북경제통합, 다자안보협력에서도

국가는 물론 비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 전문가 그룹의 경우 각 전문영역별로 중시하는 키워드가 다르게 나타남.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의 경우 사회과학 여러 분과학문에 걸쳐 있지만, 이

연구그룹 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다른 분야별 연구그룹의 경우

보편성과 대중성에 기초한 키워드를 색출하는 데에는 바이어스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오픈랩의 경우 큐레이터 선정과정에서 키워드 선정 범위가 일정하게 구획

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형식을 거

쳐 의견을 수렴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이어스의 폭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음. 향후 ‘오픈랩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큐레이터 영역 선정

과정에서 기획과 관련된 바텀업 토론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